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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이 건국되고 정치이념을 충효(忠孝)를 바탕으로 인륜을 내세워 군신(君臣)과 가족

(家族)사이의 위계질서(位階秩序)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였다. 삼강오륜

(三綱五倫), 주자가례(朱子家禮)와 같은 윤리규범(倫理規範)과 소학(小學)과 같은 행동

강령(行動綱領)을 기본 원리로 하는 질서를 중시하였다. 또한 엄격한 上下體系에 의해 

수직적 체계인 삼강이 오륜보다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유교적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가

족과 사회 및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교육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건립되

었다. 

이중 서원은 건국초기에 교학위주의 사치정사적(私置精舍的) 교육기관이었으나 16세

기에 들어 자제를 교육하는 서재에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와 교학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도서관적 시설을 갖추게 되어 사묘적 기능과 교학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교학기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서원은 국가의 지원과 비호 아래 조선 성리학의 근본정신을 

탐구하는 본산이 되었고, 관학인 향교보다도 그 실질적인 권위와 권세가 커져 사림이 

모여 학문하는 곳으로 변모되었다. 또한 향촌사회의 질서 유지와 지역민을 교화하였고 

또한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유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쇠퇴한 관학을 대신하여 조선시대 성리학 발전

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사림파의 정계진출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서원은 사림파의 지역적 배경으로 자리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서원에 관한 연구는 건축과 교육 조선사회의 조명 등 여러 분야에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건축에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의 경우 초기 특정인물에 의해 건립된 서원의 조영특성의 분석에서 

대원군에 의해 훼철되지 않았던 서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신미존치서원과 복설된 

서원을 포함하는 연구 등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제도 배치의 

유형, 건축적 특성에서 당쟁에 따른 건립추이와 학파에의 한 특징을 찾고자 하는 연구

로 그 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상은 신미존치서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그 주제 또한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존하는 전국의 서원을 대상으로 서원건축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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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먼저 서원의 건축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서원이 건립되는 장소성과 입지를 

고찰하고, 공간구성과 축을 기준으로 배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각 구성건축물의 평면

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건축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학파별, 

시기별 서원건축의 특성을 구명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원건축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 것으로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과 시기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흐름도

 



- 3 -

서원명 지역 주소 창건 사액 훼철 복설 내용 배향인물

소수서원 경북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43 1550 　 존속 　 안휴 안유 안보 주세붕 　 　 　 　

남계서원 경남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552 1566 　 존속 　 정여창 강식 정온 　 　 　 　 　

임고서원 경북영천서 임고면 양항리 1554 1602 1871 1980 중건 정몽주 황보인 장현광 　 　 　 　 　

상현서원 충북보은군 외속리면 서원리 1555 1610 1871 1986 중수 김정 성운 성제원 조헌 송시열 　 　 　

백봉서원 경북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555 　 1868 1900 사당 이황 황준량 　 　 　 　 　 　

표 1 연구대상 서원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중기로 서원건축이 조선에 건립된 1500년 중반부터 대

원군에 의해 실시된 서원훼철 이전에 건립된 서원으로 한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유구를 확인 할 수 없는 북한지역에 서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남

한의 모든 지역에 건립된 서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먼저 문헌에서 발취한 서원 목록과 선행된 연구에 실린 서원 목록을 

정리하여 중복된 서원을 제외하였고 또한 대원군의 서원 훼철기인 1871년 이후에 창

건한 서원은 근대의 건축물로 제외하고 기초적인 서원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렇게 작

성된 서원은 총 880개소1)이다. 

목록화된 서원을 연구의 성격과 분석 내용에 맞게 정리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명칭이 사, 서당, 정사 등을 제

외 ㅇㅇ서원이라 명명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현존하지 않은 서원을 제

외하기 위해 창건과 사액, 훼철, 복설, 복건의 과정을 조사하고 복설되지 않았거나 복

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복건되지 않은 서원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사당영역

과 강학영역을 갖추지 못한 서원은 제외하였다. 이는 서원이 강학과 선현에 대한 봉사

라는 두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그 하나만 존재하는 것2)은 서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 최종 연구대상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총 141

개 서원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평면도 및 배치도를 작

성하고, 각부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장소성과 입지의 확인을 위해 위성사진3)을 

활용하여 마을에서의 거리와 산세, 수세 등을 확인하였다. 

1) 경상북도가 79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순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2) 서원에 있어서 사당공간과 강학공간의 중요성은 퇴계와 율곡의 서원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당만 있는 경

우는 사우

3) 위성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http://local.daum.net/map)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를 캡쳐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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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악서원 경북경주시 서악동 1561 1623 　 존속 　 설총 김유신 최치원 　 　 　 　 　

영귀서원 전남곡성군 겸면 현정리 1564 　 1868 1960 이건 김 후 허소 허계 유팽로 신이강 위백규 　 　

옥천서원 전남순천시 옥천동 1564 1568 1868 복설 　 김굉필 　 　 　 　 　 　 　

예림서워 경남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1567 1669 1871 1921 복설 김종직 박한주 신계성 　 　 　 　 　

경광서원 경북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1568 　 1868 1978 중건 배상지 이종준 장흥효 권우 　 　 　 　

금곡서원 경북예천군 용문면 상금곡 1568 　 1868 1984 중건 박충좌 박눌 박손경 　 　 　 　 　

도동서원 경북대구 달성 구지 도동 1568 1573 　 존속 　 김굉필 정구 　 　 　 　 　 　

금오서원 경북구미시 선산읍 원리 1570 1575 　 존속 　 길재 김종직 정불 박영 장현광 　 　 　

역동서원 경북안동시 임하면 송천리 1570 1683 1871 1969 이건 우탁 　 　 　 　 　 　 　

우계서원 경북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1570 　 1868 1976 복설 이덕홍 이시 　 　 　 　 　 　

죽수서원 전남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1570 　 1868 1988 중건 조광조 양팽손 　 　 　 　 　 　

신항서원 충북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570 1654 1871 1957 중건 이이 이색 경연 박훈 김정 송인수 한충 송상현

이산서원 경북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1572 1574 1868 1986 중건 이황 　 　 　 　 　 　 　

도봉서원 경기서울 도봉구 도봉동 1573 1573 1871 1972 복원 조광조 송시열 　 　 　 　 　 　

고산서원 경북대구성구수성동 1573 　 1868 미복원 　 이황 정경세 　 　 　 　 　 　

옥산서원 경북경주시안강읍 옥산리 1573 1574 　 존속 　 이언적 　 　 　 　 　 　 　

도산서원 경북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1574 1575 　 존속 　 이황 조목 　 　 　 　 　 　

호계서원 경북안동시임하면임하리 1575 1676 1871 1973 이건 이황 유성룡 김성일 　 　 　 　 　

용암서원 전북김제시 교동 1575 　 1868 1971 재건 조간 이계맹 나안세 윤추 나응삼 이세필 　 　

충렬서원 경기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576 1609 1871 1911 　 정몽주 　 　 　 　 　 　 　

덕천서원 경남산청군 시천면 원리 1576 1609 1870 1979 중건 조식 　 　 　 　 　 　 　

선암서원 경북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1577 　 1868 1878 재건 김대유 박하담 　 　 　 　 　 　

남고서원 전북정읍시 북면 보림리 1577 1685 1868 1927 중건 이항복 김천일 　 　 　 　 　 　

자계서원 경북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1578 1661 1871 1984 중건 김극일 김일손 김대유 　 　 　 　 　

월봉서원 전남광주광역시 광산 광산동 1578 1654 1871 　 　 기대승 박상 박정 김장생 김집 　 　 　

기천서원 경기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580 1625 1871 1936 　 김안국 이언적 홍인우 정엽 이원익 이식 홍명구 홍명하

옥동서원 경북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1580 1789 　 존속 　 황희 김식 황효헌 황유 황맹헌 　 　 　

충현서원 충남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1581 1624 1871 1925 복원 주희 이존오 이목 성제원 서기 조헌 김장생 송준길

경현서원 전남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1584 1609 1868 1977 재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기대승 김성일 　

삼계서원 경북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588 1660 1868 1960 중건 권벌 　 　 　 　 　 　 　

오천서원 경북포항시 남 오천 원동리 1588 1613 1868 1947 중건 정습명 정몽주 정사도 정철 　 　 　 　

신안서원 전북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588 　 1868 1958 중건 한호겸 　 　 　 　 　 　 　

덕양서원 전남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1589 1692 1871 1934 복설 신종겸 　 　 　 　 　 　 　

임호서원 경북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1590 　 1871 1988 중건 표연말 홍귀달 채수 권달수 채무일 　 　 　

박산서원 전남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1590 　 1868 1924 복원 이후백 백광훈 취경창 김순 　 　 　 　

필암서원 전남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1590 1662 　 존속 　 김인후 양자징 　 　 　 　 　 　

학삼서원 경북포항 남구 장기 학곡리 1592 　 1868 1985 중수 이대임 　 　 　 　 　 　 　

운계서원 경기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94 1714 1871 1932 복원 조성 조욱 신변 조형생 　 　 　 　

서계서원 경남산청군 산청읍 지리 1606 1677 1868 1921 복설 오건 오장 오한 박문 　 　 　 　

도남서원 경북상주시도남동 1606 1677 1868 1969 강당 정몽주 김광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노수진 유성용 정경세

곡강서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남성동 1607 　 1868 　 이언적 조경 　 　 　 　 　 　

임천서원 경북안동시 송현동 1607 1618 1868 1908 이건 김성일 　 　 　 　 　 　 　

숭현서원 충남대전 유성구 원촌동 1609 　 1871 　 　 정광필 김정 송인수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 　 　

대각서원 경남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1610 　 1868 1947 복설 하항 손천우 김대명 이정 류종지 하수일 하능도 　

화암서원 충남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1610 1686 1871 1960 이건 이지함 이산보 이몽구 이연암 구계우 　 　 　

청성서원 경북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1612 　 1868 1909 복설 권호문 　 　 　 　 　 　 　

도잠서원 경북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1613 1678 1868 1914 복원 조호익 　 　 　 　 　 　 　

병산서원 경북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613 1863 　 존속 　 유성룡 류진 　 　 　 　 　 　

구계서원 충북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613 　 　 1963 중건 이준경 서사원 박지화 이득윤 이당 　 　 　

자운서원 경기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615 1650 1868 1970 중건 이이 김장생 박세채 　 　 　 　 　

무성서원 전북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615 1696 존속 존손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무장서원 전남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1616 　 1868 1928 중건 이천석 이굉 이명인 이응종 이광종 이홍종 이근 이복원

덕양서원 경북의성군 춘산면 대사동 1625 　 1868 1948 이건 김문기 김현석 　 　 　 　 　 　

죽림서원 충남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626 1665 1874 1970 중건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남계서원 경북군군 군위 대북 750 1627 　 1868 　 　 유성룡 　 　 　 　 　 　 　

회연서원 경북성주군 수륜면 신정동 1627 1690 1868 　 　 정구 이윤우 　 　 　 　 　 　

미산서원 전남해남군 해남읍 해리 1630 1682 1868 1983 중건 문신 문보창 문보해 문보석 　 　 　 　

록동서원 전남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1630 1713 1868 1977 중건 최덕지 김수항 최충성 김창협 　 　 　 　

돈암서원 충남논산시 연산면 임리 1634 1660 　 존속 복원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화산서원 경기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1635 1660 1868 1971 복원 이항복 　 　 　 　 　 　 　

내산서원 전남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1635 　 1868 1974 이건 배항 　 　 　 　 　 　 　

송담서원 강원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636 1660 　 1975 중건 이이 　 　 　 　 　 　 　

강성서원 전남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1644 1786 1871 1894 복설 묵익점 문현세 　 　 　 　 　 　

우저서원 경기김포시 김포읍 감정동 1648 1675 존속 존속 　 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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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 충남천안시 목천면 서리 1649 1676 1871 　 　 주희 김일손 정구 황종해 　 　 　 　

심곡서원 경기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1650 1650 존속 존속 　 조광조 　 　 　 　 　 　 　

동낙서원 경북구미시 임동면 임수동 1655 1676 1871 1971 중건 장현광 장경우 　 　 　 　 　 　

입암서원 경북포항 북구 장 입암 1657 　 1868 1972 중건 장현광 권극립 정사상 손우남 성사운 　 　 　

속수서원 경북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1657 　 1870 1971 중건 손중돈 신우 김우광 조정 조익 　 　 　

화산서원 전북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1657 1722 1868 1965 중건 김장생 송시열 　 　 　 　 　 　

운곡서원 충북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1661 1676 1871 1963 중수 주자 정구 　 　 　 　 　 　

월정서원 전남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664 1669 1868 1960 복설 박정 김계휘 침의겸 정철 홍천경 　 　 　

근암서원 경북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665 1669 1868 1984 중건 홍언충 이덕형 김홍민 홍여하 이구 이만부 권상일 　

구계서원 경북안동시 예안면 미질동 1670 　 　 1972 이건 우탁 　 　 　 　 　 　 　

도원서원 전남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1670 1687 1868 1975 중건 최두산 임덕령 정구 안방준 　 　 　 　

명계서원 경북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71 　 1868 1948 복설 황응청 황여일 　 　 　 　 　 　

노강서원 충남논산시광석면오강리 1675 1682 존속 1722 복구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구만서원 경북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1676 　 1868 1967 복설 금인 남봉오 박서장 권호신 　 　 　 　

고산서원 경기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1677 1708 1871 미복원 　 이존오 조한영 　 　 　 　 　 　

종천서원 경남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1677 　 훼철 이건 　 하홍도 하연 하진 　 　 　 　 　

덕산서원 경남고성군마암면두호리 1677 　 1868 1970 재건 이호성 이희 이간 　 　 　 　 　

죽정서원 전남영암 군서 서구림 1681 　 1868 1961 복설 박성건 박권 박규정 이만성 박승원 　 　 　

금호서원 경북경산시하양읍부호리 1684 1790 1871 1913 건립 허주 허정간 허응천 　 　 　 　 　

용계서원 경북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1684 1786 1871 1976 이건 이맹전 　 　 　 　 　 　 　

창절서원 강원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685 1788 　 존속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흥부 엄흥도 　

도연서원 경남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1687 　 1868 1920 복설 허유전 허영 허기 허유신 허천수 허재 　 　

칠산서원 충남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1687 1697 1871 1966 중건 유계 　 　 　 　 　 　 　

봉산서원 경북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1688 　 1868 1975 중건 노수신 심회수 성윤해 김홍집 조우인 정호선 황익재 　

설재서원 전남나주시 노안면 양평리 1688 　 1868 1953 중건 정가신 신장 정식 정심 정상 정란 정눌 정여

미천서원 전남나주시 안창동 1690 1693 1868 1893 복설 허목 채재공 　 　 　 　 　 　

용연서원 경기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1691 1692 존속 존속 　 이덕형 조경 　 　 　 　 　 　

구강서원 경북경주시 안강읍 양원리 1692 　 1868 1917 복설 이제현 　 　 　 　 　 　 　

충곡서원 충남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1692 　 1871 1935 복설 계백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윤성원 하위지 유응부 이현동

노강서원 경기의정부시 장암동 1695 1697 　 1969 복원 박태보 　 　 　 　 　 　 　

덕봉서원 경기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1695 1700 존속 존속 　 오두인 　 　 　 　 　 　 　

고암서원 전북정읍시 하모동 1695 1695 1871 　 　 송시열 권상하 　 　 　 　 　 　

봉암서원 전남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1697 　 1868 1984 중건 변이중 윤진 변경난 변열 변윤중 변효 　 　

연곡서원 전남장흥군장흥읍원도리 1698 1726 1871 1873 복설 민정중 민우중 이민기 　 　 　 　 　

임장서원 경기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700 1716 1868 1996 　 주자 송시열 　 　 　 　 　 　

구천서원 경남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1702 　 1868 1983 중건 박맹지 표연말 양관 강한 양히 하맹보 양홍수 　

임천서원 경남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1702 　 1869 1945 복건 이준민 강응대 성여신 하응 한몽삼 　 　 　

방산서원 전남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1702 　 1865 1985 재건 윤효손 윤위 최언수 최연 이경석 　 　 　

반곡서원 경남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1705 　 1868 1971 사우 송시열 김진규 김창집 민진원 이중협 이수근 　 　

고천서원 경북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1705 　 1868 1916 복설 김대해 김연 최인제 정석남 이영근 이지함 이일장 이득용

흥암서원 경북상주시내서면연원리 1705 1705 　 존속 　 송준길 　 　 　 　 　 　 　

묵계서원 경북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705 　 1870 1925 복설 김계행 옥고 　 　 　 　 　 　

겸천서원 전남순천시 승주 주암 죽림리 1706 　 1868 1948 중건 조유 박중림 김종단 박팽년 조종문 조철산 　 　

노강서원 경북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712 　 1868 1946 중건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 원봉구 송환기 　 　 　

곡수서원 전남순천시 조례동 1712 　 1868 1958 복건 정철 조광조 　 　 　 　 　 　

용강서원 충남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1716 　 1869 1945 복원 송시열 송준길 김원행 유계 송명윤 　 　 　

부산서원 충남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719 1719 1871 1978 중건 김집 이경여 　 　 　 　 　 　

도정서원 경북예천군 호명면 황지동 1723 　 1868 1970 중수 정탁 정윤목 　 　 　 　 　 　

사충서원 경기하남시 상사곡동 1725 1726 존속 1968 이건 김창집 이이명 조태채 이건명 　 　 　 　

타양서원 경북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1740 　 1868 1983 중건 손영량 김자수 유중엄 　 　 　 　 　

낙암서원 경북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745 　 1870 1987 복원 김담수 김정동 김정견 　 　 　 　 　

혜산서원 경남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1752 　 1868 1971 중건 손홍량 손조서 손처눌 손인 손우남 　 　 　

고산서원 경북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767 　 1868 1985 중건 이상정 이광정 　 　 　 　 　 　

고산서원 경북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1779 　 1869 　 이동표 　 　 　 　 　 　 　

오봉서원 경남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1780 　 1868 1989 중건 조치우 조광익 　 　 　 　 　 　

도천서원 경남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784 1787 1868 1975 중건 문익점 　 　 　 　 　 　 　

방춘서원 전남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1784 　 1868 1901 설단 김승주 김종단 김류 김효우 　 　 　 　

제동서원 전남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785 　 1868 1956 재건 송간 김시습 송순례 송건 송대입 송희입 송상보 송익필

화천서원 경북안동시 풍쳔면 광덕리 1786 　 1868 1996 중수 유운룡 김태안 유원지 　 　 　 　 　

풍계서원 전북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1788 　 1868 1908 재건 황희 오상덕 황위 　 　 　 　 　

고산서원 전남장성군 진원면 고산리 1789 　 　 　 　 기정진 조성가 이최선 김록휴 정재주 기정우 김양귀 정의휴

고죽서원 경북안동시 풍천면 1790 1798 1868 　 김제 김주 　 　 　 　 　 　

덕림서원 경북포항 남 대송 남성 1794 　 1868 1904 복설 송시열 　 　 　 　 　 　 　

귀암서원 전남고성군 입면 제월리 1799 　 1868 1965 중건 침선 침광정 침민겸 침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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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서원 전남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1804 　 1868 1896 복설 주희 송시열 박광일 　 　 　 　 　

명곡서원 경북의성군 가음면 양지리 1818 1851 1868 1976 중건 박성양 금은 　 　 　 　 　 　

우곡서원 경북의성군 의성읍 업리 1818 　 1868 1979 중건 오국화 　 　 　 　 　 　 　

수암서원 전남강진군 성전면 수양리 1820 　 1868 1921 복설 이선재 이조원 이중호 이발 이길 　 　 　

옥계서원 전남순천시 연향동 1823 　 1868 1953 중건 정지년 정승복 정사준 정사횡 정선 　 　 　

미연서원 경남의령군 대의면 중촌리 1825 　 1868 1975 재건 허목 　 　 　 　 　 　 　

봉암서원 경북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825 　 1868 복설 　 남응원 남융달 남천한 남급 　 　 　 　

송호서원 경남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1830 　 1868 1937 복원 이지환 이유 이지번 　 　 　 　 　

경림서원 경남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838 　 훼철 미복원 　 김성일 조종도 　 　 　 　 　 　

위계서원 경남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1844 　 1868 1963 중건 이인형 이희형 이예형 이지형 이형 이허 이헌 이응성

수림서원 경남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1856 　 1868 1923 복원 배현경 배정지 배인경 배맹관 배상부 배경 　 　

단구서원 경북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1856 　 1868 1984 중건 신적도 신열도 신채 　 　 　 　 　

경현서원 경남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864 　 1868 1953 중건 최치원 최예 최진입 최륜 최제접 최세인 최규익 최상필

인흥서원 경북대구 달성 와원 본리 1867 　 1868 복설 　 추적 추황 추유 추수경 추익계 　 　 　

계송서원 전남영광군영광읍 계송리 1867 　 　 1940 중건 정간 정례계 　 　 　 　 　 　

이와 같이 선정된 서원은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선별적으로 선택 사용되었다. 

창건과 사액 훼철과 복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신미존치서원과 훼철 후 복설된 서

원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서원은 분석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각 

서원의 창건과 변화과정을 확인한 후 분석 항목에 따라 대상서원을 다르게 적용하였

다. 먼저 입지와 좌향 그리고 장소성의 경우 신미존치서원과 복설서원 모두 창건 시 

건립된 장소에서 이건된 서원을 제외하였고, 이중 창건당시의 장소가 확인된 경우 장

소성의 분석에는 포함하였다. 

분석내용

신미

존치

서원

건립당시 존치
입지 배치 공간구성요소 

등 모든 항목

이건, 제건

입지와 장소성, 건축물의 

경우 이건한 것만 대상에 

포함

이건과 복건 서원의 경우 장소성과 좌향 등 입지와 

관련된 분석은 제외하였고 사충서원과 돈암서원의 

경우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분석에서 제외함

복설

서원

복설 모든 분석요소 포함

이건 장소성 입지 제외
이건된 서원의 경우 입지와 장소성 분석에서 

제외함.

배치와 공간구성은 복설서원과 신미존치서원 모두 현재 보존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고, 신미존치서원4)은 변화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참고하여 분석대상을 가감

4) 창건 당시와 달라진 서원은 총 3개로 노강서원의 경우 1695년에 경기도 의정부에 창건된 서원으로 한국전

쟁으로 소실되어 1969년 충렬사 옛터에 새로 건립하였다. 사충서원의 경우 1725년 경기도 과천 노량진에 

세웠으나 이후 1927년 경기도 고양으로 이건 했다 다시 1968년에 경기도 하남시의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

다. 이 또한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재건한 것으로 창건당시 사당과 강당 그리고 양재 등 다양한 건

축물이 있었으나 재건과 두 번의 이건으로 현재 사당과 내삼문만 건립되었으며 이것도 현대식 재료를 사용

하여 서원의 정서와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돈암서원의 경우 1634년에 충남 논산에 건립된 서원으로 건립된 

위치의 지대가 낮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1880년 현재위치로 이건하였다 이건 전 서원은 사당과 강

당만 있었고 이건 시 사당은 그대로 옮겨왔으나 강당은 사당의 전면에 신축하였다. 기존의 강당인 응도당은 

1971년에 옮겨왔고 이후 2000년에 1880년 신축한 강당의 전면에 동재와 서재를 신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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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 서원은 분석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건된 서원의 경우 입지와 장소성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신미존치 서원중 증축으로 

인해 공간구조와 배치형태가 바뀐 경우 배치와 공간구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축된 건

축물의 경우 각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대상으로 서원건축에 내재된 특성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1장 서

론과 6장 결론을 제외한 각 장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 서원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들을 고

찰하고, 서원이 건립되고 보급된 사상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서원의 창설과 보

급에 앞장섰던 퇴계와 율곡의 서원교육관을 고찰하였다.  

3장은 서원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장으로 서원이 건립된 장소성과 입지의 

분석으로 서원이 건립된 지역과 배향인물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건립된 입지는 인근 

마을과 관계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서원의 배치는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각 연구자들의 배치유형을 정리 종합

하여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위치, 축의 통일성, 강학공간에서 강당의 위치, 동서재의 

유무, 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을 다시 정리하였다.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물은 강당, 재사, 장판각, 사당, 전사청, 루를 대상으로 평면과 

구조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평면의 경우 규모별로 온돌방과 마루의 구성형

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고 구조는 각 부분의 조영형태를 빈도로 분석하였다.

4장은 3장에서 정리된 장소성과 입지, 배치, 공간구성 등 서원건축의 조영을 영남지

역과 기호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서원건축 조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적 차

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신미존치서원과 훼철과 복설 과정을 거친 서원과의 차

이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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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대상 서원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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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

서원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많은 분야에서 다각

적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5)에 의해 지금까지의 현재 서원에 관한 연구는 학위논문 63편이

고, 국내학술지연구는 70편으로 총 133편의 연구를 나타난다. 그리고 그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문을 선별했을 때 학위논문 47편과 학술지논문 26편이 있

다. 이중 46편을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서원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졌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크게 건축, 조경, 교육, 역사의 4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

만 지리학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본 연구와 서원건축에 관련된 연구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는 서원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주로 특정 서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영건기나 중수기 등의 고문헌을 고찰하여 원형에 대한 복

원적 연구와 학맥이나 사상 또는 유교적 이념 등과 건축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 하

였으며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와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둘째, 서원의 강당이나 루와 같은 건축물에 관한 연구이다. 서원의 구성 건축물중 

장판각이나 문루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서고와 장판각의 경우 서원의 교육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건축물로 인식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은 서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로 강학공간과 제

향공간 그리고 유식공간 등 각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배치형태를 구명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특정지역에 건립된 서원을 대상으로 강당의 평면형태을 고찰하거나, 입지를 

와 공간구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황과 서원의 건립

과 관련지어 당쟁과 서원의 건립추이를 구명한 연구와 사회변동에 따른 서원의 기능변

화와 훼철에 이르는 서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서원건축 자체를 형태적, 기능적, 공간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으로써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연구

정보서비스를 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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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건축의 일반적(건

축적) 특성

정창원 소수서원 강당의 변형에 대한 복원적 연구 1991

김동영
홍대형

朝鮮後期  書院建築의 構成體系에 관한 硏究 1991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
문집,11,20

곽동엽
장석하

陶山書院  配置에 관한 硏究-陶山書堂 營建記의 內容을 中心으로- 1993 경북산업대학교논문집

강예석 회연서원 강당 복원평면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95

조상순 필암서원의 건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98 성균관대학교 석론

박용재 退溪 李滉의 '敬'思想을 통한 陶山書院 建築工間의 考察 2000 동국대학교 석론

박미정 퇴계문집을 통해서 본 자연관과 건축관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2000 이화여자대학교 석론

김선구 돈암서원(遯巖書院)의 이건(移建)이후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목원대학교 석론

송영인 玉山書院 配置形態에 관한 硏究 2002 금오공과대학교 석론

권성진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2002 서라벌대학논문집  21집

강성원 소현서원에 반영된 율곡의 건축미학에 관한 연구 2003 명지대학교 석론

박해룡 朝鮮時代 書院의 空間變遷에 관한 연구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
조경학과 석론

김우영 예악사상의 조형개념에 관한 고찰 -조선시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2004 단국대학교 석론

서정대 尙州 興巖 書院의 변천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목원대학교 석론

이순호 慶北 尙州 玉洞書院의 配置와 建物形式에 關한 調査硏究 2008 상주대학교 석론

서원 내 특정 건축물

에 대한 특성분석

정상선 조선시대 서원 고직사의 배치와 평면형식 1992 연세대학교 석론

김일진
정명섭

서원건축 강당의 개구부 변천에 관한 연구 199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9

박석현
조원섭

書院建築의  祠堂에 關한 比較硏究 1996 충주산업대학교논문집, 
21, 2

장호준 문루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석론

이길제 도산서원 전교당의 건축형식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1999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
회논문집 19,2

성상태 朝鮮時代 書院 장서고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2 홍익대학교 석론

한경호 書院建築 講堂  空間의 可變性에 관한 硏究 2003 한양대학교 석론

이성호 조선시대 영남지역 유교건축의 루에 관한 연구 2007 경상대학교 석론

오정국 경주 서악서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 2008 대구가톨릭대학교 석론

서원 건축의 배치와 

공간적 특성분석

김남응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配置와 外部空間 特性에 關한 硏究 -道東書院을 中心
으로-

1979 단국대학교 석론

이용범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配置形式과 그 外部空間構成에 關한 硏究 -全南地方
의 文化財를 中心으로-

1982 전남대학교 석론

이상윤 朝鮮時代 書院의 立地와 空間構成特性 및 變化過政에 관한 硏究 1994 성균관대학교 박론

유인호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1994 금오공과대학교 박론

최소영 書院의 配置構成方式 의한 圖書館 計劃案  1999 경기대학교 석론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2000 명지대학교 석론

옥선호
地域別  學脈別로 본 書院建築의 配置形式에 관한 硏究
서원건축의  배치 및 외부공간에 관한 기초적 연구

2000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논문집, 7, 4

임관빈 風水의 理氣論的 觀點에서 본 書院建築의 立地 및 配置에 관한 硏究 2006 한양대학교 석론

특정 지역의 서원건축

에 관한 연구

김은중 서원건축의 배치유형 및 변천추이에 관한 연구 1991 고려대학교 석론

김지민 전남지방의 서원, 사우건축에 관한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2

강상택 조선후기 울산지역 서원에 관한 고찰 1991 부산사학회, 부산사학 
20　

손경란 朝鮮後期 大邱地方의 書院硏究 1996 충남대학교 석론

원영환 江原地方  書院 硏究 -文岩書院을 중심으로- 1998 강원문화사연구, 1

강예석 경북지방 서원건축 강당평면의 건축적 특성 2000 학위논문

표 2. 서원연구의 주제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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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대 안동지방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2001 학위논문

방승희 조선중기 영남 기호지역의 서원 중종 - 광해군대를 중심으로- 2002 학위논문

원일이
16세기  嶺南士林 建築觀 의 比例硏究 -컴퓨터를 이용한 建築物의 復元을 

중심으로-
2004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계,20, 7

임부춘 근대기 경남 고성지역 서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5 학위논문

서원건축의 주체와 사

회 상황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김은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1985 학위논문

김동영 조선후기 서원건축의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1991 학위논문

도용호 사림의 성향과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1995 학위논문

서상우

최영기
儒敎思想이  住居空間에 미친 影響에 관한 考察 1995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

문집,15, 1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1999 학위논문

김인수 사회변동에 따른 서원의 기능변화 및 훼철 1999 학위논문

박재호

이강종

권병준

유교사상이  전통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종가, 서원을 중심으

로-
2002

삼척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

구원논문집, 7, 2

손봉균 士林學派의 黨爭을 통해 본 書院建築의 變化 特性에 관한 硏究 2003 학위논문

기타

손원일 場의 속성과 場이론에 따른 陶山書院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007 학위논문

박영달

신영철
청주향교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정원학회지  16권 
4호

황영주

김정제
空間知覺에 따라 나타나는 道東書院의 現象的 透明性 表現에 관한 연구 2003 건축역사연구 12권 3호

투명성이라
는 분석틀
로 분석

선행연구의 주 내용 연구 주제

1. (특정)서원건축의 일반적 특성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서원의 배치구성 방식/ 유식공간 / 장수공간 / 건축미학 / 이건이후 변화

문루의 건축적 특징/ 배치와 외부공간특성/ 서원의 구성형식

공간구성/ 공간구성특성 및 변화(변천)과정/ 자연관의 특성 및 건축에 미친 영향

자연관과 건축관/ 변천추이/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특성 

구성체계/ 예악사상의 이해와 조형개념/ 서원의 발생과 기능변화 및 훼철 / 장이론

2. 서원내 특정 건축물에 특성

3. 배치와 공간적 특성

표 3. 연구의 내용에 따른 주제 

이 시도되고 있다. 

이상의 분야별 선행연구의 주된 내용과 연구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서원건축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건축물의 특징에서부터 배치

나 공간구성, 주위 자연과의 관계 등의 연구에서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인식체계 속에

서 나타나는 소산이라는 개념하에 건립을 주도한 인물의 사상과 인식과의 건축물과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는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주제와 접근방법이 있

었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와 교육적 측면, 건축적 측면의 총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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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지역의 서원건축 학파간 건축관의 차이 및 현상적 변용/ 사상과 건축적 특성의 상관관계

서원의 설립배경 및 확산/ 제향인물 추이파악 및 지역적 특성

사회적 상황과 서원건축의 관계/ 기하학 및 시지각적 특성 / 구성의도

공공도서관 계획/ 영건과정을 탐색/ 사상체계 유추 / 묘침제인식 / ‘경’사상

장서고의 건축적 특성/ 서고의 보관방식 / 공간의 깊이(투명성) / 경제적 기반

조영규범 / 위계 / 교육적 기능 / 학맥적 성격/ 신분변화 / 사회교육적 공헌

5. 특정 시기의 서원건축

6. 건립주체와 사회상황

7. 기타

다음으로 연대별 연구동향으로 초기 특정 서원에 대한 연구는 양식론적 특징에 대해 

일제 때의 연구된 사실들을 답습하는 모습으로 배치 및 공간구성상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김은중(1985)의 연구는 이러한 양식론적 접근을 벗어

나 한국의 서원건축 성립에 있어서 제향 의식이나 은둔사상, 풍수지리설 등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성립 이후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또한 도용호

(1986)의 연구도 역시 음양오행사상 및 풍수지리사상 등이 향교 및 서원의 입지 및 

좌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축의 설정은 군사부일체

(君師父一體)의 사회 논리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향천적(向天的)인 상징성이 내재되

어 방향성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당시 양식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상이나 

유교적이념 등의 관념적인 인식체계로 서원을 분석하여 건축가의 사고나 사상 속에서 

정의된 요소들이 건축공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표현되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특정서원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유교적 이념 아래 건립된 서

원 건축만의 고유한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일서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으로는 훼철되지 않은 47개의 사액서원 중의 하나로 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 지역의 서원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앞선 연구들의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서원에 대해 관념적인 사상과의 관계에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건축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사림 학파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간의 배치나 공간 구성상의 차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초기의 단일 건축물의 양식론

적 접근의 연구에서 건축물이 조영되기까지의 내적 구축질서를 밝히고자한 연구로 점

차 확대,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물과 여러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자한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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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1971~1990 1991~2000 2001~현재 비 고

분

석

대

상

건축

특정서원 김남응, 정명섭
정창원, 곽동엽, 조
상순 ,박용재, 박미
정, 김동영

김선구, 송연인, 강
성원, 김우영, 서정
대, 이순대, 권성
진, 오정국, 서정대

돈암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옥동서
원, 옥산서원

특정건축물
정상선, 박석현, 장
호준, 이길제

성상태, 한경호, 이
성호, 정복선, 

․

배치 및 공간구성
특성

김남응, 이용범
이상윤, 유인호, 최
소영

김상협, 옥선호, 임
관빈, 박해룡

-평지형, 산지구릉형
-강당중심형, 사당중심형
-초기형(소수서원), 전학후묘형(전재사후강당형, 
전강당후재사형), 병렬형, 전학후묘형, 기타형, 
-장수공간

주체 및 사회
사상

김은중, 도용호
김동영, 서상우, 정
기철, 김인수, 박용
재, 박미정

박재호, 손봉균, 손
원일, 도윤수, 김우
영, 김상협

-율곡학파와 퇴계학파의 사상
-퇴계의 ‘경’사상
-퇴계문집을 통한 자연관
-풍수지리, 음양오행사상
-예악사상
-물리학 ‘장’이론
-유식(遊息)과 장수(藏修)개념

특정지역 송양섭

김은중, 김지민, 강
상택, 손경란, 원영
환, 이우성, 박종
민, 

강예석, 권순대, 방
승희, 원일이, 임부
춘, 이정우, 이재
학, 박종민, 조재용

충남, 전남, 경남, 대구, 영남, 고성지역, 영남 기
호지역, 위산지역, 충남부여, 경북 선산지방, 청주
지역, 호서지역, 조선후기 어성현

역사

및

교육
기능 및 경제
활동

전용우
김정실, 강상택, 김
지연, 

배향인물 신혜경, 김홍례 백미경 우정임

연구 경향

초기 특정 서원에 
대한 양식론적 특
징에 대해 일제때
의 연구된 사실들
의 답습

관념적인 인식체계로 
서원을 분석하여 건
축가의 사고나 사상 
속에서 정의된 건축
요소들이 어떤 관계
를 가지고 공간에 표
현되는지를 연구

․ ․

연구 방법

-이론적인 고찰로 얻어진 결과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실
측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법
-고문헌 등의 저작물을 통한 사상을 설정하여 현장조사로 
확인 

․

표 4. 연대별 연구 동향 

루고 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토대로 연구들의 분석의 기준이 되는 틀이나 유형분류의 기준체

계를 살펴 본 연구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한다. 

선행된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의 분석틀로 사용된 분류기준이나 체계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는데 지형이나 물, 공간의 형식, 배치구성 등을 이용한 배치상의 분류, 

건축 구성요소나 양식상의 분류를 이용한 시대구분, 그리고 학파나 중심지역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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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상의 분류 양식상 분류
현상적 

분류
사상적 분류

지형구분 물(水) 유무 공간구분 배치축 향
분포 및 

지역
배치형식 시대적구분 구성의도 학파 사상

정순목6)

1기(16중-)장수우위
2기(17-18)향사우위
3기(19-)서원정비

민병하7)

시창기(중종-명종)
발전기(선조-숙종)
정리기(경종-고종초)

김은중8) 평지형, 경사지
형

손괘향(巽卦向

),이괘향(

離卦向)

성곽원거리
현치,읍치 부근
현치,읍치원거
리

초기형식
전학후묘(전재사후강당형, 
전강당후재사형, 재사생
략형, 강당생략형), 병렬
형, 기타형

초기(중종-1544)
성숙기(명종-효종)
남설기(현종-숙종)
정리기(경종-순종)

이상해 1기, 2기, 3기, 4기

이상윤

평지형,산지형
(구릉형,계곡형)

계류형(유수형, 
지수형),무계류형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
과정적공간

강당중심형(사당생략, 강
당중심, 강당사당병립)
사당중심형(재사생략, 사
당중심, 강당생략)

형성기(1543-1574)
과도기(1575-1622)
확산기(1623-1674)
발전기(1675-1720)
쇠퇴기(1721-1909)

평지유수형,평지무계류형,구릉유수
형,구릉지수형,구릉무계류형,계곡유
수형,계곡지수형,계곡무계류형

조원섭9) 평지
경사지

진입공간
문묘공간
강학공간
지원공간

일축선형
절축선형
직교축선형
병렬축선형

전묘후당
전당후묘
좌묘우당
좌당우묘

도용호
평지
경사지

과정적공간
배향공간
강학공간
지원공간

대칭형,
비대칭형

전학후묘,전묘후학,좌학우
묘,좌묘우학

시창기(始創),성숙기
(成熟),난숙기(爛熟),모
락기(零落)

표 5. 선행 연구에 나타난 서원건축의 분류기준 및 분석틀

사상적 구분, 한편의 연구에서 나타난 구성의도를 통한 현상적 구분이다.  

배치상으로 지형, 물, 공간의 성격, 배치축, 향, 지역적 분포나 분포상황, 건축물의 

배치형식 등이 사용되었고, 시대적 구분을 통해 사회상이나 서원의 건립배경  등을 분

석하였다. 또 현상학적 분류로서는 그 구성의도를 공간의 성격에 대입하여 구분하였

고, 마지막으로 사상적인 분류로서 학맥과 학파, 그에 따른 지역의 구분을 하여 서원

건축을 분석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마다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 한 가지에서 네 가지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로 지형과 공간의 구분, 배치축, 건축물의 배치형식, 시대적구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류의 기준 또한 비슷하거나 약간의 변형만이 있을 

뿐 결론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었고 시대구분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 분야와 상관이 있는데 대게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우와 교육

적인 부분, 서원건축의 건립에 따른 경우 등의 연구주제 상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시

대적 구분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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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인 김은중과 동일

유인호

제향공간
강학공간
진입공간
지원공간

단선축선형 
(일축선형)
중심축선형

김은중과 동일
중심적구성
종심적구성
병심적구성

임관빈 음택풍수, 양택풍수 김은중과 동일
이기론,형
기론, 형국
론

이용범

과정적공간,제사
공간,교육공간,
지원공간,기타공
간

축배치
대칭배치

※구성요소
건물+건물
건물+담
담, 지반차

시창기(1543-1567/중종-단종)
발전기(1568-1720/단종-경종)
정리기(1721-1870/경종-고종)

투과성
연속성
위계성
폐쇄성
개방성

한경호
평지형-산지구릉형(산지구릉,산지
계곡형)

경기,강원,충북,
충남,전남,전북,
경남,경북

초기,전강당후재사,전재사
후강당, 재사생략형
강당중심-사당중심

주리파-주
기파

김상협

장수(藏修)-유
식(遊息)공간
학습-조경-누각
공간

이성호 구릉지, 경사지, 평지
전학후묘, 전묘후학, 좌묘
우학, 우묘좌학

16, 17, 18, 19세기

옥선호
중심축,단선축,
병령축,교차축

전재후당,전당후재,강당생
략,재사생략,사당생략

성숙기,남설기,정리기
주리파-주
기파

박해룡
진입,장수,강학,
제향,지원공간

시창기,정착기,남설기,
훼철기,복설기

김선구
호서사림-
영남사림

신분사회, 
오륜행실, 
경사상

도윤수 수기,주거공간
퇴계학파-
율곡학파

이 기 심 성
론,수양론,

손봉균
경기지역-영남
지역

영남학파-
기호학파

현재까지 서원건축에 대한 이러한 서원건축에 대한 제연구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분석의 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성격상 분류에서 볼 때 강학공간과 교육공간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제향공간과 제사공간, 지원공간과 부속공간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서

원의 본래 의도인 강학과 제향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과정적 공간이나 부속공간, 지원

공간, 또는 진입공간 등은 모두 부속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진입공간의 경우 강학-제

향-진입공간의 그 분류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에서의 유형분류를 이용하여 통합된 유형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분류체계로 이용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특정지역의 서원을 대상으로 입지와 공간구성을 구명하거나, 

몇 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징을 비교한 역구 그리고 이황과 이이의 건축관과 

6) 정순목,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7) 민병하, 조선시대의 서원정책고, 대동문화연구, 제15호, 1970

8) 김은중, 韓國의 書院建築, 문운당, 1998

9) 조원섭의 연구는 향교건축의 위계에 관한 연구이지만 서원과 같이 유교건축이라는 범주로 보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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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지어 고찰한 연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연구의 대상이 일부서원이나 

특정지역의 서원 등으로 국한되고 또한 신미존치서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 또한 입지와 공간구성, 배치, 외부공간, 변천 등 단편적으로 진행되었고, 

학파와 당쟁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배치를 토대로 강학

과 제향의 공간 구성에 관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기와 주리학파의 

지역적 배경이 된 영남과 기호지역으로 구분하여 입지와 배치 그리고 각 건축물의 건

축적 특성을 고찰하여 영남지역과 기호지역 서원건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미존치서원과 훼철 후 복설된 서원 그리고 근대에 건축된 서원을 비교하여 

서원건축의 변화 양상도 함께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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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서원

서원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 세운 사

학(私學)의 명칭이다.10)

권순대는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을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그 명

칭도 조선시대에는 흔히 서재(書齎), 사우(祠宇)등과 혼칭 되고 성격도 서원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래는 엄격하게 구별된다.”라고 주장하였다.11)

구분 명칭 목적 기능 제향인물 구조

서원

書院

書齊

精舍

養育人材

斯文振興

(敎化)

士子藏修

講學

祀賢

先賢, 先儒

士林宗師

講學, 書齊

祠廟(祠堂)

사우

祠宇, 影堂

鄕賢祠, 別廟

鄕祠, 世德祠

遺愛祠, 里祠

生祠堂

報本崇賢

(敎化)
祀賢

忠節人

儒賢
祠廟(祠堂)

표 6 서원과 사우의 비교1)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서원이란 廟와 院으로 이루어지며, 묘에서는 현인들을 제사(配

享)하고 원에서는 학문을 연수(講學)하는 것이 서원의 주된 기능이다. 이는 한국 최초

의 서원을 건립한 주세붕의 書院觀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그는 서원 건립의 목

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가 문란해 三綱五倫의 유교적 윤리를 확립하고 긴 기간을 두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유학의 哲人賢人들의 인격과 학

문적 업적을 학습하고 따르는 尊賢의 개념이 교육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廟(사당)를 

세워 덕을 기리고, 院(학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한다.12)

이를 통해볼 때 초기 서원교육의 이상은 配享이라는 종교적 행위와 講學이라는 학문 

영역을 일치시켜 두 기능을 모두 교육의 양면으로 추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 브리테니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3806a

11) 권순대, 안동지방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논, 2000.

12) 권순대, 안동지방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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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임란이후에는 享祀와 敎育의 기능이 분리되어 나타난다. 

즉, 교육의 기능보다 향사의 기능이 중시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남응은 “서원은 조선 또는 선현을 제사하는 사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가 결합성입

한 것13)으로 오늘날의 중등내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학기관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14)

이상윤은 “서원은 조선시대의 지배정신인 崇儒思想을 바탕으로 형성된 장소로서 훌

륭한 學德을 지닌 先賢先師를 追慕하는 뜻에서 文廟의 車例에 따라 春秋로 祭享을 올

리는 기능과 더불어 그 학덕의 정신을 본받아 그곳에서 학문을 수련하고 講究하는 특

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주장하였다.15)

옥선호는 “서원은 선현을 봉사하는 사(祠)와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재(齋)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원의 핵심적인 기능은 제향(祭享)과 교육(敎育)이라 하였다. 

이 두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교육시설이 필요하였는데 이중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당(祠堂)과 현세적인 강당(講堂)과 재(齋)는 시설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대부

분의 서원에서 건립되었으며,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되는 건축물들로 서원건축

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16)

유인호는 “서원은 신라시대부터 사학교육과 고려시대부터 발생하여 세워진 사묘제도

가 결합하여 성립된 사학교육기관이다. 역사상 서원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타나는 것

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정확히 어떠한 관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기록

으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신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류 등을 취급하는 관으로서 

존재해 왔던 것 같다.”라고 주장하였다.17)

퇴계는 서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원은 講明道學機構이며, 爲己

之學하는 士子의 藏修로서 생각했다. 즉, 서원에는 강당과 사묘가 함께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18)

정순목은 서원을 기능적 측면에서 3기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제 1기는 학문에 힘

13) 李相佰, 「韓國史」(近世前期篇,, 震檀學會 1978).

14) 김남응,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配置와 外部空間特性에 關한 硏究, 1979.

15) 이상윤,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1994.

16) 옥선호, 서원건축의 배치 및 외부공간에 관한 기초적 연구, 2000.

17) 유인호,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2005.

18) 김동영, 홍대형, 조선후기 서원거축의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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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장수(藏修) 우위의 시대로 16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다. 이 시기에 서원들

은 교육 기능에 치중하였다. 제 2기는 향사 우위의 시대로 17,8세기의 서원들에 해당

한다. 점차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가문 학벌 위주의 제향 기능이 강화되던 최대의 번

성기였다. 제 3기는 서원 정비기로 19세기에 해당한다. 이미 영･정조 때부터 서원 남

설을 우려하여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있어왔고 흥성대원군의 집권으로 전국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게 된다. 이 시기의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유림 세력의 지역 기지로서 정치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 

권력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쇠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서원은 초기에 제향과 교육의 기능이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졌

지만, 점차 교육적인 면은 사라지고 선현의 덕을 기르는 제사와 종교적인 기능이 강화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사당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고 함.19)

고례(古禮)에는 종묘·예묘(禮廟)라고 했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이후 사당으로 통

용되었다. 중국에는 고대부터 사당이 있어 왕가(王家)로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절차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당이 들어온 때는 삼국시대였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는 6년(남해차차웅 3)에 시조 혁거세의 묘(廟)를 세웠으며, 776년(혜공왕 

12)에 5묘를 정하고 13대 미추이사금을 김씨성(金氏姓)의 시조로 삼았다고 한다. 또 

고려말 조준(趙浚)의 상소(上疏)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묘가 있었는데 중간

에 그 풍습이 없어지고, 대신 각 가정에 신사(神祠)를 두어 그 집을 보호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당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오래되었으나, 자리를 잡고 일반 서민

에게 널리 행해진 것은 조선 중기에 들어와 유학이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히면

서였다.

선조 이후부터는 사대부 양반층에 일반화되었고 서인(庶人)들도 이에 따랐으며, 가난

한 사람들은 대청 모퉁이나 기타 적당한 곳에 부설하였다. 사당에는 3년상을 마친 신

19) 브리테니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14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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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모시는데, 옛날에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당을 세워야 했다.

권순대는 “서원 배향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서원의 상징적 구심점이 된다.”20)라

고 정의하였다.

김상협은 “사당은 제향공간의 중심으로서 선현, 선조 등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

향을 베푸는 건물이며 신실(神室)이라고도 한다”21)라고 정의하였다.

■강당

절에서 경전을 강의하거나 설법하는 데 사용되는 건물22).

본래 집회소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prāsāda, sabhā, sabhāgṛha를 한역불전(漢譯佛

典)에서는 강당으로 번역하였다. 강설당(講說堂)이라고도 한다. 〈증일아함경 增一阿含

經〉 등에 의하면 석가모니 당시에 이미 강당이 있었다고 하며, 여러 경론에는 도리천

선법강당(忉利天善法講堂)·사위국동원록모강당(舍衛國東園鹿母講堂)·대림중각강당(大林

重閣講堂)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인도의 석굴사원에서는 3면 또는 4면이 승방으로 둘러

싸인 중앙의 방형공간(方形空間)이 승려들의 집회소였다. 중국의 교종사찰에서는 금당 

뒤에 강당을 두었으나, 선종사찰에서는 강당을 법당이라 하여 가람의 중심에 두었다. 

칠당가람제(七堂伽藍制)가 생긴 이후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금당 바로 뒤에 강당을 세

우는 양식이 유행했는데, 경주 황룡사와 불국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권순대는 “강당은 원장이 기거하며 유생들의 강회가 열리는 건물이다”라고 정의하였

다.

김상협은 “강당은 강학공간의 중심으로서 유생들이 강학하던 곳이며, 또한 원장의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였다”라고 정의하였다.

■동재․서재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설치한 기숙사.23)

강당(講堂)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마주보는 건물을 짓고 각각 동재·서재라고 불

20) 권순대, 안동지방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2000.

21)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2000.

22) 브리테니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1429a

23) 한국브리테니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16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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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성균관의 경우 강학(講學)을 하는 명륜당(明倫堂)의 좌우에 동재·서재를 두고, 동

재에는 생원, 서재에는 진사를 수용했다. 후기에 당쟁이 심해지자 당색에 따라 동·서로 

학생을 나누어 수용한 적도 있었다. 지방교육기관인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도 동

재·서재가 있었다. 동재는 양반자제가, 서재는 평민자제가 많이 기숙했다.

■장수(藏修)

장(藏)은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함이요, 수(修)는 익히는 것24)

마음속으로 항상 학업을 품고 있음을 말함이요, 닦고 익혀서 폐할 수 없음을 말함.

■유식(遊息)25)

유(遊)는 한가하게 일삼는 바 없이 노니는 것을 말한 것이며 한가하게 일삼는 바없

이 소요할 적에도 학업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장수(藏修) ･ 유식(遊息)

정기철은 “장수는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쓴다는 뜻이고, 유식은 즐기며 편안히 

쉰다는 말이다. 서원은 선현을 기리면서 학문에 몰두하는 곳이다, 즉 장수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오로지 긴장하며 학문에만 몰두해 있을 수는 없다. 팽팽해진 

긴장은 적당한 휴식과 심신의 편암을 통해 이완을 얻음으로써 긴장으로 돌아 갈 수 있

다”26)라고 정의하였다.

김동욱은 “선비의 생활공간을 장수와 유식의 두 단어로 정의한다. 장수는 학문을 통

한 수양의 의미하며, 유식은 즐기며 휴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시 장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뜻한다. 장수와 유식의 과정을 선비들이 고도의 인격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정자나 정사는 장수와 유식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건축공

간인 것이다”27)이라고 정의하였다.

■누정(樓亭)28)

인간이 휴식을 위하고 사색하고, 또 주변의 경관을 완상(玩賞)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24) 『禮記正義』, 十三經注疎(下), p1522(中-下)

25) 『禮記正義』, 十三經注疎(下), p1522(中-下)

26)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1999.

27)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1999.

28)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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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樓閣)29)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과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

진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 속에서 여러 명이 또는 혼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

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양반들은 과거시험에 급

제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했으며, 사서삼경이 중심이 되는 학문은 학문으로만이 아닌 

생활화를 중요시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청렴함과 검소한 생활로 자연에 순응하

고자 하는 생활철학이었다. 그 방법으로 선인(仙人)의 경지를 자연인으로 가정하고 선

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항시 자연의 일원으로 보고, 항상 자연과 함께 존재하

는 바램에서 정자나 누각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자가 개인적이라면, 누각은 공

적인 것으로 접대와 풍류로 학문을 연마하면서 정신을 수양하는 높은 수준의 공간이 

된다.

누각의 기록으로 오래된 것은 636년(백제 무왕 37년) “신하들과 망해루에서 잔치를 

치렀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볼 수 있고, 《삼국사기》에서도 신라에 망은루, 

명학루, 월상루 등의 누각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구려 성곽그림에서도 누각형태

의 건축물이 나타남으로써 궁궐 및 관아 건축이 공공시설로서 일찍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의 안압지와 임해전에서도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누리고자 인공 연못과 

수림을 만들고 주위에 누정을 건축했음은 좋은 실례가 된다. 

■정사(精舍)30)

인도에서 'Vihara'라고 일컬어지던 용어로 불교의 수련생이 수행의 장으로 삼았던 

절을 의미한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는 동안 ‘Vihara’ 는 용어는 ‘寺’라는 

용어로 한역되어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초기에도 정사(精舍)는 불교건축물을 지징하

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서 조식, 이이, 송시열 등의 성리학

자들이 경영한 건축물을 언급하면서 정사는 배움의 장소라 말한다.

■배향(配享)31)

주신(主神)의 제사에 다른 신을 병행하여 제사함. 임금이 생전에 총애하던 신하나 공

2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26459

30) 김선구, 돈암서원의 이건이후 변화에 관한연구, 2001

31)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06&docId=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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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있는 신하를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하거나 학덕이 있는 사람을 문묘(文廟)나 서

원에 부제함.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이 택정(擇定)되

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

에 선왕의 묘정에 배향되었음. 또한 후대에 특별히 추배(追配)되는 일도 있었으며, 정

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단 배향되었던 사람이 추삭(追削)되는 일도 있었음. 이에 

택정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로 여겨졌으며, 그 후손들에게는 문음(門陰) 등 여러가지 

특전이 베풀어졌음. 

■제향(祭享)32)

각종의 제사의식(祭祀儀式)을 말함. 조선 시대의 제향(祭享)은 크게 대사(大祀)·중사

(中祀)·소사(小祀)로 나누었는데, 대사는 사직(社稷)·종묘(宗廟)에 제사하는 것이고 중사

는 풍운뇌우(風雲雷雨)·악해독(嶽海瀆) 등과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

宣王) 등에 대한 제사이며, 소사는 영성(靈星)·명산대천(名山大川)·사한(司寒)·마조(馬

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둑제(纛祭) 등에 대한 제사를 일컬음

32)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09&docId=31595



- 24 -

II. 서원의 의미와 역사적 고찰

1. 서원의 기원과 발전

서원설립의 주체는 16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였던 士林勢力이라 할 수 있

다. 麗末鮮初의 신진사대부는 조선건국을 기점으로 건국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로 나누어지는데 사림은 재야세력으로 향촌으로 밀려나는 반대파의 후예로서 이들은 

대개 향촌으로 내려가 교육과 향촌건설에 주력하였다. 이들은 한때 世宗의 폭넓은 인

재등용책의 시행으로 잠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진출은 成宗代부

터 이루어졌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사림계열의 부상은 당시 집권층의 귀족화 보수

화 추세에 따른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내세운 관료의 신분적인 특권의식에 의한 私利추구 성향을 

배제한 성리학적 공도론(公道論)의 정당성이 재인식되었기 때문이다.

性理學의 정통적 계승자로 자부하던 사림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그들은 훈구

파(勳舊派)의 부국강병책과 사장(詞章)중심의 학풍을 비판하고 유향소(留鄕所)를 비롯

한 향촌자치제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사림세력은 정계진출 이전부터 향촌사회 

문제에 대해 그들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앙집권적 향촌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사림세력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조선건국 초기의 유향소 설치와 

세종대의 사창제(司倉制)실시 건의 등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성종대에 오면 사림세력은 향촌문제의 대한 그들의 요구를 공식화하여 국가정책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를 추진할 중심기구로서 世祖代에 혁파된 유향소

의 복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이 기구를 통해 鄕射禮, 鄕飮酒禮등 

유학적 실천윤리를 보급하여 吏族중심의 향촌사회를 士族중심의 儒敎的鄕村秩序體制로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림들이 지향하는 유교적 향촌질서 확립을 위한 유향소 복위운동은 이것이 

사림의 세력기반이 될 것임을 간파한 훈구척신세력의 집요한 반대와 京在所를 통한 방

해공작으로 성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정국은 관권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림들

은 다시 司馬所를 세워 본래의 의도를 관철코자 하였지만 이 역시 훈구척신세력의 탄



- 25 -

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사림세력은 戊午, 甲子士禍를 거치면서 심한 타격

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세력의 성장은 시대적인 대세였다. 中宗反正이후 趙光祖

를 위시한 新進士類가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소위 道學政治33)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

동이 활발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향촌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鄕射禮, 鄕飮主禮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향촌사회의 제반문제를 보다 더 포괄할 수 있는 鄕約의 보급운동을 추

진하였다. 향약보급운동은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己卯士禍(中宗14年, 

1520)로 조광조 등 사림계 신진관료가 숙청, 제거됨으로써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기

묘사화 이후 중앙정계에서는 사림세력이 다시 훈구세력에 위축되고 있었으나 향촌사회

에서는 꾸준히 그들의 在地的基盤을 다져갔다. 이러한 그들의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마침내 白雲洞書院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원의 성립은 祠廟에서 비롯된 것이며 祠廟는 존현을 통한 교화의 수단이었다. 따

라서 서원의 건립 동기는 교화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만조,1997. pp. 

158-169). 서원은 설립당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일차적인 것이었다. 대체로 서

원제도가 도입, 정착되기 이전의 사림계열의 학문적 전통은 주로 서재, 정사 및 가학

으로 전수되었다.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시작된 지방사학의 실체로서 유생들의 

단순한 藏修, 講學의 장소였던 곳이 엄격한 학규에 의해 운영되는 서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官學의 부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는 건국초기에 崇儒政策을 국시로 내세워 중앙에는 성균관과 四學을, 지방에

는 향교를 세워 관학을 크게 장려하여 鄕風敎化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

터 관학은 점차 쇠퇴의 기미를 보이면서 교육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후 중종대에 이르러 국가는 燕山君代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敎學振興策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공신계열이 주도한 

교학진흥책은 관리 등용기구로서의 머무는 관학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관학

은 여전히 학문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학의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33) 趙光祖의 道學政治는 金宗直, 金宏弼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조광조는 儒敎에 입각한 至治主義의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聖賢의 道를 배워 治國할 인재를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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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로 대표되는 사림세력은 도학정치 이념에 기초한 교학진흥책을 주장하였다. 조

광조는 道學을 높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으며 聖賢을 본받고 어진 정치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 학자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였다.34)

그들은 당시의 관학이 과거 공부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었음으로 명리만을 추구하여 

오히려 士習을 부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사림 스스로

의 수련과 내적 성숙을 통한 흥학책을 주장하였다. 사림세력의 이러한 교학진흥책은 

도학의 정통인 鄭夢周, 金宏弼의 文廟從祀運動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사묘

의 건립으로 표면화되어 이후 서원, 祠宇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한편 관학의 부진은 사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유생들은 관학이 아닌 사재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관학 쇠퇴의 주요

인인 교사의 무자격과 관련이 있다. 반면, 사학은 학덕을 겸비한 有志人士들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관학의 결점을 보완하여 번창하게 되었다. 사림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교화운동은 그 당시 사회의 소망이자 요구였으므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종래의 성균

관, 四學, 향교 등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시대적 요

구에 의해 서원설립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 신설의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 지방의 유림들은 서당, 정사 등의 私學을 개설하여 후학을 가르치는데 주력할 

수 있었다.

이후 조정에서는 관학을 대신할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치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지방

의 교육체제 진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향교의 쇠퇴로 새로운 교육체제인 중국의 

서원제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백운동서원이 설립되기 1년 전인 中宗37년 공신계 

관료인 魚得江에 의해서였다35). 어득강은 중국에서의 大儒를 지적하면서 그것의 토대

로서 정사나 서원의 제도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宋代의 朱子가 무이정사(武夷精

舍)를 세우고 이발(李渤)의 구기(舊基)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세운 사실을 소개

하면서 이러한 정사, 서원 등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유림들이 학문에 정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충청, 강원, 전라도에는 한곳, 경상도에는 좌

34) 『中宗實錄』卷27, 中宗11年12月戊午

35) 『中宗實錄』卷98, 中宗37年7月乙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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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분류36) 명칭 서원의 성격

신라말 서서원(瑞書院)

중국의 집현전서원을 모방한 것으로 교육기관이기 보다는 비

서와 조치(詔勅)을 다스리고 서적을 제작보관하는 임무를 맡

은 기관

고려 성종9년 수서원(修書院)
서적을 수장학 강학의 편의를 꾀함으로서 교학기능을 도와주

는 장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조선 전기 사묘의 서원화
고려말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주자가례사상을 기반으로 설립

된 사묘제도와 융합하여 마침내 존현숭덕의 사상에서 유래된 

표 7. 시대별 서원의 성격변화 

우도에 큰 사찰을 하나씩 지정하여 도내의 명유(名儒)와 유생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몇 

달간 독서토록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식량과 제반경비는 州郡의 學田에서 마련토록하

고 부족한 양은 官에서 보조하게 하여 수령(守令)과 敎授를 시관(試官)으로 세워 우수

자에게 과거응시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로 학문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魚得江이 제시한 이같은 방안은 유생의 修己之學보다는 과거를 위한 제술 

즉 爲人之學에 치중한 것으로 관학의 예속기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사림

계열의 교화론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서원성립의 기초는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와 향촌

사회의 관학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마련되었다.

서원제도가 성립되는 16세기는 사회전반적으로 일대 전환기였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사림파가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훈구척신세력과 대립하면서 상당한 희생을 치

른 끝에 집권하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점차 관념론적 理氣論중심으로 발전하며 확

고하게 뿌리내린 시기였다. 서원의 성립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시대적 대세

였던 사림파의 성장결과로서 나타난 산물이었다.

서원제도는 주세붕에 의해서 세워진 백운동 서원으로 그 발흥을 보게 되었다. 그러

나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 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

은 退溪李滉이었다. 퇴계는 당시의 사림들에게, 사림으로서 갖춰야 할 새로운 인격형

성과 가치관 및 행동기준으로서 道學的理念과 原理를 제시하였다. 퇴계는 또한 사림에 

의한 도학적 질서에 바탕을 둔 사회체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서원을 통하여 자신의 

敎化論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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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봉사의 제향기능이 주가 됨

중기
서당의 

서원화(도학서원)

유생자신의 유학적 학문과 향리자제를 교육하는 교학적 기능 

및 지식전달을 위해 서적을 수집, 출판하고 문고를 두어 서책

과 문헌을 보존, 관리하는 도서관 기능이 주가 된 서원(書院)

과 정사(精舍)

후기
사우의 

서원화(충절서원)

내우외환으로 희생된 선현, 선사를 봉사하기 위한 사당개념의 

사우, 사(祠), 당(堂), 영전(影殿), 이사(里社), 이사(里祠), 향사

(鄕社), 묘(廟), 단우(壇宇), 별사(別祠) 등이 있다.

따라서 퇴계는 서원을 학문하는 장소로서 굳건히 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붕괴된 관

학을 보충하고 피폐한 士風을 바로잡아 王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원을 크게 번성케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정만조, 1997, pp.49-81).

퇴계는 국학과 향교는 도시의 한 가운데 있어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서원은 한적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으며, 국학, 향교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므

로 學令에 구애받게 되고 또 출세에 마음을 두게 되어 先賢의 도를 소홀히 하는 반면, 

서원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道學을 공부하고 義理를 익힘으로써 德과 仁을 쌓고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당시의 관학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퇴계

의 이러한 입장은 조선건국이래 계속된 중앙통제 방식의 官學的敎化體制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림 위주의 새로운 교화체제 전개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

화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그 사회 지배규범의 변화까지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관학적 교화체제의 부정은 조선건국 이래 계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지배 이

념과 사회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퇴계는 ‘明道術’을 위한 士林의 學校라는 관점에서 관학의 존재를 부정했으

며 이를 대신할 학교로서 서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서원은 至

治실현을 목표로 하는, 즉 사림에 의한 明道術의 구체적 실천현장으로서의 학교였다. 

퇴계는 조광조의 도학정치론에 동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36) 도용호, 이재헌, 1995, p.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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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당시의 병폐인 官學의 쇠퇴와 士風의 不正을 바로 잡고 학자들이 학문에 정

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王化를 위해

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퇴계의 주장은 사림을 위한 교

학진흥책의 마련에 부심하던 당시의 조정에 서원을 교학진흥책 방안의 하나로 강력히 

제안한 것이었으며 서원의 존재가치에 대한 명분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서원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원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지원을 요구하는 퇴계의 논리적 근거는 당시의 붕괴된 

교학을 진흥시키고 士風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원의 보급이 시급하며 그것은 국왕의 장

려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퇴계는 이러한 요구를 곧바로 조정에 

청하지 않았다. 퇴계는 그의 요구를 沈涌源에게 상서하여 그의 판단 하에 조정에 청하

여 지기를 원하였다. 퇴계의 서원보급운동의 첫걸음인 사액의 요구는 국가의 崇儒中道

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국가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

게 되었다. 퇴계의 이러한 활동에 근거하여 서원은 향촌사회의 단순한 교학기구에서 

국가의 공인하에 운영되는 사설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서원은 서원장려정책에 고무되어 각 지역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원을 세웠으며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개소, 선조대에는 124개소로 늘

었으며 숙종시대에는 1개도에 80~90개소에 이르렀다. 이에 인조 22년(1644)에 서원

설립을 정부의 허가제로 만들어 서원을 새로 설립하는 곳은 미리 예조(禮曺)에 보고하

여 조정에서 논의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 세우게 하였고, 또한 서원의 원장은 관찰사가 

선임토록 하였으며 서원의 기숙생 정원도 20명 내외로 한정하였다. 

숙종 2년에는 서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시켰고, 숙종 36년에는 서원의 하재생(下

齋生)의 정원을 문묘에 종사한 유현의 서원의 경우 30명, 사액서원은 20명, 사액을 받

지 못한 서원은 15명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서원의 疊設을 엄중히 금지하

였다. 

영조 14년(1438)에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사롭게 건립한 사우와 서원 및 묘를 

모두 철거하였다. 그리하여 정조시대에 650개소의 서원이 번창했는데 전국 360여 개

소의 향교에 비하여 수적으로 월등할 뿐만 아니라 서원의 학생에게도 과거에 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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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서원의 인기가 대단하여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公論을 주도하는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그 가운데 유명한 서원은 도봉서원과, 화양서원이었다. 

이후 대원군에 의해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을 반포하여 전국에 사

액서원 47개소만 남기고 도봉서원, 화양서원, 망동묘를 비롯하여 600여소의 서원을 

훼철(毁撤)함으로서 서원건축은 위축되었다. 

2.퇴계와 율곡의 서원관37)

우리나라 서원은 주희(朱熹)의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모범으로 하여 독립적인 서

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서원규약은 대동소이 할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백록동학규에 

연원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서원 뿐만아니라 국학의 학문정신이기도 하였으니 조선시대

의 문교이념의 당연한 결과이었다. 

퇴계는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箚)에서 글의 서원교육의 교학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唐虞의 가르침은 오품(五倫:筆者證」에 있고 삼대에 배움은 다 인륜을 

밝히는 것이므로 규약의 궁리와 역행도 다 오륜을 그 근본으로 하였습니다. 제왕의 학

은 그 규구(規矩)와 금방의 그릇이 비록 일반학자와 모두 같을 수는 없사오나 오륜에 

근본하여 궁리역행 함으로써 필법의 긴요한 곳을 얻으려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五

圖(太極圖, 西銘圖, 小學圖, 大學圖, 白鹿洞規圖)는 천도에 근본한 것인데 그 공은 인륜

을 밝히고 덕업을 힘쓰는데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율곡에 있어서 서원제

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전거(典據)를  든다면 학교규범과 동호문답을 들 수 있다. 특

히 학교규범의 전반 16개조는 교육실천 논리로서, 후반 교수실천강요의 학교사목 10

개조는 율곡의 은병정사(隱屛精舍)학규와 문헌서원(文憲書院)학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이것은 1582년의 대제학이던 율곡이 왕명을 받고 지어올린 것으로 조선시대의 문

교방책이 되기에 이른다. 동호문답은 당시 교육제도 등의 병폐를 교사(敎師)에 있음을 

들고 있어 낙향해서 그의 의지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 교육을 펴려했던 것이다. 

1) 퇴계의 서원교육론

37) 退溪와 栗谷의 敎育思想 比較硏究, 송병관,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80-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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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자신이 성립시켰고,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서원을 통하여 자신의 교화사

상을 구체화하려고 하였다. 

교화에 관한 퇴계의 견해가 가장 잘 정리되고, 선명하게 제시된 것은 자신의 경륜과 

포부를 펼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졌던 宣祖 초년에 있어서, 조야의 그에 대한 신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신왕 선조의 輔導를 위해 군도를 논하였던 무진(선조 원년) 육조

소(六條疏)38) 였다. 여기서 그는 계통을 중심하고 섬언(譫言)을 막으며 성학을 돈독케 

할 것을 논한 다음, 제4조에서 명도술하여 정인심(正人心)할 것을 청하였다. 그는 무진

6소조에서 도술을 밝혀 인심을 바로 잡을 것을 청하였다. 그는 唐虞三代의 성세에는 

도술이 크게 밝아 다른 기로(岐路)에 미혹됨이 없었으므로 인심이 바르고 치화가 행해

지기 쉬웠으나, 우리나라가 세운지 이백년이 되어 가는데 도술이 밝아지지 못하고 가

지가 다른 설들이 인심을 해침이 많기 때문이라 전제하였다. 

도술을 밝히어 법도를 이끌고 인심을 바로 잡는 것이 임금께서 해야 할 새로운 정치

라 하였다. 

퇴계 교화관의 근본은 바로 당우삼대의 지치(至治)의 재현을 목표로 한 도술을 밝히

는 일 즉 ‘명도술’에 있었던 것이다. 그에 있어서 사림에 의한 명술은 사림 자신의 ‘강

명도학((講明道學)’을 통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퇴계가 서원의 존재가치를 명

도술을 위한 장소에 두었던 이상, 서원에서는 당연히 사림에 의한 강도(講道:講明道學)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39) 만약 사림이 강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대부의 수치

라고 강조하고 있다. 

퇴계는 소수서원의 일로 풍기군수 김경언에게 보낸 서신에서 유생들이 선왕의 도를 

강도하지 않고 무리지어 이야기하고 농담하며 외설스런 말을 가정 안에서도 꺼리지 않

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아! 서원은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까? 어진이를 높이기 위하여 세원진 

것이 아닙니까? 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세원진 것이 아닙니까? 지난날 유생들

이 남에게 치욕을 당한 것도 서원의 수치가 되는데 하물며 이제 유생들이 서

38) 퇴계전서, 권6, 경, 소. 무진 6조소

39) 정만조,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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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먼저 스스로의 행실을 욕되게 함에 있어서겠습니까? 선비로서 이와 같다면, 

선비를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으로서 이와 같다면 서원이 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40)」

또한 영봉서원기를 통해 유생의 강명도학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국(上國)에서는 서원에서 반드시 유선(儒先)으로서 도를 아는 이를 선택하

여 산장(山長)으로 삼아 일을 관장하며 통솔하게 함으로써 도술(道術)이 분산

되지 않고 학자가 거취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 서원의 가르

침이 새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강론되지 않아 간혹 서원에 드는 선비

로서 학문을 하는 방법이 불행하게도 고인들의 위기자학(爲己之學)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과목(科目)으로 경쟁하는 일만 숭상하고 힘쓰니, 비록 날로 서림(書

林)·예원(藝苑) 중에 종사하더라도 성현의 문에 가까이 가기를 구하기란 비유

하면 마치 노나라고 가는데 북행을 하듯이 어렵다. 마음에 돌이켜도 얻지 못하

고, 일에 헤아려도 너무나 어긋난다. 이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랴.41)」

하여 산장은 유선으로서 도를 아는 선비를 택하여 강명도학을 이끌게 함으로써 도술

이 분산되지 않고 학자가 거취를 알게 하는 존재로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산장의 인

물조건에 대하여 퇴계는 『상침방백서(上沈方伯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滉이) 삼가 고사를 살피오니 무릇 서원에는 반드시 동주(洞主)나 혹은 산장(山

長)을 두어 스승을 삼아 그 가르침을 관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중대한 일이니 더욱 마

땅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모름지기 유일의 선비나 혹은 한산 중에서 선택하

40) <退溪全集> 卷41, 雜著, 策問.

事吾東方箕疇之遺敎 禮義之善國 加以列聖相承崇儒重道之美 如此基之 而尙不知講明道學之爲何 事非唯不知 且諱

之 非唯諱之 且怒之 基視聖賢書 不過以爲決科取祿之資 是…豈不爲士大夫之大恥也耶

41) 卷42, 書, 記, 迎鳳書院記.

上國 之於書院。必擇儒先之知道者。爲之山長。主盟以倡率。故道術不分。而學者知所趨矣。若吾東方。則院敎新

興。而此典未講。儻或入院之士。爲學之方。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而惟科目譁競之事。是尙是務。則雖日

從事於書林藝苑之中。而求邇聖賢之門墻。比如適越而北轅。反之於心而無得。揆之於事而太乖。豈不可畏之甚

耶。嗟乎。擇里擇術。孔孟之深戒。爲今之士。科擧之習。雖不能全廢。其視聖賢爲己之學。正心修身之道。則內

外本末輕重緩急之序。判然 如霄壤之不侔矣。學者誠能審擇於此。而勇決其取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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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그 인재 덕망이, 실상 반드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고 우뚝하게 그 시

대에 사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을 얻지 못하고 

다만 그 이름만 훔치는 자를 앉힌다면 지금의 교수, 훈도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와 다름이 없어서, 뜻있는 선비가 반드시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날 것이니, 생각건대 

도리어 서원에 손상됨만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감히 아울러 청하기는 못하오나, 

이는 합하께서 올리거나 말거나를 재량하여 하실 것이고, 조정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

즉 산장은 서원의 중심이요 사람의 강도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산장의 인물조건은 조만의 선비와 閒散 중에서 선택하되, 그 시대의 사표가 되는 사람

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런 사람을 얻지 못하면 당시 관학의 교수, 훈도가 다하

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도리어 서원에 해가 된다고 하였다. 

산장을 선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퇴계는 伊山書院記에서 오륜을 근본

으로 삼아 이치를 마음속으로 채득하고 행실을 돈독히 하고 주자의 백록동강규를 비롯

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워 힘쓴다면 이것이 곧 바로 산장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였

다. 즉, 원유 스스로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퇴계는 군자유에 힘쓸 것을 촉

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이산원규에 제시하고 있다. 

도서는 삼서오경을 근본으로 삼되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으며 국가의 인제양성책

과 성현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온갖 선의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도를 

금일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서 모두 몸소 행하고 명례적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퇴계는 비록 서원에서의 존현을 중시하기는 하였으나 존현의 구체적 형태인 유

현의 제향과 이를 위한 사묘(祠廟)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문우나 문인들과의 서원문제에 관한 문답에서 중국의 서원에 무묘유원(無廟有院)의 형

태가 있는 예를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42) 특히 명종 14명 이산서원이 창건될 때 편액

42) 퇴계전서, 권 42, 書, 記, 伊山書院記, p.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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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러온 유생 張壽禧가 「우리 고을이 선정(先正)으로 학사에 제사할 만한자에 대

해 정론이 있지 않고 서원의 규모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우선 서재(書齋)로 이름을 짓

는 것이 어떠하랴」라고 하여 사현의 기능이 없으므로 서재로 명명함이 어떠냐고 문의

함에 따라

「옛날 서원에 제사한 분이 어찌 모두 그 고을 사람이랴. 선성(先聖), 선사(先師)를 

제사하는 예가 있었고 사묘를 세우지 못하는 자도 있었으니, 오직 그 역량을 보아 적

의하게 할 뿐이다. 지금 이 학사가 아직 미쳐 제전을 장만하는 한 가지 일을 못하였는

데, 제전을 장만하고 제사할 분을 제정하는 것은 훗날을 기다려 의논하여도 모방한 것

이다. 어찌 반드시 서원의 명칭을 피하고 구태여 서재의 명칭을 붙이랴43)」

라 하였다. 

精舍와 祠廟가 통합하여 서원이 되었다는 종래의 설이 퇴계의 서원교육관과는 반드

시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에 의하면 유사, 무사를 가릴 것 없이 사학교

육의 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면 서원이라 불러도 좋은 것이다. 또한 정사와 사

묘가 통합하여 서원이 되었다는 종래의 설이 퇴계의 서원교육관과는 반드시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44) 또한 퇴계와 같이 서원보급에 앞장섰던 주세붕의 

「有廟不可以無書院 於是立書院」이라는 견해, 즉 사묘로 인해 서원이 성립하게 된다

는 존현과 사묘 위주의 인식과도 대조를 보인다. 퇴계에 있어서는 존현도 중요하지만, 

서원은 어디까지나 사림의 강도 우선이고 따라서 존현을 위한 향사(享祀)도 이 강도를 

위해서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2) 율곡의 서원교육론

율곡은 탁원한 교육실천가였다. 그리하여 그에 있어서 정치는 곧 교육이라고 믿는 

철인(哲人)이자 경세가(輕世家)였다. 

퇴계의 관점으로 교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근원으로 욕심을 보았던 반면, 율곡에 있

어서의 교육문제는 교사(敎師)를 대우(待遇)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였다. 

43) <退溪全集> 卷42, 書, 記

古之書院所祠 豈盡其鄕之人哉 有祠先賢先師者 亦有不立祠廟者 惟視其力 從其宜而己 今玆學也 猶未遑於置田一事 

置祭田以定所祠 且俟後日而議之 未爲不可 第觀其立學規模 實倣於書院之制 何必避其名 而遷就於書齋之稱乎

44) 정순목, 주회암과 이퇴계의 서원교육론 비교, 퇴계학보, 53권, 198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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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서원의 건립이유를 장수(교육), 숭덕(擧報功之典)을 들고 후학을 위하

여 가히 사표가 될 수 있는 향선생(鄕先生)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율곡에 있어서 서원교육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면 “서원에서는 마땅히 속된 풍습을 

버리고 오로지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역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니 서원에서는 상

관이선(相觀而善, 상책이개(相責而改 하는 곳이어야 한다45).”고 말하고 있다. 

그가 선조 12년에 지은 도봉서원기에서 당시 관학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도학을 서

원에서 사림의 장수를 통해 이룩하여 했던 것이다. 

「서원의 건립은 본말 사림의 장수(藏修)를 위함이며 겸(兼)하여 선현(先賢)의 덕(德)

을 높이고 공로(功労)에 보답하려 함이다46)」.

서원에 있어서 교학의 구체적 실현에 대해 율곡은 은병정사(隱屛精舍를 도산서당처

럼 지어 후진을 강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은병정사학규를 중심으로 논구(論求)하면 

크게 3부분, 12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조목에서는 입학조건이 이조목과 삼조목은 학생자치회구성, 사조목에서 십이조목

까지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로 되어있다. 자세히 보면 일조목에서는 입학조건으로 학문

에 뜻있는 자는 모두 입재를 허가한다. 이조목은 자치회구성으로 당장(堂長)의 추대와 

장의(掌議)의 추대 유사택정직월(有司擇定直月)의 선임, 오조목에서는 학생자치회임원

의 임무가 기술되고 사조목에서는 기숙사생활로 존현의 봉사, 조사(朝事), 식사와 식사 

후의 마음가짐,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 언행의 신중(愼重)과 여러 교훈을 법으로 

삼고 재필(在必)하며, 성현의 서(書)와 성리의 설(說)에 대한 독서, 과학공부는 자는 다

른곳에서 익히며, 평상시 의관정제, 독서, 정좌존심(靜坐存心), 의리, 수업에 열중함, 천

리를 따르고 인욕의 제거에 힘씀을 들고 있다.

율곡에 있어서는 이외에도 문헌서원학규가 있는데 은병정사학규와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송이하나 입학조건, 조직, 학생생활의 벌칙에 있어서 보다 상세하다.47) 

사림에 대한 명도학은 사림 스스로의 강명도학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달성 될 수 있

45) 栗谷全書(上) 是院者誠能捐去俗習一意以居敬窮理 力行 爲深造之功程 相觀而善 相責而改 日趨乎去安資深之

域

46) 李珥, 道峰書院記, 書院之建本爲藏修 而兼挙德報功之典.

47) 문헌서원은 1551년 주세붕이 최중을 제향하는 서원이며, 참고로 도산서당은 1561년 퇴계가 세원 후에 도

산서원이 됨(1574) 은병정사는 1578년 율곡이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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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이것은 강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겨, 진리의 길을 밝혀 인도하는 인격

의 감화사(感化師)로서의 동주(洞主), 산장제(山長制)를 적극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서원에서 유학에의 흥기지심(興起之心)을 부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학에 

정진할 마을을 불러일으키고 도학의 귀중함을 깨우치기 위해 숭도학(崇道學)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당(該當) 향촌과 관계있는 저명한 유학자 즉 향촌사림의 본보기가 될

만한 선유(先儒)나 명유(名儒)로서 일대의 유종으로 받들어지던 인물의 제향(祭享)하는 

사묘(祠廟)를 세우고 조석으로 유생들이 이에 참배(參拜)함으로써 그 선유의 인품에 감

화받고 그 학통을 이어 받아 도학에 정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형태로서 나타

났던 것이다. 

「....반드시 향선생을 구하여 후학의 긍식자(矜式者)로 삼고 사당을 세워 공경(恭敬)

을 다함으로써 다사희현(多士希賢)의 뜻을 흥기시키는 것이다. 」48) 

라고 하여 사묘가 세워지는 지역과 관련된 유학자를 모셔 존숭지덕(尊崇之德)을 불

러 일으키는 것이 학문에 뜻이 있는 자를 흥기시키는데 빠를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율곡은 교화론의 근본은 至治의 再現에 있었고 이를 위해 강명도학으로써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鄕村單位로 鄕約을 실시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儒敎倫理를 실천하도록 하여 교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율곡은 백성의 교화를 위해 실시한 향약이 서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으로 향약의 입안과 실시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주향약을 들 수 있다. 

향약에 참례하기를 원하는 자 몇사람을 선택(選擇)하여 서원에 모아 약법을 의논하

여 정하고 部約正, 副約正, 直月, 司貨를 선정한다. 여러사람이 추대하되, 나이와 德望

과 學識이 있는 사람을 부약정으로 삼고, 學問과 德行이 있는 두 사람을 부약정으로 

삼으며 약중에서 교대로 가려서 직월과 사화를 뽑는다. 직월은 반드시 부릴 만한 종

(奴)이 있는 이를 삼고 사화는 반드시 서원의 유생으로 삼는다. ....49)

3) 퇴계와 율곡의 교육관의 비교

48) 李珥, 道峰書院記, 書院之建本爲藏修 而兼挙德報功之典 故必求鄕先生 可爲後學矜式者 立祠致敬以興起多士希

賢之志焉

49) 이이, 以參約契者若干人 會千書院 義定約法 選擇部副約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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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이후 조선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았지만 당시 관학이 과거 준비

기구로서 병폐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서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퇴계와 율곡

의 서원교육관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50). 

첫째, 관학교육이 교화기구로서 보다는 과거준비의 장소로 전락한 당시 교육풍토에 

해한 비판적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상심방백서51)』에서, 율곡은 『동호문답52)』에서 관학교육의 병폐를 지적

하였다. 

둘째는 서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퇴계는 서원에서 산장(山長,) 동주(洞主)의 존재를 서원의 중심이요 사림의 강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하여 매우 중시하였고 율곡은 서원에서 후학을 위하여 가히 사표가 

될 수 있는 향선생(鄕先生可爲 後學矜式子)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퇴계와 마찬가지

로 사표가 되는 선생을 중시하였다. 

셋째는 유학교육의 여러 덕목 중 立志를 강조하였다. 

퇴계는 이산원규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뜻하는 바를 정직하게 하되 학업을 원대한

데 두도록 스스로 기약하고 행동은 동의에 맞도록 할 것이라 하여 입지를 강조하였으

며 그에게 문학하는 사자에게 먼저 그 뜻의 소향을 보고 재주에 따라 학문을 가르치는

데 반드시 입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수기강독(修己講獨)하여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율곡은 학교모범에서 학자는 모름지기 먼저 뜻을 세워 도로서 

자임하되 그 도는 고원한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감추어져 있다하여 입지를 강조하

고 있다. 

이렇듯 퇴계와 율곡의 서원교육관에서 드러나는 공통성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은 

당시의 관학이 과거 입신출세주의와 형식주의 교육을 낳았으며 마침내 사풍을 땅에 떨

50) 杜連水, 퇴계와 율곡의 서원교육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38-43.

51) 관학교육은 과거와 밀착되어 이물에 뜻이 쏠리게 되어 선왕지도를 공부하지 못하는 반면 서원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학을 강습하고 의리를 익힘으로써 덕과 인을 쌓고 기를 수 있다고 하여 관학이 과거준비기

구로 전락함을 지적하였다.

52) 선비의 습속은 날이 갈수록 투박하여 학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리만 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묻

고 그것은 사람을 뽑는 방법이 문예를 중히 여기고 도덕을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관학교육

의 병폐는 과거 입신출세주의에 있고 그것은 형식주의 교육을 낳으며, 사풍士風)은 땅에 떨어지고 경박한 무

리만 득세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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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뜨렸던 폐단을 지적하며 학업을 원대한데 두도록 스스로 기야하고 행동은 도의에 맞

도록 할 것이라 하여 입지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기풍을 바로 잡고 국맥을 옳게 이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점은 퇴계가 교육목적론적인 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인격적, 

주관적이었던 것에 비해 율곡은 교육실천론적인 성격이 강하며 환경적이고 객관적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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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상서원의 건축적 특성

1. 장소성과 입지

서원이 설립되는 장소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림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즉 산수가 뛰어난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53) 

이는 서원의 설립지의 선정에 있어 선현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은둔과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은거하며 ‘뜻을 구하는 선비나 도를 강론하고 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시끄러움을 꺼리어 다투어서 많은 책을 안고 지고 한가한 뜰과 정막한 이

곳에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그 덕을 쌓고 그 인을 익히어 낙을 삼는 까닭에 

즐겨 서원을 다닌다. 보건대 향교가 조시, 성곽 중에 있어서 앞에는 학령의 구애가 되

고 뒤에는 異物의 遷奪이 있으니 그 공교가 어찌 같다고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보면 오직 선비의 학이 서원에서 힘썼을 뿐 아니라 국가가 현자를 얻는 것도 반드시 

서원에서 되며 저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여 서원의 은둔사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

다.54) 

또한 서원이 주변 풍관이 좋은 곳에 자리잡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설립의 배경에 있어서 관학인 향교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반면에 서원

은 사학으로서 행정상으로 조정과 상당히 독립되었고, 또한 서원제도 자체에 함유된 

은둔사상 등이 결합되어 행정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건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관학인 향교와 달리 서원은 발생 기원에서 유생들의 장수처 역할을 겸했으므

로 자연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입지 

조건에 대하여 퇴계는 서원이 산천경개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

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55) 

서원의 입지를 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풍수지리사상으로 길지인 풍광경승의 뛰어

53)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361

54)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열당, 1995, p21

55) 이상해, 서원, 열화당,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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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곳을 선정하였고 이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소수서원의 풍경에 대하여 [영천 서북

쪽, 순흥부에 죽계가 있는데 소백산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들인 넓고 산은 낮으며 물

과 돌이 맑고 밝다. 상류에 있는 백운동서원은 문성공 안휴를 제사하는 곳이다.  .....

중략 소백산과 태백산의 아래와 황강의 상류는 참으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

다. 라고 하여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등의 입지에 풍수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56).

또한 사림들의 도학사상과 사회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겉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시

조문학이나 가사문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중앙에서 벼슬살이, 환로생활이 

아닌 산림생활에서는 곧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나 마음가짐을 표현하기에 

시조나 가사가 적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57) 실례로 도산서원의 경우 퇴계가 후학을 

강학하기 위해 지은 도산서당이 위치한 자리에 세운 서원으로 퇴계가 도산서당을 짓고 

쓴 도산잡영에 산세, 산세, 야세의 합당함을 잘 보여주고 있고, 유성룡을 배향한 병산

서원의 경우 앞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그 아래를 낙동강이 넓어져 반원으로 돌아나가

며 하얀 모래사장과 소나무가 어울어짐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세워졌다. 특히나 강당에

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은 한폭의 병풍을 세워놓은 듯 만대루 기둥사의의 자연과 건축

물이 하나로 융화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서원의 건립지는 배향된 선현과 관련된 장소성과 은둔사상, 풍수지리와 

지형, 교화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서원의 장소성과 입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배향인물과의 관련 

형태에서 장소성을 확인하고 마을에서 서원의 위치와 지형을 통해 입지의 특성을 밝히

고자 한다. 

1) 장소성 

서원이 건립된 장소는 주 배향자의 출생지거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임지였던 곳, 은거하며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그 세부 내용

56) 김은중, 앞의 책 p22 재인용 

57) 앞의 책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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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표 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건립시기 고향 강학처 유배지 은거 성장지 묘소 소계 충절 주희 공자 무관 계

~1550
소수서원
상현서원-

2개소

근암서원-
1개소

3 1 4

~1600

남계서원
임고서원
선암서원
3개소

경광서원
신항서원
이산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
월봉서원
6개소

옥천서원
경현서원
2개소

파산서원
금오서원
옥산서원
3개소

충렬서원
1개소

15
삼계서원
1개소

정원서원
 등 5개소

문회서원
1개소

22 46

~1650
우저서원
1개소

병산서원
회연서원
돈암서원
동낙서원
4개소

서계서원
1개소 1개소

자운서원
심곡서원
2개소

9
내산서원
1개소

봉암서원
 등 5개소

14 30

~1700
임천서원
1개소

노강서원
화양서원
도산서원
칠산서원
4개소

미천서원
1개소

6

속수서원
용계서원
덕봉서원
3개소

임장서원
등 4개소

복천서원
1개소

19 33

~1750

창계서원
흥암서원
부산서원
도정서원
고산서원
5개소

반곡서원
1개소

6
회암서원
등 5개소

14 26

~1800
고산서원
1개소

1 9 10

~1850 0 8 8

1851~
단구서원
1개소

1 3 4

표 8. 배향인물과 서원의 장소성

분석대상 서원의 건립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선현의 출생지, 성장지 등 고향에 건립된 

서원은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8개의 서원이 해당된다. 영주의 소수서원은 안향의 고향

에 건립되었고, 영천 임고서원은 정몽주, 함양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고향이며 나주의 

미천서원은 허목의 성장지에 건립된 예이다. 

다음은 강학하던 장소 특히 서당이 있던 자리에 건립된 서원으로 이황이 도산서당을 

짓고 강학하던 장소에 세워진 도산서원이 대표적인 예로 22개의 서원이 해당된다. 신

안동의 병산서원은 유성룡, 성주의 회연서원은 정구, 예천의 도정서원은 정탁의 서당

지에 건립된 서원이고 그 밖에 청주의 신항서원, 영주의 이산서원, 상주의 흥암서원 

등은 각각 이이, 이황, 송준길이 후학을 강학했던 지역에 건립된 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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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향 후 초야에 은거하여 후학을 기르며 강론하던 장소에 건립된 서원으로는 길재가 

정계에서 낙향하여 생활하던 장소에 건립된 금오서원이 대표적이며 이언적의 낙향지에 

건립된 경주 옥산서원이 있으며 고산서원은 기정진이 은거하여 후학에 강론하던 장소

인 장성에 건립된 예이다.  

다음은 주향자가 유배생활 도중 후학들이 찾아와 토론하고 강론하며 지역 유학자에

게 영향을 주었던 연고로 유배지 인근에 건립된 경우로 김굉필의 유배지였던 순천의 

옥천서원과 나주의 경현서원이 대표적이고 반곡서원은 송시열의 유배지에 건립된 예이

다. 

또한 배향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으로 영광의 내산서원은 정유재란 때 

의병을 모집해 싸우다가 일본에 잡혀갔던 강항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

고 인현왕후 폐비사건을 반대한 오두인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안성의 덕봉서

원, 단종이 양위하고 물러나자 여산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한 송간의 충절을 기리기 위

해 건립한 재동서원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선현의 묘소가 있는 장소에 세운 서원으로 충렬서원의 경우 정몽주의 묘

소가 있는 장소에 건립되었고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곳에는 심곡서원을 건립하였다. 

그 밖에 성리학의 도통을 위해 주희를 주향자로 모신 정현서원, 충현서원, 백록서원, 

도동서원, 봉강서원, 덕봉서원 등이 있으며 관학과 달리 공자를 주벽으로 모신 서원도 

강릉의 오봉서원과 경북의 운암서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현과 관련된 장소를 정리하면 선현의 강학처에 건립된 서원은 15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향, 은거지, 유배지, 묘소 등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초창기에 건립된 서원의 경우 선현의 강학장소에 

건립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후기로 갈수록 배향자와 관계성이 흐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입지

서원의 입지는 서원의 기능인 강학과 선현의 봉사 그리고 장수처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적당한 위치를 찾아 건립되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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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형 개소

0

10

20

30

40

50

경사지, 26

경사지, 3

경사지, 10

경사지, 3

산중, 15

평지, 9

평지, 11

평지, 5

평지, 3

산자락, 34

마을배면
경사지 26

평지 9

마을중앙
경사지 3

평지 11

마을측면
경사지 10

평지 5

마을전면
경사지 3

평지 0

마을이격

산중 15

산자락 34

표 9. 서원의 입지

독서하기 좋은 곳, 산수가 뛰어난 곳에 건립됨은 퇴계와 율곡의 서원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원의 입지는 마을과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하거나 산중, 또는 계곡이나 강

가에 위치하는가 하면 마을과 인접하여 마을의 배면, 마을 내, 그리고 마을 주변에 건

립되었다. 이에 서원의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서원의 위

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서원의 입지에서 지리적 특성은 배산임수와 배산임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고 이중 

배산임수가 51개, 배산임야가 61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와 4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서원도 있다. 

먼저 마을과 서원의 관련성으로 마을과 인접여부와 이격거리 등을 조사하여 마을과 

떨어져 건립된 서원을 이격형이라 하고, 마을과 인접하거나 마을내에 건립된 경우를 

인접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을에서 떨어진 산자락이나 산중 계곡에 건립된 이격형은 병

산서원, 옥동서원을 비롯하여 49개의 서원이 해당된다. 이중 병산서원의 경우 앞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그 아래를 낙동강이 넓어지면서 반원을 그리며 돌아나가며 하얀 모

래사장과 소나무가 어울어짐을 바라보고 세워졌다.

소수서원의 경우 취병산과 청량산과 넓은 임야를 바라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산서원은 화계산의 끝자락에 넓은 들과 마을 그리고 무학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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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병산서원의 입지 그림 5. 도산서원의 입지

그림 3 마을에서 서원의 위치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마을과

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산수가 수려

한 자연으로 들어가 수학하고자 했던 도

가사상이 가장 잘 들어 난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을과의 이격거리는 평균 약340m

이고 멀게는 1.5km에 달한다.

산중에 건립된 서원의 예로 고성의 위

계서원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자기의 중턱

에 동남향으로 건립되었으며 도정서원의 

경우 산중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과 강

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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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위계서원의 입지 그림 7. 도정서원의 입지

이와 같이 마을과 이격되어 건립된 이격형 서원의 경우 서원을 강학공간과 장수공간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지라 할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사색과 

명상하며 스스로 수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결정된 입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마을과 인접하여 건립된 서원으로 마을 배면, 좌우측면, 마을 내에 건립되었

고, 마을의 건너편에 마을과 마주하며 건립된 서원도 찾아 볼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서원의 건립위치는 마을 배면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측

면, 전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마을의 지형과 상관지어 경사지형의 마을과 평

지형의 마을에서의 서원 위치를 살펴보면 경사지형에 형성된 마을의 경우 서원 위치는 

마을의 배면 즉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측면에 입지한 경우도 다소 

지형이 높은 곳에 건립되고 있다. 이는 마을의 배면이 마을공간 중 가장 깊은 곳이기

도 하거니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위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평지형의 마을에서 서원 위치는 배면과 마을 중앙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마을의 가장 깊은 

배면과 마을의 중심을 위계상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마을이 넓게 형성된 경우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방형으로 형성된 마을에서는 배면에 자리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원의 위치와 마을과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원은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고 배산임야 또는 배산임수의 지형적인 위치에 있으며 인근마을과 관련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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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봉서원(마을측면-경사지) 그림 9. 덕봉서원(마을측면-경사지)

그림 10. 금오서원(마을배면-경사지 그림 11. 미천서원(마을배면-경사지)

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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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덕양서원(마을배변-평지) 그림 13 노강서원(마을중앙-평지)

그림 14 서악서원(마을중앙-평지) 그림 15 무장서원(마을중앙-평지)

■ 좌향

서원의 입지는 지형적인 조건과 함께 풍수적으로 길한 향을 택하고자 하였다. 좌향

은 다음 표에서 모든 좌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좌향은 남

남동향이며 이와 함께 남향, 남동향, 남서향 남남서향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

체적으로 남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원은 제향공간인 사당과 강학공간인 강당으로 구성되며 두 공간의 중심 건축물인 

사당과 강당이 존재한다. 서원의 향의 결정은 이 건축물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결국 

서원의 주향이 된다. 대부분 강당과 사당의 향은 일치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향을 갖

는 서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원의 향의 결정은 강학공간 즉 강당의 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는 서원이 건립된 입지와 비교해보면 마을에 인접한 서원의 좌향은 마을과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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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개수

북 1

북북동 4

동북 1

동동북 3

동 14

동동남 1

남동 16

남남동 23

남 16

남남서 11

남서 16

서서남 1

서 5

서서북 0

북서 1

북북서 1

서향 5

서서남 1

표 10. 서원의 좌향

련성을 갖고 있어 마을의 좌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평지형의 마을에 자리

한 서원의 경우 마을의 중앙이나 마을 배면에 인접하여 건립된 경우로 마을과 같은 향

으로 자리한 경우가 많았다.

경사지형의 마을과 인접한 서원의 경우도 마을의 좌향과 관련이 있어 마을의 좌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배면의 지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 배면으

로 다소 떨어져 위치한 서원과 측면에 배치된 서원에서 마을과는 다른 좌향이 나타나

고 있다. 

마을과 이격된 서원은 산자락이나 산중에 위치하고 좌향은 역시 남향을 선호하고 있

어 다른 입지의 좌향과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만서원, 경현서원, 임고서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향, 북동향을 주향으로 건립된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산세와 지세의 지형적인 환경에 순응하는 것으로 풍수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소결

정리해보면 서원건축은 배향인물을 중심으로 건립 장소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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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구체적으로 출생지, 묘소, 강학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소적 

특성은 서원이 발생되고 발전되는 16세기와 17세기에 나타났던 현상이며 18세기 이

후부터는 배향인물과의 관련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입지는 마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마을독립형태와 마을인접형태로 나

타났고, 마을 지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원 입지의 결

정은 인물과의 관련성 보다는 지형과 풍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전통건축의 일반적 입

지 선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강학과 은둔이라는 상반된 목적은 

입지의 다양성으로 표현된다.

좌향의 경우는 서원이 마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마을의 좌향에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과 떨어져 건립된 경우 북향 

또는 서향으로 자리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원의 장소성과 입지로 서원이 건립된 장소는 배향자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서원

의 건립 초기인 16세기 중반에 건립된 서원의 경우 고향, 강학공간, 낙향지 등 배향된 

선현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었으나 17세기 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 관련성

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또한 서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특정인물이 다수의 사당

에 배향되는 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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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유형

서원은 유생의 교육과 지역민의 교화, 선유에 제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그 기능을 담는 여러 가지 건축물로 구성된다. 특히 서원의 주 기능인 제향과 

강학을 위한 건축물은 각각의 규칙성을 갖는 것으로 공간 내외의 사용의 규범이 정해

지고 그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각 단위공간은 종속적 공간으로 중심공간으로 연결시킴으로 위계적이고 구심성을 갖

게 되며 축을 설정하여 축의 종단에 중요하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그 우

월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면의 높낮이와 변화를 조성하여 명백한 높낮이를 둠으로써 

분화시키거나 결합시켜 공간을 분할하기도 한다. 

서원건축의 공간 분화는 상하의 수직적인 체계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하여 

분화하였다. 

공간분화를 통해 각각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분화된 영역의 위치는 배치의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간영역은 문과 담장을 통해 구획되고 분화되며 각 기능에 맞도록 세분화되어 계층

적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은 상하에 배치되어 수직적 질서를 유

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속공간의 경우 수평적 질서 속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된다.

이러한 계층적 질서에 의해 분화되고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축의 배치형태와 유

형의 분류를 통해 서원이 갖고 있는 건축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단위 건축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강학, 제향, 부속 공간으로 구

획하였으며 강학과 제향의 위치와 공간구성 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강학공간의 건축물은 강당과 동재 서재 장판각 장서각 등이 해당된다. 강당은 유생

들이 강독하는 곳으로 원장의 거처와 교무실이 있는 곳으로 서원의 중심이 되는 공간

이다. 재사는 서원의 생도들의 기숙을 위한 공간으로 강당의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왼쪽을 동재, 오른쪽을 서재로 불린다. 여기서 동재에는 학력수준이 다소 낮은 

유생이 거처하고 서재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유생이 거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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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이서위상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58) 장판각은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서적을 펴내는 곳으로 판본이나 서적을 수장하는 곳으로 장판각 장서각, 판

각 등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로 광명실59)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는 서원도 있다. 이와 함께 경각과 경장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판각과 그 기능이 흡

사하다. 그 밖에 강학공간의 부속공간으로 동재와 서재 외의 재란 명칭의 건축물이 있

는데 강학이나 독서의 부속적인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향공간의 공간요소로는 사당, 전사청, 생단과 망예위 등이 있다 사당은 선현, 선조

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 건축물로서 초기에는 1위의 위패를 모셨으나 후에 많

은 인물을 배향한 서원도 있으며 대게 1위에서 5위의 위패를 모신다. 전사청은 사당에

서 제를 지낼 때 제를 준비하고 제수를 마련하는 곳으로 제기고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전사청만을 두고 있다. 

부속공간으로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기능 외에 서원을 관리, 유생의 휴식, 선현

의 기념 등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누각, 정자, 고사, 비각 등이 있다. 

누각이나 정자의 경우 유생들로 하여금 호연지기와 사색 등 풍광을 즐기며 여가를 

활용케 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비각와 비는 선현의 공덕과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서원 안팎에 세웠으며 고사는 대

개 고직사로 불리고 있으며 서원을 관리하는 원비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제사 시 제사

를 준비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서원건축의 배치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원건축이 유래된 중국의 서원과 

공자묘, 관학인 성균관이나 향교의 배치개념의 도입과 지역적, 학문적, 시대적인 변천

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와 비교

해 보면 모두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부속공간을 구분하여 담장으로 구획하고 배

치하고 있는 점은 유사한 점이나 관학의 경우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위치에 따라 전

학후묘60), 전묘후학61) 병렬62) 등의 배치형태63)를 보이고 있으나 서원은 제향공간이 

58)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p27. 재인용

59) 도산서원, 역동서원 등 동․서광명실리아 함.

60) 대부분의 향교에 나타나고 있는 배치 형식으로 

61) 성균관, 나주향교, 경주향교 등 일부의 향교에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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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자별 유형분류

전면에 배치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 다르다. 

그림 17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서원배치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김은중의 분류

는 타연구에서 자주 인용되었는데 세부적으로 10가지 유형이다. 크게 초기형, 전학후

묘 1형, 전학후묘 2형, 병렬형, 기타형의 다섯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10개의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초기형은 서원건축의 초기에 건립된 국내 유일의 예만 있는 

소수서원으로 유일한 예로 보아 유형의 대표성(代表性)을 갖지는 못하고 나머지의 경

우는 서원의 중요기능인 강학과 제향공간의 위치에 따라 전학후묘형, 병렬형으로 나누

62) 밀양향교와 같이 동쪽에 제향공간, 서쪽에 강학공간을 배치한 형태로 지형조건에 따른 배치로 제향공간을 

동쪽에 위치함으로서 장소적 위계를 나타내고 있음.

63)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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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외적인 경우를 기타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강당과 사당의 전후상

의 위치로 분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당과 재사의 위치 또는 재사나 강당의 유

무로 세분하였다. 서원의 중요기능을 하는 강학공간의 강당과 제향공간의 사당을 중심

으로 위치와 유무로 구분하였다. 

이상윤은 크게 강당중심형과 사당중심형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6가지로 유형분

류를 하였다. 강당중심형은 강단 전면의 좌우에 양재가 배치되는 형식이라 하였고 사

당중심형은 강당 후면의 좌우에 양재가 배치되어 공간의 중심이 사당으로 전이된 형식

이라 하였다. 즉 강당과 양재의 위치에 따라 강당중심, 사당중심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김은중의 분류 중 전재사후강당형, 전강당후재사형과 같은 의미이다. 공간의 성격상 

중심이 되는 조영물을 기준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구성에 있어서 축은 향교건축이나 서원 등의 유교건축에서 권위를 상징하고, 가

능한 대칭을 이루어 강한 중심성을 나타낸다. 보통 축은 남북방향의 직선상에 중요한 

건축물을 배치하여 강한 중심성을 표현하며 좌우에 대칭을 부속건축물을 배치하여 균

형과 안정감을 증가시킨다. 

또한 병렬축은 평행하는 두 개의 축선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공간을 갖거나 두 공간

의 대등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연구 대상 서원의 경우 성균관과 향교의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전묘후학의 형태

를 서원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간의 중요성과 위계의 측면에서 제향공간이 

강학공간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의 빈도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년중 1-2회를 사용하는 제향공간에 비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출입을 위한 동선을 고려한다면 전학후묘

의 형태를 취하는게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퇴계와 율곡은 모두 서원의 기능을 강학과 장수 그리고 봉사에 있다고 하였으

며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유생의 강론과 강학을 위한공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바도 이러한 배치형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대상서원 모두 강학공간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강당과 재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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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배치유형 분류

치, 유무를 중심으로 크게 나누고 이차적으로 축선상의 위치와 누각의 유무, 양재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강당과 사당이 병렬로 배치된 형태를 포함하여 

전체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전강당형, 후강당형, 강당생략형, 재사생

략형, 병렬형의 5개 유형으로 그룹 지었다. 

1) 전강당형

전강당형은 사당영역이 배면에 자리하고 강당영역이 전면에 위치한 서원으로 강당공

간의 구성 중 강당이 가장 전면에 자리하고 그 배면의 좌우측에 대칭형으로 재사가 자

리하여 강당영역의 안마당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9개서원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 후반에 대부분 건립되었다. 

■전강당 가형

전강당형의 첫 번째 유형으로 강당의 배면에 동재와 서재가 모두 건립된 경우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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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경기 경북 전북 전남

가 덕봉(1695) 흥암(1705)

덕양(1589)

봉암(1697)

남강(1804)

다 필암(1590)

나 심곡(1650) 신안(1588) 겸천(1706)

개소 2 1 1 5

표 11. 배치 유형-전강당형

양서원, 필암서원, 미천서원 등 대부분 이에 해당되고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각 구성

요소가 대체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형적 조건의 경우 모두 마을의 뒤쪽으로 배산과 인접한 곳에 건립되었고 덕봉, 흥

암, 필암서원의 경우는 평평한 대지에 건립되었고 미천서원과 봉암서원은 전저후고형

의 산자락에 건립되었다. 사강과 강당의 배치는 모두 직선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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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덕봉서원배치도 그림 19. 흥암서원배치도

그림 20. 덕봉서원 

배치도 그림 21. 흥암서원 배치도

중 필암서원의 경우 사당과 강당의 향이 빗겨 강당이 5도가량 동쪽을 향하고 있다. 

덕봉서원의 경우 동재와 서재의 위치가 강당의 측면에서 사당 담장 앞까지 뻗어 있

어 강당과 내삼문과의 거리가 짧아 동재와 서재 그리고 강당이 형성하는 강학공간 즉 

안마당이 좁고 길게 형성되었다. 반면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형성된 바깥마당은 상대

적으로 넓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필암서원과 흥암서원의 경우는 동재와 서재가 강당과 일정거리를 유지여 강학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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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안마당은 물론 바깥마당도 넓게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재실과 강당이 형성하는 강학영역인 안마당의 크기는 재실의 위치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안마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바깥마당은 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외삼문과 강당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학공간의 독립성을 보장하

고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며 서원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강당의 배치도 다소 다르게 나타나 필암서원의 경우 강당의 전면을 외삼문쪽으

로 향하게 건립하고 전면에는 판장문을 설치하고 배면의 대청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아 

동선을 고려한 반면 흥암서원의 경우는 외삼문을 향해 강당을 건립하고 주 출입도 정

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였다. 이는 강당의 정면을 전면으로 배치하여 유생의 

생활 공간은 외부와 단절 시키면서 강당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

다. 

강학공간의 영역을 구획하는 방법도 다소 차이를 보여 필암서원의 경우 바깥마당과 

강당 안쪽과의 경계를 문과 담장으로 한 반면 봉암서원과 덕봉서원은 단 차이를 두었

으며 나머지 서원의 경우는 경계를 나누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원의 진입 방법은 필암서원의 경우만 누를 지나 진입하고 나머지 서원은 모두 삼

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강당형의 예로 필암서원의 경우 평지에 건립된 경우로 사당이 배면에 강당이 전면

에 건립되었고 강당과 사당은 일직선상에 위치하나 각자의 향이 달라 배치 축을 달리 

하고 있다. 서원은 확연루의 누하를 지나 진입하면 강당과 담장으로 둘러쳐진 마당을 

만나게 되고 강당의 왼편으로 설치된 협문을 통해 강학영역에 이르게 된다. 강학공간

은 강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대칭형으로 배치되고 서재가 동재에 비해 규모가 

다소 작다. 서재의 전면 우측에 경장각이 위치하여 강학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사당의 

우측으로는 장판각과 고사가 자리하고 출입은 협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판각의 경

우 서재의 측면의 판각과 달리 사용빈도가 낮은 곳으로 평소 사용치 않은 문서를 보관

하였던 장소이다. 제향공간은 사당과 전사청이 내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사

청이 사당의 서쪽 전면에 배치되었다. 고사는 강학공간의 서쪽에 ㄱ자형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강학공간의 측면에 협문을 통해 서원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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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의 강당인 청절당은 전면을 확연루를 향하도록, 배면은 동․서재쪽으로 향하

게 배치되었다. 그러나 전면에는 모두 판장문을 설치하여 차단한 반면 배면의 대청부

분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였다. 이는 강당의 전면성을 강조하는 한편 배면을 

개방하여 동재, 서재와 더불어 위호를 형성하였으며 유생들의 동선을 간략화 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평지에 건축된 필암서원으로서 강당의 전면부를 담장과 강당을 이용하여 

시선과 통행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필암서원 그림 23. 심곡서원

그림 24. 미천서원 그림 25. 덕양서원

■전강당 나형

다음은 동재와 서재 중 하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신안서원의 경우 1588년에 건

립되었고 겸천서원은 17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겸천서원은 동재가 신안서원은 서재가 

생략된 것으로 모두 전라도에 건립되었다. 

대지의 조건은 겸천과 신안서원의 경우 마을에 인접한 전저후고형의 경사지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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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겸천서원

그림 27. 신안서원 그림 28. 신안서원 배치도

되었다. 각 건축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겸천서원의 경우 강당이 내삼문의 거리가 협소

하여 서재와 강당으로 형성된 안마당이 매우 협소하게 구성되고 반면에 바깥마당은 상

대적으로 넓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신안서원 경우 강당과 동재가 형성하는 안마당이 

넓게 형성되었다. 신안서원의 경우는 외삼문이 강당의 측면 즉 강당과 동재가 형성하

는 안마당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는 대지의 조건에 순응하면서 서원의 전면성을 강조하려고 한 측면을 엿볼 수 있

다. 

이유형의 예로 겸천서원의 경우 배산임수의 경사지에 사당이 배면에 강당이 전면에 

건립되었고 그 좌측으로 고직사가 자리하고 있다. 서원은 출입은 고직사를 통해 서재

와 강당으로 진입하게 되며 강당의 전면 출입문은 정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강당의 바깥마당이 넓게 형성되고 강당도 바깥마당을 향해 배치되어 정면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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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강당과 내삼문 사이는 통로의 역할만 하고 있다. 

 신안서원의 경우 배산임수의 지형에 마을과 인접한 구릉의 끝자락에 사당과 강당이 

이루는 축이 다소 흐트러진 상태로 자리하고 있다. 제향공간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그 아래로 동재와 강당이 안마당을 형성하고 배치되었다. 출입을 위한 사주문이 강당

과 동재가 이루는 안마당의 측면에 설치되어 강학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없이 바로 안마당으로 진입한다. 

이 유형은 대체로 부속공간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안서원의 경우 화장실, 겸천

서원의 경우 장판각과 고사, 심곡서원은 고직사만을 갖추고 있다. 

전강당형은 강당이 전면에 자리하고 재실과 튼 ㄷ자형으로 사당을 향해 배치되어 강

학공간의 서원안쪽에 형성하고 있으나 강당의 정면을 외삼문을 향해 돌려놓음으로서 

서원의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바깥마당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삼았으며 평지에 건립

된 경우는 강당과 사당 사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향공간의 위계성을 강조하였다. 

이유형의 건립시기는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면 

건립지역은 전라남도가 전체 9개 서원 중 5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경

기도가 2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개씩 건립되어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후강당형

후강당형은 사당영역이 배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강당영역을 구성하는 

요소  강당이 배면에 자리하고 그 앞에 동재와 서재가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외삼

문과 함께 강학공간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또한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누각이 형성되

거나 외삼문 대신 누각이 축조된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 유형은 남계서원을 비롯하여 40개의 서원이 해당되며 1500년대 중반부터 1800

년대까지 꾸준히 건립되고 발전되었다. 

후강당형의 유형은 사당영역과 강당영역이 형성하는 축과 동재와 서재의 유무 그리

고 누각의 유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후강당 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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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가

덕림

(1794),

위계

(1844),

도연

(1687),

도천

(1784),

돈암

(1634),

노강

(1675),

숭 현

(1609)

월봉

(1578),

고산

(1789)

나
창절

(1685),

서악

(1561),

남계

(1627),

금오

(1570),

동낙

(1655),

도동

(1568),

임고

(1554),

옥산

(1573)

남계

(1552),

예림

(1567)

다
우저

(1648),

명곡

(1818),

덕양

(1625),

도산

(1574),

백봉

(1555),

화천

(1786),

도정

(1723),

고산

(1767),

서계

(1606),

미연

(1825),

덕천

(1576)

표 12. 배치유형-후강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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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산

(1613),

도남

(1606),

삼계

(1588)

오봉

(1780),

송호

(1830)

마
임천

(1607)

바
구강

(1692)

사
타양

(1740)

풍계

(1788)

녹동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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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묵계

(1705)

계 1개 1개 22개 10개 3개 1개 2개

강당과 양재를 모두 갖춘 서원으로 월봉서원이 가장 처음 건립되었고 이후 1800년

대까지 지속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특히 160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 

마을 배면 산자락에 건립되어 전저후고의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각 공

간의 배치는 사당과 내삼문이 그리고 강당과 외삼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강당의 전

면에 직교하여 동재와 서재가 마주보며 자리하고 있다. 

각 건축물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상하 건축물의 지붕이 중첩현상을 보이고 사당이 

건립된 위치가 높지 않거나 강당의 규모가 큰 경우 사당이 가리는 경우도 보인다.  

강당과 동 서재의 배치는 튼 ㄷ자형으로 넓은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강당의 

배면은 사당 신문으로 이르는 통로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당은 경사지에 배

치되어 강당의 배면에 인접하여 계단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제향공간으로 진입하게 된

다. 또한 제향공간에 비해 강학공간의 면적이 넓게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이었다. 

월봉서원의 경우 강당과 사당 신문 사이의 일정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건

립된 대부분의 서원이 좁은 통로만을 형성하고 있다. 

강당을 중심으로 동서재의 위치도 초기에 건립된 서원의 경우 강당의 정면 처마 범

위 안에 건립되어 일정한 정형을 보인 반면 후기에 건립된 서원의 경우 그 위치가 다

소 자유로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계서원의 경우 동재와 서재의 크기와 위치

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산서원과 노강서원의 경우 형태가 자유로워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위계서원의 경우 진입의 방법은 전면의 삼문을 통해 강학공간인 강당 마당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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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위계서원 위성사진 그림 30. 위계서원 배치도 

근하게 되고 강당의 배면에 담장과 내삼문으로 사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강당 배면의 

계단을 통해 사당으로 진입하게 된다. 위계서원의 부속공간은 사당의 좌측 전면에 증

반소가 사당과 직교하여 배치되고, 고사는 강당의 좌측 담장 밖에 두채가 ㄱ자형태로 

배치되었다. 고사에서 강당으로 출입은 서재의 측면에 설치된 4주문을 통해 가능하다.  

■후강당 나형

제향영역과 강당영역이 일직선상에 위치한 경우로 외삼문과 강당 사이에 누가 자리

하거나 외삼문이 누로 구성된 형태이다.  

건립된 시기는 150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고 1685년에 건립된 창절서원

이 가장 후에 건립된 서원이다. 또한 건립된 지역도 경상북도 6개소, 경상남도 2개소, 

강원도 1개소가 건립되어 경상도에 편중되어 건립되었다.

도동서원의 경우 외삼문 대신 삼칸 누각이 세워진 경우로 사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강당의 전면에 동재와 서재가 ㄷ자형태의 강학공간을 형성하고 그 전면에 수

월루가 배치되어 강당영역과 누각이 이격되어 일정공간이 형성된다.  

반면 서악서원은 내삼문의 안쪽에 별도의 누각이 세워진 경우로 강당과 동․서재 그

리고 누각이 ㅁ자형태로 강학공간을 형성하고 그 전면에 외삼문이 세워진 경우로 누각

이 강학공간으로 접근의 과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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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동서원 배치도 그림 32. 서악서원 배치도

남계서원의 경우 남서향으로 전저후고형의 지형에 남서향으로 자리한 서원으로 사당

과 강당 그리고 풍영루가 직선축을 형성하며 배치되어 있다. 전형적인 좌우 대칭형의 

배치 형태로 정면인 풍영루를 통해 진입하면 좌우측에 사각형의 연못을 지나 강학공간

으로 진입하게 된다. 명성당 전면에 동재인 양정재와 서재인 보인재가 배치되고, 명성

당의 우측에 장판각이 자리하고 있다. 명성당의 배면에 위치한 사당은 충효사로 우측

의 전사청과 함께 담장과 내삼문으로 둘러싸여 있다. 부속공간으로는 서원의 왼쪽에 

고직사가 위치하고 협문을 통해 서원과 연결되어 있다. 

서원의 진입 방법이 초기와 후기에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 건립된 남계

서원과 동낙서원 그리고 임고서원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누하를 통해 서원으로 

진입하게 하였고 서악서원은 도동문, 옥산서원은 적락문으로 진입한 후 다시 누하를 

통해 강학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부속건축물은 장판각과 전사청 별사 비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판각은 강

당의 측면에 주로 건립되고 전사청은 내삼문 안쪽 사당의 우측 전면에 건립되었으며 

고사의 경우는 강당공간과 수평선상에 자리하고 협문을 통해 강당과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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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당 다형

후강당형의 세 번째 유형은 강학공간이 전면에 위치하고 제향공간이 배면에 자리하

고 있으며 강당과 동재와 서재를 모두 갖추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사당과 강당이 

배치된 축이 일치하지 않고 사당이 강당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되어 자리하고 있

는 형태이다. 

1555년에 건립된 백봉서원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도산서원 등 16세

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다수가 건립되고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건립되었다. 마을과 

다소 이격된 산자락에 배산임수의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간의 구성은 강당과 

동 서재가 튼 ㄷ자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강학공간의 공간은 넓게 형성된 반면 사당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게 구성되어 있어 강학공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당

이 이동되면서 강당에 부속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게 한다. 이중 백봉서원, 도남서원, 삼

계서원의 경우 사당이 좌우로 크게 이동하여 사당과 강당의 축이 확연히 구분되는 반

면 미연서원, 고산서원 등은 좌우로 미세하게 움직여 직선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고 있으며 덕천서원과 명곡서원의 경우는 강당과 사당의 향을 달리하고 있다. 

동재와 서재는 강당을 중심으로 정확한 대칭형의 배치되었고 건축물의 규모와 평면

의 형태 또한 정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후강당 라형

사당과 강당이 축을 달리하고 강학공간에 누각이 추가되어 강학공간의 배치가 ㅁ자

형태인 경우로 병산서원을 비롯한 3개서원이 해당된다. 

건립시기는 16세기 후, 17세기 초로 경상북도에 편중되었다. 

이 유형도 위에서 살펴본 형태와 유사한 공간 분할로 강학공간이 사당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조성되었다. 

진입방법은 삼계서원의 경우만 누하를 통해 이루어지고 병산서원과 도남서원, 서계

서원은 삼문을 통해 진입 후 누하를 통해 강학공간으로 진입한다.

병산서원의 경우 마을에서 다소 이격된 길가에 배산임수의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 

외삼문과 만대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강학공간의 마당에 이르고 강당을중심으로 동

서재가 대칭으로 좌우에 배치되었다. 강당의 우측 배면에 사당이 배치되고 내삼문과 

담장으로 구획되었다. 사당의 우측에 전사청이 담장으로 구획되어 자리하고 사당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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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덕천서원 그림 34. 덕천서원

측 경사지에 장판각이 배치되었으며 고사는 서원의 담장 밖에 강당의 우측 전사청의 

전면에 배치되었다.  

■후강당 마형

이 유형은 임천서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사당의 향과 강당의 향이 서로 달라 두 

공간이 형성하는 축이 직교하는 형태로 마을 배면에 인접한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학공간은 강당을 중심을 동재와 서재가 강당의 좌우측면에 배치되어 사주문과 강당 

사이가 좁아 강당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공간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강당 중심

적인 공간 배치로 강당과 동․서재가 형성하는 마당은 좁은 반면 강당 배면에 넓은 공

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강당의 오른쪽 배면의  경사지에 사당이 자리하고 사당의 의 전

면에 전사청이 자리하고 있다. 

■ 후강당 바형

강학영역의 구성 중 동재와 서재 중 하나의 재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사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동재가 생략된 구강서원과 사당과 강당이 일직

선상에 배치되고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누각이 자리한 묵계서원 그리고 사당과 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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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축을 형성하는 송호서원, 타양서원 등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강당 사형

후강당형의 여섯 번째 유형은 구강서원으로 동재가 생략된 형태이다. 사당 내삼문 

강당 외삼문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사당의 외쪽 전면에 전사청이 강당의 왼쪽 전면에 

서재가 배치하였다. 경각은 사당의 우측에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하여 배치하였고, 고

사는 강학공간의 우측에 ㅁ자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후강당 아형

다음은 묵계서원으로 강학공간이 강당과 동재 그리고 강당의 전면에 읍청루로 구성

된 형태이다. 묵계서원의 경우 배산임수의 낮은 경사지에 남향으로 건립된 서원으로 

사당과 강당 누각이 일직선에 배치되고 그 연장선에 내외삼문이 놓였으며 강당의 동쪽

에 동제가 배치되었다. 각 영역의 중심 건축물인 강당과 사당을 최대한 뒤쪽으로 배치

하여 강당 및 사당 마당을 넓게 확보하였고 경사지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읍청루의 층

고를 높여 강당에서 누각의 2층 기둥 사이를 통해 낙동강과 안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 묵계서원 위성사진 그림 36. 묵계서원 배치도

부속공간으로 서원의 우측에 정자와 좌측에 고사가 대칭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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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유형은 강당의 전면에 자리한 동재와 서재 중 하나가 생략된 경우 중 사

당과 강당이 다른 축으로 배치된 유형으로 녹동서원을 비롯해 6개 서원이 해당되며 

모든 서원의 서재가 생략되었다. 

그림 37. 풍계서원 배치도

녹동서원이 1615년으로 가장 초기에 건립되고 이후 18세기 중반 19세기 초까지 건립

되었다. 

사당이 크게 이동한 경우로 타양서원은 왼쪽으로 오봉서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서로 다른 축을 형성하였으며 풍계서원과 녹동서원은 강당과 사당의 향이 달라 교차되

는 축을 형성하며 배치되었다. 

강학공간의 배치를 살펴보면 타양서원, 녹동서원은 강당과 출입문의 사이가 협소하

여 동재가 강당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오봉서원과 풍계서원은 강당의 정면에 동재가 

자리하여 대체로 넓은 마당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서원의 진입은 모두 삼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솟을문의 형태이나 송호

서원과 묵계서원의 경우 평삼문이다.  

3) 강당생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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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형은 사당영역이 배면에 자리하고 강학영역이 전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된 형태로 강학공간 중 강당이 건립되지 않고 내삼문 안쪽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

보고 건립된 유형이다. 

이 유형이 가장 처음 나타난 서원은 기천서원으로 1580년에 건립되었고 이후에 건

립된 서원은 1600년대 중후반에 건립되었다. 건립된 지역은 경기도에 3개 강원과 전

라도에 각각 1개가 건립되었고, 충청도와 경상도에서는 이 유형의 서원이 나타나지 않

았다. 

유형 경기 강원 전남

가

노강(1695),

화산(1635),

기천(1580)

송담(1636) 도원(1670)

3개 1개 1개

표 13. 배치유형-강당생략형

재실형의 서원은 마을 배면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사당공간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어 

강학공간과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강학영역의 측면 담장이 사당영역 

배면 끝까지 연장되어 장방형의 공간의 중앙을 분할하여 사당영역과 강학영역의 면적

이 비슷하다. 두 공간의 배치형태도 사당과 내삼문 그리고 외삼문은 일직선상에 놓이

고 외삼문의 안쪽으로 동재와 서재가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천서원과 화산서원의 

경우 계단과 담장 그리고 내삼문으로 두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노강서원은 계단과 

단차이만으로 두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도원서원의 경우 내삼문을 설치하였으나 담장 

대신 수목과 단 차이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송담서원의 경우 내외삼문을 모두 설치

하였으나 강학공간에는 비각만 세워져 있고 동재와 서재는 내삼문 안으로 들어가 사당

과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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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노강서원(과천) 그림 39. 송담서원

그림 40. 노강서원 배치도 그림 41. 송담서원 배치도

그림 42. 도원서원 그림 43. 화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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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천서원

구분 유형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전북 전남

표 14. 배치유형-재사생략형

부속건축물은 노강서원, 기천서원, 화산서원의 고사를 제외하고 거의 건립되지 않았

다. 

 

4) 재사생략형

재사생략형은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강당만 설치되고 동재와 서재가 건립되

지 않은 유형으로 근암서원이 1554년에 건립된 이후 19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건립

되었으며 특히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건립된 지역의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도 1-2개소 분포되었다. 

이 유형도 사당과 강당이 형성하는 배치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사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경우와 사당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여 다른 축을 형성

한 경우 마지막으로 사당과 강당이 교차된 축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건립된 입지는 마을과 인집한 산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하며 배면의 고지에 사당이 자

리하고 저지에 강학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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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연(1691)

경광(1568),

옥동(1580),

속수(1657),

입암(1657),

명계(1671),

용계(1684)

낙암(1748),

봉산(1688)

남고(1577)

무장(1616),

내산(1635),

월정(1664),

설재(1688),

연곡(1698),

곡수(1712)

미천(1690)

나 충렬(1576)

근암(1544),

구계(1670),

봉암(1825)

구천(1702) 신항(1570)

경현(1584),

방춘(1784),

옥계(1823),

미산(1630),

다 수림(1856)
충현(1581)

화암(1610)

영귀(1564),

수암(1820)

계 2개 11개 2개 3개 1개 13개

■재사생략 가형

재사생략형의 첫 번째 형태로 사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그 연결선상에 내

삼문과 외삼문이 배치된 형태로 용연서원을 비롯하여 17개 서원이 해당된다. 



- 74 -

그림 45. 내산서원 배치도 그림 46. 미천서원 배치도

건립된 지형은 경광서원과 곡수서원의 경우 산자락의 경사지에 건립되었고 무장서원

과 요연서원 그리고 용계서원의 경우 평지에 건립되었다. 

강학공간 중 강당의 위치는 내삼문의 전면에 외삼문을 향해 배치되어 외삼문과 강당 

사이에 마당을 형성하고 자리하고 있다. 

서원으로 진입은 강당의 전면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 삼문을 세

웠으나 낙암서원과 입암서원 그리고 속수서원은 사주문을 세웠고 명계서원과 봉산서원

의 경우 현재 문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경광서원과 설재서원 그리고 연곡서원의 경우 

측면 진입이 이루어지고 설재서원의 경우는 측면에 솟을삼문을 설치하였다. 

내산서원과 미천서원은 경사지에 건립되어 사당, 내삼문, 강당, 외삼문이 일직선상에 

중첩되어 배치되었으며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장으로 구획하였다. 

강당은 외삼문을 향해 배치하였고, 내산서원은의 좌측에 별도의 담을 구획하여 경장

각을 건립하였다.  

재실생략형은 동재와 서재가 없으나 강당의 배치형태가 대부분 외삼문을 향하고 있

으며 일부 사당을 향해 건립된 강당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재서원과 연곡서원의 경우 사당을 향해 배치하였고, 용계서원의 경우는 외삼문을 

향해 배치하였으나 강당 전면의 개구부에 판장문을 설치하여 폐쇄하고 배면에는 창호

를 설치하지 않아 사당을 향해 배치된 형태로 전강당형과 유사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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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설재서원 배치도 그림 48. 연곡서원 배치도

특히 설재서원과 연곡서원의 경우 주 출입을 위한 문을 강학영역의 측면에서 직접 

접근하도록 설치하여 전강당형의 신안서원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유형은 사당과 강당만 세워진 것으로 부속건축물의 수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적

게 나타나고 있다. 장판각은 내산서원의 경우 강당의 좌측에 별도로 구획하여 설치하

였고, 미천서원의 경우 사당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건립하였으며 연곡서원은 경각을 

강당의 좌측에 건립하였다. 그러나 전사청을 별도로 건립하지는 않았으며 고직사는 속

수서원, 용연서원 등 4개의 서원만 제외하고 건립되었으며 모두 강당의 측면에 건립하

였다. 

■재사생략 나형

재사생략형의 두 번째 형태로 사당의 위치가 강당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수평 이동

하여 사당과 강당이 다른 축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주로 16세기에 건축되었고 이후 

19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되었으며 전라남도에 5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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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충렬서원 그림 50. 충렬서원 배치도

경북이 2개, 경남, 충북, 강원에 각각 1개씩 나타나고 있다. 

 경현서원과 봉암서원은 사당과 강당의 축 변화가 미세하게 이동하였으나 두 공간을 

구획하는 별도의 담장과 좁은 길을 통해 연결되어 상호 연결성이 떨어진다. 

근암서원과 방춘서원은 사당이 강당의 좌우측으로 이동되었으나 강당의 배면에서 내

삼문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위의 서원과 다소 다르다  

반면 충렬서원과 미산서원의 경우 외삼문과 내삼문 그리고 강당의 위치는 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으나 강당이 좌측으로 수평 이동한 것으로 강당의 전면 우측에 넓은 마당

이 형성된다. 

옥계서원의 경우 강당이 중심에 자리하고 사당이 강당의 우측 상단에 지형적인 원인

으로 사당이 강당의 좌측 끝으로 이동하여 강당의 측면에서 진입하게 되어 병렬형에 

가깝게 배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신항서원은 외삼문과 내삼문은 서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강당은 

우측으로 사당은 좌측으로 수평 이동되어 각각 출입문을 향해 자리하고 있어 강당과 

사당이 이루는 축이 빗겨나가고 있다. 

진입은 모두 정면으로 이루어지며 경현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솟을문 형태의 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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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신항서원 그림 52. 신항서원배치도

설치하였다. 

부속공간은 고직사를 제외하고 거의 설치되지 않았고, 봉암서원의 경우 사당의 오른

쪽 아래 경사지에 전사청을 설치하였다. 그밖에 옥계서원은 강당의 우측에 경행당을 

설치하였으며 신항서원은 비각을 강당의 좌측에 설치하였다.

■재사생략 다형

사당과 강당이 교차되는 축을 형성하는 유형으로 수암서원과 영귀서원이 해당된다. 

수암서원의 경우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 사당이 담으로 둘러 싸여 남동향으로 자

리하고 그 전면에 동향으로 강당과 삼문이 배치되어 강당과 사당이 110도 가량 교차

되고 있다. 서원의 진입은 강당의 전면 삼문과 배면의 협문을 통해 가능하며 부속공간

으로는 강당의 우측으로 고사와 별도의 재실인 도륜재가 담장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

다. 서원의 지형과 경사지의 지형과 진입의 방향을 고려하면  강당의 향도 사당과 같

은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공간 구성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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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수암서원 그림 54. 수암서원 배치도

영귀서원은 마을 배면의 경사지에 사당과 강당이 90도의 교차축을 형성하며 자리하

고 있고 사당과 내삼문, 강당과 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의 부속공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서원의 진입은 강당의 전면에 설치된 문을 향에 이루어지며 문을 들어서면 좌

측으로 내삼문과 사당이 자리한다. 

5) 병렬형

이 유형은 강당과 사당이 동일한 수평선상에 위치하거나 사당이 다소 배면에 위치하

더라도 내삼문이 강당의 측면에 위치하는 경우로 사당과 강당이 좌우에 배치되는 형태

이다. 

서원과 배치 유형이 유사한 향교에서도 병렬로 배치된 예64)를 찾아볼 수 있다.65) 

병렬형은 선암서원을 비롯하여 12개 서원이 해당되고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건립

되었으며 건립시가는 1568년 금곡서원의 건립 이후 16세기 후반, 17세기 후반 18세

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다. 

64) 성주향교, 돌산향교, 밀양향교, 제주향교, 영암향교, 광양향교 등 영남 전남 제주지역의 일부 항교.

65)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형규범에 관한연구 1992, p107 이형식의 형성요인은 물리직인 지형관계도 다소 내

포한 듯 하나(단일축을 형성하기에는 대지가 협소, 광양향교 등)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즉 경사지 뿐

만 아니라 완전히 넓은 평지에 입지한 향교도 이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제주, 정의, 돌산, 영암, 청도향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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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가

회연(1627),

금곡(1568),

역동(1570)

혜산(1752) 재동(1785)

나 자계(1578)

다

구만(1676),

선암(1676),

단구(1856)

칠산(1687) 방산(1702)

라 우곡(1818)

8개 1개 1개 2개

표 15. 배치유형-병렬형

서원에 나타난 병렬배치의 경우 경사지에 건립되어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 조성된 경

우는 회연서원, 자계서원, 우곡서원, 단구서원으로 좌우 폭에 비해 상하의 깊이가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고 반면 금곡서원, 혜산서원, 역동서원, 회연서원, 재동서원 등은 

마을 배면의 완만한 경사지나 평지에 넓은 대지를 확보하여 건립된 경우이다. 

■ 병렬 가형

병이 유형은 강당과 동서재를 모두 갖춘 경우로 역동서원의 경우 안동대학교 배면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원으로 중앙에 강학공간이 자리하고 그 우측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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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공간 그리고 강당의 좌측에 고사가 배치되어 수평적인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55. 역동서원 그림 56. 역동서원 배치도

다음은 자계서원으로 역동서원과 비슷한 형태이나 강당의 전면에 누각이 자리하고 있

는 형태로 사당과 강학공간을 직선으로 배치하기에 지형적인 영향이 다소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사당공간이 강학공간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강학공간 중심의 영역 구

성이라 생각된다. 부속공간은 외삼문 내에 위치한 비각과 사당 우측의 전사청이 설치

되었으며 고사는 강당의 좌측에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었다. 

그림 57. 자계서원 그림 58. 자계서원

■병렬 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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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우곡서원 그림 60. 구만서원

다음은 우곡서원의 경우로 병렬로 배치된 강학공간과 사당공간의 축이 사선으로 교

차되는 형태로 사당과 강당이 별도의 담으로 구획되어 사당은 우측에 강당은 좌측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구만서원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동재와 서재가 생략되어 강당과 사당만 

좌우에 배치된 형태이다.  

이와 같이 병렬형으로 배치된 서원의 사당과 강당의 위치를 살펴보면 사당이 좌측에 

배치된 경우가 5개, 우측에 배치된 경우가 7개로 나타나 위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제향

공간이 우측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66) 

6) 소결

서원의 배치의 특성은 제향과 강학을 위한 건축물은 각각의 규칙성과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배치유형은 전강당형 후강당형 강당생략형 재사생략형 병렬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후강당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전강

당형 재사생략형 강당생략형 순으로 나타났다. 

전강당형의 경우 전남과 경기지역이 서원에서 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강당이 

전면에 배치되고 그 배면으로 동재와 서재가 위치하여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건립

된 시기는 주로 1500후반에서 1600년대에 건립되었다. 

66) 김지민 앞의 책 pp107,108 좌와 우의 위계는 고례에서는 우상의 질서를 따랐으나 조선시대 오례와 가례등

에서는 우상의 원칙을 따랐다. 또한 음양의 관례에 있어서도 우가 상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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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당형의 경우는 서원배치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형태로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 동재와 서재가 전면에 배치되고 강당이 그 뒤로 자

리하여 외삼문을 향해 열려 있는 형태로 16세기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고 18

세기중반까지 꾸준히 건립되었다. 특히, 후강당형 중 누가 건립된 형태의 경우는 경상

도지역의 서원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영남지역만의 지역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강당생략형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해 전남과 강원도에서 주로 나타난 유형으로 강학

공간 중 강당이 생략되는 대신 동재와 서재의 규모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재

사생략형의 경우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사당과 강당 이외의 건축

물이 건립되지 않아 강학의 기능은 약화되고 제향위주의 서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16

세기 중반 이후부터 증가추세를 보인다. 

병렬형은 강당과 사당이 좌우측에 배치된 경우로 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고 

경사지에 건립된 경우 지형적인 여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남지역 기호지역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기 강원

전강당형 1 1 1 5 2 8

후강당형 22 10 32 2 1 3 1 1 8

강당생략형 0 1 3 1 5

재사생략형 11 2 13 1 1 13 2 17

병렬형 8 1 9 1 2 3

표 16. 유형별 지역분포 

서원의 배치 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호지역의 경우 전강당형과 강당생략형 서

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남지역은 후강당형과 병렬형 서원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두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루가 건립된 서

원의 경우 영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뚜렷한 지역성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축의 형성은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이 이루는 상하 위계적 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 

이들 공간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속공간이 이루는 수평적인 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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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향공간이 강학공간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 제향공간이 

강학공간보다 위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속공간의 경우 이러한 위계적 배치보다

는 기능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기능적인 배치에 의해 수평적 축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의 유형은 강당영역과 사당영역이 형성하는 축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은 경우, 사당이 좌우측으로 이동한 경우, 교차되는 축을 형성한 경우, 병렬축을 형

성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도지역은 직선축과 분할축 그리고 병렬축이 고르게 분

포되는 반면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의 경우 진석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보면 경상도의 경우 18세기 초를 기준으로 하여 직선축 분할축 

병렬축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이후 분할축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기호지역의 경우도 1720년 까지 직선축 위주의 배치 축을 형성하였으나 이후 직선

축은 감소하고 축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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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분  류

도용호(1986) 과정적공간, 배향공간, 강학공간, 지원공간

권성진(2002) 진입공간, 교육공간, 제사공간, 지원공간

박해룡(2003) 진입공간, 장수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

조원섭(2004) 진입공간, 문묘공간, 강학공간, 지원공간

유인호(2005) 제향공간, 강학공간, 진입공간, 지원공간

김상협(2006) 장수(藏修)공간, 유식(遊息)공간

도윤수(2006) 수기(修己)공간, 주거(住居)공간

표 17. 공간의 성격에 대한 유형분류

3. 구성요소별 건축물

서원은 선유를 제향하고 유생이 강독하는 장수공간으로 이를 위한 건축물이 기능에 

따라 영역을 형성하며 배치되어 있다. 

영역별 단위 건축물의 규모와 평면행태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서원

건축의 조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평면과 입면 구조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축적 조영을 분석하였

다. 평면의 경우 규모를 기준으로 방과 마루의 배열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고 

구조의 경우 부재의 재료와 조형수법 그리고 가구 등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서원을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사당, 강당, 고직사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이

들 구성요소는 건축물의 기능과 활용도 그리고 의식과 규정에 따라 건립되었다.  공간

구성요소는 서원에 따라 그 개수와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입지와 지

역성, 건립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원을 구성하는 요소의 유무와 개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구성요소는 각 기능에 따라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영역의 구분은 선행된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음 표 와 같이 여

러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향공간, 강학공간, 부속공간, 기타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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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원명 창건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 　기타

외

삼

문

강

당

　

동

재

　

서

재

　

장

판

각

장

서

각

루 협문

내

삼

문

사

당

　

전

사

청

재

명

실

사

당

문

고

직

사

화

장

실

창

고

　

정

자

　

정

사

　

서

당

　

재

실

　

별

묘

　

묘

문

　

영

정

각

비

각

　

유

물

관

기

타

　

연

못

　

비

우

물

　

생

단

　

정

료

대

홍

살

문

강원경현서원 1655 O O O O 　 　 　 　 O O 　 　 O 　 　 　 　 　 　 　 　 　 　 　 　 　 　 　 　 　 　 　

강원송담서원 1636 O 　 O O 　 　 　 　 O O 　 　 　 　 　 　 　 　 　 　 　 　 　 O 　 　 　 　 　 　 　 　

강원오봉서원 1556 O O 　 　 　 　 　 　 O O 　 　 　 O 　 　 　 　 　 　 O 　 　 O 　 　 　 　 　 　 　 　

강원창절서원 1685 O O O O 　 　 O 　 O O 　 　 　 　 　 　 　 　 　 　 　 　 　 　 　 　 　 　 　 　 　 　

표 18. 구성건축물 현황

각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강학을 위한 공간과 제향을 위한 공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부속공간과 영역을 형성하지 않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 공간의 분류 기준은 제향공간의 경우 주체가 되는 사당과 출입문 그리고 출입문

과 담장의 구획 내에 포함된 건축물과 제사에 필요한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고, 강학공간의 경우 강학소(강당)와 유생의 숙소, 서고, 판각, 경각 등 강당의 

담장 내에 위치한 건축물과 유생의 강독과 그를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

물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공간은 관리를 위한 고직사와 위생공간 등 

제향과 강학기능을 지원하는 공간이고 , 비각, 홍살문, 연못 등 그 밖에 기타로 구분하

였다. 

대상 서원에서 확인된 공간구성요소는 총 34개로 요소가 가장 적은 서원의 경우는 

2개 강당과 사당으로만 구성되었고, 가장 많이 나타난 서원은 14개 건축물로 구성되

었으며 옥산서원, 회연서원이다. 

공간구성요소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향공간의 경우 외삼문과 사당, 전사청, 

제기고, 등의 5개의 요소가 나타났으며 사당의 경우 서원의 중요한 구성 건축물로 모

든 서원에서 건립되었다. 또한 전사청과 제기고의 경우 18개의 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

었고, 사당의 협문도 12개의 서원에서 확인되었으며 제향공간의 전면과 측면에 망예위

와 관소위, 정료대 등의 석물이 설치된 경우도 있다. 

서원과 비슷한 유형의 제향공간인 향교의 경우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내삼문과 담

장으로 구획된 영역에 자리하고 있으나 서원의 경우 강당이 주요소로 전사청, 증반소 

등 제사를 위한 부속공간이 제향공간 내에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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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산서원 1677 O O O 　 　 　 　 　 O O 　 　 　 　 　 　 　 　 　 　 　 　 　 　 　 　 　 　 　 　 　 　

경기기천서원 1580 O 　 O O 　 　 　 　 O O 　 　 　 O 　 　 　 　 　 　 　 　 　 　 　 　 　 　 　 　 　 　

경기노강서원 1695 O 　 O O 　 　 　 　 O O 　 　 　 　 　 　 　 　 　 　 　 　 　 　 　 　 　 　 　 　 　 　

경기덕봉서원 1695 O O O O 　 　 　 　 O O 　 　 　 　 　 　 　 　 　 　 　 　 　 　 　 　 　 　 　 　 　 O

경기도봉서원 1573 　 　 　 　 　 　 　 　 O O 　 　 O 　 　 　 　 　 　 　 　 　 　 　 　 　 　 　 　 　 　 　

경기심곡서원 1650 O O 　 　 　 O 　 O O O 　 　 　 O O 　 　 　 　 　 　 　 　 　 　 　 O 　 　 　 　 O

경기용연서원 1691 O O 　 　 　 　 　 　 O O 　 　 　 　 　 　 　 　 　 　 　 　 　 　 　 　 　 　 　 　 　 　

경기우저서원 1648 O O 　 　 　 　 　 　 O O 　 　 　 　 　 　 　 　 　 　 　 　 　 O 　 　 　 　 　 　 　 　

경기운계서원 1594 　 O 　 　 　 　 　 　 　 O 　 　 　 　 　 　 　 　 　 O 　 　 　 　 　 　 　 　 　 　 　 　

경기임장서원 1700 O 　 　 　 　 　 　 　 　 O 　 　 　 　 　 　 　 　 　 　 　 　 　 　 　 　 　 　 　 　 　 O

경기자운서원 1615 O O O O 　 　 　 　 O O 　 　 　 　 　 　 　 　 　 　 　 　 　 O 　 　 　 O 　 　 　 　

경기충렬서원 1576 O O 　 　 　 　 　 　 O O 　 　 　 　 　 　 　 　 　 　 　 　 　 　 　 　 　 　 　 　 　 　

경기화산서원 1635 O 　 O O 　 　 　 　 O O 　 　 　 　 　 　 　 　 　 　 　 　 　 　 　 　 　 　 　 　 　 　

경남경림서원 1838 O 　 　 　 　 　 　 　 　 O 　 　 　 　 　 　 　 　 　 　 　 　 　 　 　 　 　 　 　 　 　 　

경남경백서원 1926 O O 　 　 　 　 　 　 O O 　 　 　 　 　 　 　 　 　 　 　 　 　 　 　 　 　 　 　 　 　 　

경남경산서원 1946 O O 　 O 　 　 　 　 O O 　 　 　 　 　 　 　 　 　 　 　 　 　 　 　 　 　 　 　 　 　 　

경남경현서원 1864 O O O O 　 　 　 　 　 O 　 　 　 O 　 　 　 　 　 　 　 　 　 　 　 　 　 　 　 　 　 　

경남고강서원 1713 　 O O O 　 　 O 　 O O 　 　 　 　 　 　 　 　 　 　 　 　 　 O 　 　 　 　 　 　 　 　

경남고암서원 1695 　 　 O O 　 　 　 　 　 O 　 　 　 　 　 　 　 　 　 　 　 　 　 　 　 　 　 　 　 　 　 　

경남구천서원 1702 O 　 　 　 　 　 　 　 　 O 　 　 　 　 　 　 　 　 　 　 　 　 　 　 　 　 　 　 　 　 　 　

경남남계서원 155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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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천서원 1784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남미연서원 1825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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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혜산서원 1752 O O O O 　 　 　 　 O O 　 　 　 O 　 　 　 　 　 　 　 　 　 　 　 　 　 　 　 　 　 　

경북경광서원 1568 　 O 　 　 　 　 　 　 O O 　 　 　 　 　 　 　 　 　 　 　 　 　 　 　 　 　 　 　 　 　 　

경북고산서워 1628 O O O O 　 　 　 　 O O 　 　 　 　 　 　 　 　 　 　 　 　 　 　 　 　 　 　 　 　 　 　

경북고산서원 1767 O O O O 　 　 　 　 O O O 　 O O O 　 　 O 　 　 　 　 　 　 　 　 　 　 　 　 　 　

경북고죽서원 1790 　 O 　 　 　 　 　 　 　 O 　 　 O 　 　 　 　 　 　 　 　 　 　 　 　 　 　 　 　 　 　 　

경북곡강서원 1607 O O O O 　 　 　 　 O O 　 　 　 　 　 　 　 　 　 　 　 　 　 　 　 　 　 　 　 　 　 　

경북구강서원 1692 　 O 　 O O 　 　 　 O O O 　 　 O 　 　 　 　 　 　 　 　 　 　 　 　 　 　 　 　 O 　

경북구계서원 1670 O O 　 　 　 　 　 　 　 O 　 　 　 O 　 　 　 　 　 　 　 　 　 　 　 　 　 　 　 　 　 　

경북구만서원 1676 O O 　 　 　 　 　 　 O O 　 　 　 　 　 　 　 　 　 　 　 　 　 　 　 　 　 　 　 　 　 　

경북근암서원 1544 O O 　 　 　 　 　 　 O O 　 　 　 　 　 　 　 　 　 　 　 　 　 　 　 　 　 　 　 　 　 　

경북금곡서원 1568 O O O O 　 　 　 　 O O 　 　 　 　 　 　 　 　 　 　 　 　 　 　 　 　 　 　 　 　 　 　

경북금오서원 1570 O O O O 　 　 O O O O 　 　 　 O O 　 　 　 　 　 　 　 　 　 　 　 　 　 　 　 　 　

경북낙암서원 1745 O O 　 　 　 　 　 　 O O 　 　 　 　 　 　 　 　 　 　 　 　 　 　 　 　 　 　 　 　 　 　

경북남계서원 1627 O O 　 　 　 　 　 　 O O 　 　 　 　 　 　 　 　 　 　 　 　 　 　 　 　 　 　 　 　 　 　

경북단구서원 1856 O O O O 　 　 　 　 O O 　 　 　 　 　 　 　 　 　 　 　 　 　 　 　 　 　 　 　 　 　 　

경북덕림서원 1794 O O O O 　 　 　 　 　 　 　 　 　 　 　 　 　 　 　 　 　 　 　 　 　 　 　 　 　 　 　 　

경북도남서원 1606 O O O 　 　 O 　 O O 　 O 　 　 　 　 　 　 　 　 　 　 　 　 　 　 　 　 　 　

경북도동서원 156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도산서원 1574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도잠서원 1613 O 　 　 　 　 　 　 O 　 O 　 　 　 O 　 　 O 　 　 　 　 　 　 　 　 　 　 O 　 　 　 　

경북도정서원 1723 O O O O 　 　 　 　 O O O 　 　 O 　 　 　 　 　 　 　 　 　 　 　 　 　 　 　 　 　 　

경북동낙서원 1655 O O O O 　 　 O 　 O O 　 　 　 　 　 　 　 　 　 　 　 　 　 O 　 　 　 　 　 　 　 　

경북명계서원 1671 　 O 　 　 　 　 　 　 O O 　 　 　 O 　 　 　 　 　 　 　 　 　 　 　 　 　 　 　 　 　 　

경북명곡서원 1818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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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묵계서원 1705 O O O 　 　 　 O 　 O O 　 　 　 O O 　 　 　 　 　 　 　 　 O 　 　 　 　 　 　 　 　

경북백봉서원 1555 O O O O 　 　 　 　 O O 　 　 　 O 　 　 　 　 　 　 　 　 　 　 　 　 　 　 　 　 　 　

경북병산서원 16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봉산서원 1688 O O 　 　 　 　 　 　 O O O 　 　 　 　 　 　 　 　 　 　 　 　 　 　 　 　 　 　 　 　 　

경북봉암서원 1825 O O 　 　 　 　 　 　 O O O 　 　 O 　 　 　 　 　 　 　 　 　 　 　 　 　 　 　 　 　 　

경북삼계서원 1588 O O O O 　 　 O 　 O O 　 　 　 O 　 　 　 　 　 　 　 　 　 　 　 　 　 　 　 　 O 　

경북서악서원 1561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선암서원 1568 O O 　 　 O 　 　 　 O O 　 　 　 O 　 　 O 　 　 　 　 　 　 　 　 　 　 　 　 　 　 　

경북소수서원 154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속수서원 1657 O O 　 　 　 　 　 　 O O 　 　 　 　 　 　 　 　 　 　 　 　 　 　 　 　 　 　 　 　 　 　

경북역동서원 1570 O O O O 　 O 　 　 O O 　 　 　 　 　 　 　 　 　 　 　 　 　 　 　 　 　 　 　 　 　 　

경북오천서원 1588 O O O 　 　 　 　 　 O O 　 　 　 　 　 　 　 　 　 O 　 　 　 　 　 　 　 　 　 　 　 　

경북옥동서원 1580 O O 　 　 　 　 　 　 O O 　 　 　 　 　 　 　 　 　 　 　 　 　 　 　 　 　 　 　 　 　 　

경북옥산서원 157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용계서원 1684 O O 　 　 　 　 　 　 O O 　 　 　 O 　 　 　 　 　 　 O 　 　 O 　 　 　 　 　 　 　 　

경북우곡서원 1818 O O O O 　 　 　 　 O O 　 　 　 O 　 　 　 　 　 　 　 　 　 　 　 　 　 　 　 　 　 　

경북이산서원 1572 O O 　 　 　 　 　 　 　 　 　 　 　 　 　 　 　 　 　 　 　 　 　 　 　 　 　 　 　 　 　 　

경북임고서원 1554 O O O O O 　 O 　 O O 　 　 　 O 　 　 　 　 　 　 　 　 O 　 　 　 　 　 　 　 　 　

경북임천서원 1607 O O 　 　 　 　 　 　 O O 　 　 　 　 　 　 　 　 　 　 　 　 　 　 　 　 　 　 　 　 　 　

경북임호서원 1590 O O 　 　 　 　 　 　 　 O 　 　 　 O 　 　 　 　 　 　 　 　 　 　 　 　 　 　 　 　 　 　

경북입암서원 1657 O O 　 　 　 　 　 　 O O 　 　 　 　 　 　 　 　 　 　 　 　 　 　 　 　 　 　 　 　 　 　

경북자계서원 1578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타양서원 1740 O O O 　 　 　 　 　 O O 　 　 　 　 　 　 　 　 　 　 　 　 　 　 　 　 　 　 　 　 　 　

경북호계서원 1575 O O 　 　 　 　 　 　 　 　 　 　 　 O 　 　 　 　 　 　 　 　 　 　 　 　 　 　 　 　 　 　

경북화천서원 1786 O O O O 　 　 O 　 O O O 　 　 O 　 　 　 　 　 　 　 　 　 　 　 　 　 　 　 　 　 　

경북회연서원 162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북흥암서원 1705 O O O O 　 O 　 O O O 　 　 　 　 O 　 　 　 　 　 　 　 　 O 　 　 　 　 　 　 　 　

경상경염서원 1648 O O O O 　 　 　 　 O O 　 　 　 　 　 　 　 　 　 　 　 　 　 　 　 　 　 　 　 　 　 　

전남겸천서원 1706 　 O 　 O O 　 　 　 O O 　 　 　 O 　 　 　 　 　 　 　 　 　 　 　 　 　 　 　 　 　 　

전남경현서원 1584 O O 　 　 　 　 　 　 O O 　 　 　 　 　 　 　 　 　 　 　 　 　 　 　 　 　 　 　 　 　 　

전남계송서원 1867 　 O O O 　 　 　 　 　 O 　 　 O O 　 　 　 　 　 　 　 　 　 　 　 　 　 　 　 　 　 　

전남고산서원 1927 　 O O O O 　 　 　 O O 　 　 　 O 　 　 　 　 　 　 　 　 　 　 　 　 　 　 　 　 　 　

전남곡수서원 1712 O O 　 　 　 　 　 　 O O 　 　 　 　 　 　 　 　 　 　 　 　 　 　 　 　 　 　 　 　 　 　

전남내산서원 1635 O O 　 　 O 　 　 　 O O 　 　 O 　 　 　 　 　 　 　 　 　 　 　 　 　 　 　 　 　 　 O

전남덕양서원 1589 O O O O O 　 　 　 O O 　 　 　 O O 　 　 　 　 　 　 　 　 O 　 　 　 　 　 　 　 　

전남도원서원 1670 O 　 O O 　 　 　 　 O O 　 　 　 　 O 　 　 　 　 　 　 　 　 　 　 　 　 　 　 　 　 　

전남록동서원 1630 O O 　 　 　 　 O 　 　 O 　 　 　 　 　 　 　 　 　 　 　 　 　 　 　 　 　 　 　 　 　 O

전남무장서원 1616 O O 　 　 　 　 　 　 O O 　 　 　 O 　 　 　 　 　 　 　 　 　 　 　 　 　 　 　 　 　 　

전남미산서원 1630 O O 　 　 　 　 　 　 O O 　 　 　 O 　 　 　 　 　 　 　 　 　 　 　 　 　 　 　 　 　 　

전남미천서원 1690 O O 　 　 O 　 　 O O O 　 　 　 O 　 　 　 　 　 　 　 　 　 　 　 　 　 　 　 　 　 　

전남박산서원 1590 O O 　 　 　 　 　 　 O O 　 　 　 O 　 　 　 　 　 　 　 　 　 　 　 　 　 O 　 　 　 　

전남방산서원 1702 O O 　 　 　 　 　 　 O O 　 　 　 O 　 　 　 　 　 　 　 　 　 　 　 　 　 　 　 　 　 　

전남방춘서원 1784 O O 　 　 　 　 　 　 O O 　 　 　 O 　 O 　 　 　 　 　 　 　 　 　 　 　 　 　 　 　 　

전남봉암서원 1697 O O O O 　 　 　 　 O O 　 　 　 　 　 　 　 O O 　 　 　 　 O 　 　 　 　 　 　 　 O

전남설재서원 1688 O O 　 　 　 　 　 　 O O 　 　 　 　 　 　 　 　 　 　 　 　 　 　 　 　 　 　 　 　 　 　

전남수암서원 1820 O O 　 　 　 　 　 　 O O 　 O 　 　 　 　 　 　 　 　 　 　 　 　 　 　 　 O 　 　 　 　

전남연곡서원 1698 O O 　 　 　 　 　 O O O 　 　 　 O 　 　 O 　 　 　 　 　 　 　 　 　 　 　 　 　 　 　

전남영귀서원 1564 O O 　 　 　 　 　 　 O O 　 　 　 　 　 　 　 　 　 　 　 　 　 　 　 　 　 　 　 　 　 　

전남옥계서원 1823 O O 　 　 　 　 　 　 O O 　 　 　 　 O 　 　 　 　 O 　 　 　 　 　 　 　 O O 　 　 　

전남옥천서원 1564 O O 　 　 　 　 　 　 O O 　 　 　 　 　 　 　 　 　 　 　 　 　 　 　 　 　 O 　 　 　 　

전남월봉서원 1578 O O O O O 　 　 　 O O 　 　 　 　 　 　 　 　 　 　 　 　 　 　 　 　 　 　 　 　 　 　

전남월정서원 1664 O O 　 　 　 　 　 　 O O 　 　 　 O O 　 　 　 　 　 　 　 　 　 　 　 　 O 　 　 　 　

전남제동서원 1785 O O O O 　 　 　 　 O O 　 　 　 　 　 　 　 　 　 　 O 　 　 　 　 　 　 　 　 　 　 　

전남죽수서원 1570 O O O 　 　 　 　 　 O O 　 　 　 　 O 　 　 　 　 　 　 　 　 　 　 　 　 　 　 　 　 　

전남죽정서원 1681 O O 　 　 　 　 　 　 O O 　 　 　 O O 　 O 　 　 　 　 　 O 　 　 　 　 O 　 　 　 　

전남필암서원 1590 O O O O O O O 　 O O O 　 　 O 　 　 　 　 　 　 O 　 　 　 　 　 　 　 　 　 　 　

전남해망서원 1508 O O 　 　 　 　 　 　 O O 　 　 　 　 O 　 　 　 　 O 　 　 　 　 　 　 　 　 　 　 　 　

전북고룡서원 1583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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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암서원 1695 O O O O 　 　 　 　 　 O 　 　 O 　 　 　 　 　 　 　 　 　 　 　 　 　 　 　 　 　 　 　

전북고암서원 1694 O O 　 　 　 　 　 　 O O 　 　 O 　 　 　 　 　 　 　 　 　 　 　 　 　 　 　 　 　 　 　

전북무성서원 1615 O O 　 　 　 　 O O O O 　 　 　 　 O 　 　 　 　 O 　 　 　 O 　 　 　 　 　 　 　 O

전북신안서원 1588 O O 　 O 　 　 　 　 O O 　 　 　 　 　 　 　 　 　 　 　 　 　 　 　 　 　 　 　 　 　 　

전북풍계서원 1788 O O O 　 　 　 　 　 O O 　 　 　 O 　 　 　 　 　 　 　 　 　 　 　 　 　 　 　 　 　 　

전북화산서원 1657 O 　 O O 　 　 　 　 O O 　 　 　 　 　 　 　 　 　 　 　 　 　 　 　 　 　 　 　 　 　 　

충남노강서원 1675 O O O O 　 　 　 　 　 O 　 　 　 　 　 　 　 　 　 　 　 　 　 　 　 　 　 　 　 　 　 O

충남돈암서원 1634 O O O O O 　 　 　 O O O 　 　 　 O 　 　 　 O 　 　 　 　 　 　 　 　 　 　 　 O 　

충남숭현서원 1609 O 　 　 　 　 　 　 　 O O 　 　 　 　 　 　 　 　 　 　 　 　 　 　 　 　 　 O 　 　 　 　

충남신안서원 1607 O O O 　 　 　 　 　 　 O 　 　 　 O 　 O 　 　 　 　 　 　 　 　 　 　 　 　 　 　 　 　

충남죽림서원 1626 O O O O 　 　 　 　 O O 　 　 　 　 O 　 　 　 　 　 　 　 　 　 　 　 　 O 　 　 　 O

충남충곡서원 1692 O O O O 　 　 　 O O O 　 　 　 　 　 　 　 　 　 　 　 　 　 　 　 　 　 O O 　 　 　

충남충현서원 1581 O O 　 　 　 　 　 　 O O 　 　 　 　 　 　 　 　 　 O 　 　 　 　 　 　 　 O 　 　 　 　

충남칠산서원 1687 O 　 O O O 　 　 　 O O 　 　 　 　 　 　 　 　 　 　 　 　 　 　 　 　 　 O 　 　 　 O

충남화암서원 1610 O O O O 　 　 　 　 O O O 　 　 　 O O O 　 　 　 　 　 　 　 　 　 　 　 　 　 　 　

충북구계서원 1613 　 　 　 　 　 　 　 　 O O 　 　 　 O 　 　 　 　 　 　 　 　 　 　 　 　 　 　 　 　 　 　

충북상현서원 1549 O 　 　 　 　 　 　 　 O O 　 　 　 　 　 　 　 　 　 　 　 　 　 O 　 　 　 　 　 　 　 　

충북신항서원 1570 O O 　 　 　 　 　 　 O O 　 　 　 O O 　 　 　 　 　 　 　 　 O 　 　 　 O 　 　 　 　

충북운곡서원 1661 O 　 O O 　 　 　 　 O O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장서각, 경각 등 강독을 

위한 공간과 유생의 숙소 그리고 판각과 서고 등 강학을 위한 보조 건축물로 구성된

다. 

강학공간의 구성요소는 평균 2.5개로 남계서원에서 가장 많은 요소가 나타났으며 반

대로 강당만 건립된 서원도 30개에 달한다. 

강당의 경우 101개 서원에서 건립되었고, 동재와 서재의 경우 각각 61개소, 58개소

로 대부분 서원에 중요한 강학공간이며, 동·서재는 17세기 중반에 들어 생략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장판각의 경우 강학공간 요소로 포함하였으나 일부 서원에서는 담장

으로 구획하여 별도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루의 경우 16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건축물로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 

편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각, 장서각 등 강학공간의 주요 건축물들이 경상도 지

역에서 많이 건립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경상도지역의 서원이 타지역에 

비해 강학기능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강학공간

강학공간은 유생들의 강독과 원장의 거처로 이용되는 강당을 중심으로 유생들의 숙

소, 서고, 판각 그리고 원생의 휴식공간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서원의 전면에 자리한 

개방적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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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강학공간의 구성형태는 전강당형과 후강당형으로 나누어지

며 이는 지역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학공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강

당과 동재, 서재 그리고 장판각, 장서각, 경각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통적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건축물의 평면의 구성형태와 입면과 구조를 살펴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하였

다.  

(1) 강당

서원이 사학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공간구성요소로서 원장과 유생이 직

접 대면하여 강독을 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강당이다. 

일부 강당이 설치되지 않은 서원도 있으나 대부분 서원에서 강당은 강학공간의 중심

에 위치하고 있다. 강당이 설치되지 않은 서원은 경기 노강서원, 전남 도원서원 등 5

개의 서원이 해당되고 시기적으로 1600대에 건축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강당이 누

각의 형태로 건축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강당은 유생들의 강학공간과 원장의 거처가 결합된 건축물로 마루와 방을 모두 갖추

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서원 강당의 경우 관한인 향교의 명륜당의 평면 형태와 

매우 유사하며 명륜당의 경우 중앙의 대청을 강학장소로 사용하고 좌우의 방을 원장 

숙소로 사용하였다. 명륜당의 평면구성을 유형화 한 연구67)에서 온돌방과 대청의 구성

형식에 따라 1, 2, 3, 4, 5형으로 구분하였고 그중 중앙에 우물마루, 좌우 협칸에 온돌

방을 설치한 3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서원 강당의 평면형태 분류는 김은중의 연구68)에서 방과 대청의 위치에 따라 가, 

나, 다, 라 형으로 분류하였고 있다. 

강당의 건축적 특징은 평면과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고 평면의 경우 방과 마루의 구

성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구조는 기단과 구조 그리고 지붕 등 구조부 형태의 

빈를 살펴보았다.  

강당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一자형이다. 강당의 규모는 정면의 경우 3

67) 박석현, 조원섭, 명륜당·대성전의 평면형식에 관한 연구, 충청산업대학논문집, 1994.

68) 김은중, 조선시대 사학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2.



- 90 -

칸부터 7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5칸이 44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

음으로 4칸(27개), 3칸(11개), 6칸, 7칸(각각2개 1개)순으로 나타났으며 측면의 경우

는 전퇴를 제외하고 1칸부터 3칸으로 그중 2칸이 42개 3칸이 36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칸형의 경우 경기 충남지역에 주로 건립되었고 4칸형은 경북지

역 그리고 5칸형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경북과 충남에 많이 건

립되었다. 시기별 강당의 규모는 1500년대에는 4칸과 5칸이 주로 건축되었고 1700년

대 5칸과 3칸 규모가 많이 건축되었으며 1600년대에 3칸부터 5칸까지 고르게 건축되

었다.

① 평면유형

강당의 평면구성은 방과 마루로 구성되어지고 여기에 전후퇴와 쪽마루 등이 추가된

다.  

그림 61 강당 평면 유형

평면유형의 분류는 먼저 정면 규모에 따라 구분하였고, 이를 마루와 방의 구성과 결

합형때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강당의 정면 규모를 3칸에서 7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6카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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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루형 편마루형 통일형

경기 용연(1716) 심곡(1697)

경남 반곡(1705)

전남 옥천(1635)

표 19. 3칸 강당 평면구성

칸은 각각 1개 서원에서만 나타났다. 이에 유형 분류의 기준은 3칸에서 5칸으로 한정

하였다. 유형의 분류는 마루와 방의 구성형태에 따라 마루가 중앙에 배치되고 좌우에 

방이 배치된 형태를 중앙마루형, 마루와 방이 좌우측으로 양분되어 구성된 형태를 편

마루형, 모든 칸이 마루 또는 방으로 구성된 통일형, 마지막으로 이 세가지 유형에 들

지 않은 형태를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 

■ 3칸

3칸은 5개 서원의 강당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규모는 측면 2칸과 3칸이 각각 3개

와 2개로 나타났고, 전퇴가 설치된 강당은 3개이다. 평면의 유형은 가나다형 모두 나

타났고, 가형 2개, 나형 1개, 다형 2개로 분포하고 있다. 

3-중앙마루형

가형은 반곡서원과 옥천서원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반곡서원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퇴로 구성되었다. 중앙의 마루는 배면에 판장문을 설치하고 전

면은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다. 좌우 협칸은 온돌방으로 배면을 제외하고 삼면에 모두 

창호를 설치해 내외 동선을 자유롭게 하였다. 대청의 경우 강학을 위한 공간으로 다소 

협소하나 방을 배면으로 물려 전퇴를 넓혀 좁은 대청 공간을 보완하고 있다. 

옥천서원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집형태로 좌우 협칸은 방으로 중앙은 마루를 설치

하였다. 양 측면은 벽이고 전후면에는 모두 문을 설치해 폐쇄적인 형태로 주 출입은 

정면의 쪽마루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부에서 대청과 각 실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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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용연서원 강당 그림 63 용연서원 강당 평면도

3-편마루형

나유형은 마루와 방이 좌우로 나뉘어 구성된 형태로 용연서원에서 볼 수 있다. 

용연서원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방의 배면에만 퇴가 구성되었다. 실의 구성은 

좌측 2칸을 마루, 우측 1칸에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강당의 좌우 측면은 화방벽으로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의 경우 우측외벽을 제외

한 삼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동선을 원활히 하였고 대청의 경우 전면과 후면에 모두 문

을 설치해 대체로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면은 4분합들어열개문으로 

개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통일형

다음은 “다”유형으로 3칸에 모두 마루를 설치한 형태로 심곡서원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심곡서원 강당의 경우 1697년에 건립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퇴가 

설치되지 않은 형태이다. 

정면과 측면 모두 3칸이나 측면 간살이 중앙 칸에 비해 전·후칸이 1자가량 작아 장

방형 평면이다. 

실의 구성은 모두 마루로 내부에 벽으로 구획하지 않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창호는 사면에 모두 판장문으로 설치하여 폐쇄적인 형태이다. 중앙의 어칸의 문

만 하방까지 길게 설치하여 출입이 가능케 하였고 나머지는 하방과 머름이 높아 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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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루형 편마루형

표 20. 4칸 강당 평면구성

그림 64. 심곡서원 강당 정면 그림 65. 심곡서원 강당 평면도

가깝다. 

3칸형 강당의 건립 시기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에 주로 건립되었으며 심곡

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훼철되었다가 복설된 것으로 1900년대 초반에 재건되었다. 

건립지역은 경기도(2), 경상도(1), 전라도(2)로 충청도를 제외하고 고르게 건립되었

으나 3칸 강당의 경우 조사된 개체가 적어 유형분류와 지역별 차이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4칸형

4칸의 경우 총34개 강당에서 나타났고 측면의 규모는 2칸과 3칸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평면의 유형은 3칸에 방 또는 마루가 한 칸 증가하였다. 

가유형의 경우 3칸에서 중앙의 마루를 한 칸 증가시킨 경우와 증가한 한 칸에 방을 

설치한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 유형의 경우 증가한 한칸에 방을 

들여 마루 2칸 방2칸을 구성한 경우와 마루를 한 칸 증가시켜 마루 3칸 방 1칸으로 

구성한 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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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오봉(1554)충렬(1578)

경기 우저(1712)

충북

충남 신안(1688),칠산(1570)

경북

이산(1578),도남(1705),봉

암(1613)도정(1581),속수

(1696)용계(1820)

삼계(1573),도산(1567), 소

수(1542)

경남 남계(1564),구천(1702) 옥계(1711) 서계(1606),송호(1613)

전북 무장(1636)

전남

미천(1799)경현(1844),수

암(1650),곡수(1785),고산

(1552),겸천(1556),해망(),

죽정(1695),연곡(1695)설

재(1661),재동(1690)

옥계(1635)

4칸-중앙마루형

중앙마루형 중 첫 번째 형태는 중앙 두칸은 마루로 구성되되 좌우 협칸이 온돌방으

로 구성된 형태로 4칸 강당 중 가장 많은 분포로 22개가 해당된다. 

경북 이산서원의 경우 정면4칸 측면2칸 겹집으로 퇴는 설치되지 않았다. 실의 구성

은 각각 겹집으로 방과 대청이 전후로 2칸씩 구성되며 출입은 대청의 전면을 통해 이

루어지고 각 실은 대청으로 향해 설치된 띠살문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경남의 남계서

원의 경우 정면 4칸 측면2칸 겹집에 전퇴가 설치된 유형으로 중앙의 2칸은 우물마루

로 대청을 구성하고, 좌우의 방 또한 배면 2칸으로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개구

부는 방의 경우 배면을 제외한 삼면에 문을 설치하였고 대청의 경우 배면은 판장문을 

설치하였고 전면은 문을 달지 않았다. 

 중앙마루형 중 두 번째 형태는 3칸에서 늘어간 1칸에 방을 들어 평면 구성이 방2, 

대청1, 방1 순으로 구성된 형태로 1711년에 건축된 경남의 옥계서원에서 그 예를 찾

아 볼 수 있다. 

옥계서원의 공간구성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에 전퇴로 구성되었고 간의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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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이산서원 강당 
그림 67 이산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68. 남계서원 강당 그림 69. 남계서원 강당 평면도

왼쪽에서부터 방을 2칸 들이고 다음에 마루와 방이 각각 한 칸씩 구성되었다. 전퇴는 

4칸 모두에 설치되었고 우측 협칸의 퇴는 5치 높게 구상하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반

가 사랑방 전면 누마루와 유사한 형태이다.

4칸-편마루형형

4칸 4형은 방과 마루가 좌측이나 우측에 편중되는 구조로 3칸형의 나유형에 방이나 

마루가 추가되어 구성된 형태이다. 이 유형의 경우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에 주

로 건립되었고, 건립지역은 강원과 경상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4칸 편마루형의 첫 번째로 마루와 방이 각각 2칸씩 구성된 형태로 서계서원을 비롯

해 4개의 서원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서계서원의 강당의 경우 정면4칸 측면2칸 규모에 전퇴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의 구

성은 좌측에서부터 방 2칸, 마루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간살을 중앙 어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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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옥계서원(경남)
그림 71 옥계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72. 서계서원 강당 그림 73. 서계서원 강당 평면도

다 좌우 협칸을 1자 가량 넓게 구성되었다. 

퇴는 방을 배면으로 4자 후퇴시켜 구성된 것으로 마루부분은 퇴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당의 주 출입은 전면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은 전면을 제외

한 외부에는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고 퇴와 대청으로만 띠살문을 달았다. 마루의 경우 

배면과 우측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였으며 전면은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다음은 편마루형의 두 번째로 좌측에서부터 마루 3칸, 방 1칸으로 구성된 것으로 도

산서원과 삼계서원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에 퇴는 없는 형태로 실의 구성은 좌측에

서부터 방 1칸, 마루 3칸으로 넓은 대청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창호는 방의 경우 배면

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설치하였고 대청은 측면과 배면에는 판장문을 설치하였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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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도산서원 전교당 그림 75. 도산서원 전교당 평면도

그림 76. 삼계서원 강당 그림 77. 삼계서원 정일당 평면도

면은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다. 

삼계서원은 정면4칸 측면2칸 규모에 퇴가 없는 형태로 좌측 1칸은 방으로 나머지는 

마루로 구성하였다. 창호는 방의 경우 사면에 모두 띠살문을 설치하였으나 주 출입은 

대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루의 경우는 측면과 배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였고 전면은 

띠살문을 설치하여 도산서원과 달리 폐쇄적인 대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5칸

정면의 규모가 5칸인 강당은 총 00개가 해당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측면의 규모는 2칸이 24개 3칸이 15개로 2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평면의 유형은 4

칸에서 나타난 형태에 방이나 대청이 추가되는 형태로 그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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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루형 편마루형 통일형 기타형

중앙마루1 중앙마루2 중앙마루3

강원 창절(1853)

경기 덕봉(1712) 자운(1706)

충북 신항(1692)

충남

화암(1630),용

강(1825),돈암

( 1 6 3 4 ) , 노 강

(1725)

경북

옥산(1823)선암

( 1 6 2 5 ) , 서 악

( 1 7 2 3 ) 자 계

( 1 5 7 0 ) , 구 강

(1657)흥암(),회

연(1856),화천

( 1 6 8 7 ) , 호 계

( 1 5 7 6 ) , 타 양

( 1 7 6 7 ) , 임 고

( 1 5 6 1 ) , 역 동

( 1 6 8 4 ) , 병 산

( 1 6 2 7 ) , 묵 계

( 1 5 7 2 ) , 도 동

( 1 5 7 0 ) , 금 오

( 1 7 8 4 ) , 혜 산

( 1 7 0 5 ) , 임 호

( 1 5 8 8 ) , 입 암

( 1 6 9 2 ) , 덕 양

(1574)

도연(1575),덕

림(1786)
고산(1691)

경남

위계(1688),덕

천(1664),임천

(1590)

수림(1698),미

연(1570),도잠

( 1 6 1 3 ) 대 각

(1677)

전북 무성(1648) 풍계(1740)

표 21. 5칸 강당 평면구성

타나고 있으며 4칸형과 마찬가지로 방이 중앙에 있는 가 유형과 방과 대청이 좌우로 

나뉘어 구성된 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은 방과 대청의 구성형태에 따라 세분

하였고 그 유형은 다음 표00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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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루형 편마루형 통일형 기타형

중앙마루1 중앙마루2 중앙마루3

전남

내산(1615)필암

( 1 6 1 5 ) , 창 계

( 1 6 1 0 ) , 봉 암

( 1 5 4 3 ) , 남 강

(1740)

방춘(1670)

그림 78. 묵계서원 강당
그림 79. 묵계서원 강당 평면도

5칸-중앙마루형

5칸-중앙마루형의 경우 중앙에 대청, 좌우에 온돌방이 구성되는 기본원칙으로 중앙

의 3칸 중 방과 온돌의 구성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하였다. 

5칸-중앙마루형의 첫 번째의 유형은 좌우 협칸은 방, 중앙 3칸은 대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묵계서원, 병산서원 등 5칸형 중 가장 많은 서원이 해당된다. 묵계서원의 경

우 정면5칸 측면 2칸으로 중앙 세칸이 대청 좌우 협칸이 온돌방으로 구성되었고, 방의 

경우 측면 두 칸을 나누지 않고 사용하여 앞뒤로 긴 장방형의 형태이다. 사면 모두 퇴

는 설치하지 않았고 방의 경우 배면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설치하였으며 주 출입은 정

면과 대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청은 배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였으나 전면에는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전면의 누와 함께 개방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병산서원의 경우 또한 좌우 협칸은 방으로 중앙 3칸은 대청으로 구성하였고 대청의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은 개방적인 평면형태가 묵계서원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

으나 좌측방의 전면에 퇴를 설치한 점만 다르다. 이와 같이 전면에 창을 설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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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노강서원 강당
그림 81. 노강서원 강당 평면도

는 강당은 옥산서원, 역동서원, 선암서원, 금오서원 등 대부분의 강당이 이에 해당된

다. 

노강서원의 경우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좌우 협칸은 방, 중앙 3칸은 대청으

로 구성되었으며 방의 전면은 전퇴로 구성되고 대청은 퇴까지 확장하였다. 강당의 출

입은 방의 경우 양 측면에 설치한 문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고 내부는 

대청과 전퇴쪽으로 각각 문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케 하였으나 대청의 경우 

배면과 퇴의 전면 측면 모두 창호를 설치하여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청의 전후면에 모두 창호를 설치하여 다소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강당은  

돈암서원, 봉암서원의 강당 등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5칸-중앙마루형의 두 번째 유형으로 중앙의 2칸이 대청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으로 구성된 방+대청2+방2칸의 형태로 도연서원과 수림서원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도연서원의 경우 정면 5칸 측면 한칸에 전후퇴집으로 좌우 협칸은 배면퇴까지 모두 

방으로 구성하였고 중앙의 3칸중 좌측 1칸은 방 나머지 2칸은 마루로 구성하였다. 전

면은 모두 퇴가 설치되고 배면은 중앙 3칸에만 설치되어 있다. 강당의 진입은 전퇴를 

통해 이루어지고 중앙 대청의 경우 전면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다. 

수림서원의 경우도 도연서원과 대체로 유사하나 좌측 2칸 방을 한칸씩 겹집형태로 

구성하였고 우측 방의 경우 배면으로 반칸 물려 시작하여 후퇴까지 포함하여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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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도연서원 강당 그림 85. 도연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82. 수림서원 그림 83. 수림서원 강당 평면도

다. 강당의 전면에 모두 퇴를 구성하였고 우측 협칸은 반칸 확장되어 계자난간을 세웠

으며 배면의 경우 대청공간에만 퇴를 설치하였다. 주 출입은 전퇴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측방의 경우 쪽마루를 통해 측면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5칸-중앙마루형의 세 번째로 중앙1칸만 마루로 구성되고 좌우의 칸은 모두 방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신항서원 개계당의 경우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가 설

치되어 있다. 중앙의 한칸은 대청으로 좌우 각 2칸씩은 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좌우의 

방은 측면 벽을 설치하지 않아 넓게 사용하고 있어 중앙 대청은 통로 공간처럼 인식된

다. 각 실의 주 출입은 전면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청의 전면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았

다. 

5칸-편마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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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신항서원 강당 그림 87 신항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88. 고산서원 강당

그림 89. 고산서원 강당 평면도

5칸-편마루형은 강당을 구성하는 공간요소인 방이나 마루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설

치된 형태로 고산서원과 혜산서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고산서원으로 정면3칸 측면2칸 규모로 좌측에서부터 4칸을 모두 마루를 설치

하고 우측 협칸은 온돌방으로 구성하였다. 마루의 전면과 좌측면은 벽과 창호를 설치

하지 않고 배면에만 판장문을 설치하였으며 온돌방의 경우 배면을 제외하고 삼면이 모

두 문으로 동선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있다. 

5칸-통일형

5칸-통일형은 강당의 모든 칸이 방이나 마루로 구성된 형태로 자운서원에 그 예를 

볼 수 있다. 자운서원의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정면 간살의 구성을 중앙 

어칸에 비해 좌우 협칸을 작게 구성하였다. 실을 분할하지 않고 모두 마루를 깔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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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자운서원 강당 그림 91. 자운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92. 방춘서원 강당
그림 93 방춘서원 강당 평면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좌측과 우측 배면은 모두 벽으로 막고 전면은 모두 분합문

을 설치하여 다소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기타형

 방춘서원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퇴가 있는 형태로 실의 구성은 좌측

에서부터 3칸은 마루, 다음 한 칸을 방 그리고 우측 협칸을 다시 마루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방을 어칸에 방과 마루를 두고 다시 협칸을 마루로 구성한 예는 유일한 것

으로 가구와 지붕의 형태 또한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의 

건축물의 측면에 평주보다 낮은 기둥을 세워서 충량을  걸고 눈썹지붕을 올렸다. 기둥

의 형태도 방형과 원형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 3칸을 기준으로 귀기둥과 처

마를 받치는 활주의 초석은 장초석을 세운 반면 방주는 덤벙주초를 세운 것도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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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칸 강당 7칸 강당

경남 예림(1681)물계(1729) 도천(1606)

표 22. 6칸, 7칸 강당 평면구성

른 점이다. 마치 정면 3칸에 좌우 퇴를 설치한 형태와 흡사하다.

 

6칸, 7칸형

정면 규모가 6칸, 7칸으로 규모가 큰 강당은 그 수가 적고 중앙부에 마루, 좌우에 

방이 구성된 가유형만 나타났다. 6칸은 예림서원과 물계서원으로 예림서원의 경우 정

면 6칸, 측면 2칸 규모에 전퇴가 설치된 것으로 실의 구성은 좌측부터 방 1칸, 마루 3

칸, 방 2칸으로 구성되었다. 각 실의 개구부는 방의 경우 전면에 띠살문을 설치하고 

대청에 면한부분은 4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측면과 배면은 벽으로 막았다. 대청의 경

우 배면에 판장문을 설치하고 전면에는 문을 달지 않고 개방하였으며 퇴의 양측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여 모든 출입은 전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였다. 

물계서원의 경우 예림서원과 실의 구성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을 뿐 평면의 형태와 실

의 구성순서가 같은 구조이다. 

도천서원 강당의 경우 정면 7칸 측면2칸 규모에 전퇴로 구성되었다. 공간의 구성은 

좌측에서부터 방 3칸, 마루 2칸, 방 2칸으로 좌우 협칸에 구성된 방은 배면으로 반칸 

후퇴하여 전면에 누마루를 구성하였으며 난간을 설치하였다. 각 실의 창호는 전면에 

띠살문을 설치하여 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청은 배면에 판장문을 설치하고 전

면은 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강당의 평면규모는 4칸과 5칸이 주를 이루고 있다. 4칸과 5칸 규모 모두 좌우 협칸

만 온돌방으로 구성되고 중앙칸은 마루로 구성된 가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당의 규모와 유형의 경우 지역간의 큰 차이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4칸 나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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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예림서원 강당 그림 95. 예림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96. 도천서원 강당 그림 97. 도천서원 강당 평면도

경상도지역 영남학파의 서원에서 주로 건립되는 형상을 보인다. 

시기에 따른 강당의 규모는 4칸과 5칸 모두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지속

적으로 건립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나 3칸의 경우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건립되었고, 마루와 온돌방이 좌우로 편중되어 건립되는 나 유형의 경우 16세

기 중반과 17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이후 가 유형만이 건립되는 형상을 

보인다.

② 입면 및 구조

강당의 입면과 주조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부의 부재와 형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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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도동서원 강당 기단부 그림 99. 도남서원 강당 기단부

기단 기초 기둥 결구 가구 처마 지붕

자

연

석

장

대

석

혼

합

덩

벙

정평
방

주

원

주

전

열

원

주

장

여

수

장

소

로

수

장

익

공

1고

5량

반5

량
5량

홑

처

마

겹

처

마

팔

작

맞

배

기

타원

형

방

형

3칸 5 1 1 1 4 1 1 4 1 4 1 1 3 3 5 1

4칸 7 10 1 15 10 3 4 17 7 15 4 8 20 10 26 2

5칸 22 14 5 28 9 5 6 26 10 9 19 12 25 17 35 6 1

6칸 1 1 1 1 1 1

7칸 1 1 1 1 1 1

36 25 7 45 24 9 11 48 19 28 25 22 0 0 0 50 30 68 9 1

표 23. 강당의 구조적 현황

먼저 기단부로 기단의 경우 자연석으로 쌓은 후 강회로 마감한 경우가 46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장대석 기단이다. 또한 하부는 자연석으로  쌓은 

후 상부에 장대석을 놓은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동서원 강당의 경우 하

부는 사고석 형태로 잘 다듬어 쌓고 상부에 장대석을 놓아 마감하였다. 

주초 또한 정평주초와 덤벙주초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중 덤벙주초는 자연석 

기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고 정평주초는 장대석을 사용하는 강당에 주로 

사용되었다. 정평주초의 경우 기둥의 형태에 따라 원형과 방형 그리고 마름모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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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사용되었다. 기둥의 경우는 원주와 방주의 비율이 48개, 11개로 원주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열은 원주를 나머지는 방주를 사용한 경우도 9개 강당에서  

나타났다. 

기둥의 상부 결구형태는 장여수장과 소로수장 그리고 익공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중 

장여수장, 소로수장, 익공형식이 각각 28개와 25개, 22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익

공의 경우 초익공이 20개 이익공이 3개로 나타났다. 

처마의 형태는 홑처마가 주로 사용하였고 그 빈도는 겹처마 30개, 홑처마 50개로 

타나고 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만 나타나고 있고 그중 팔작지붕이 68개로 

대부분의 강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좌우측에 부섭지붕을 설치한 경우도 방춘서

원과 입암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당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외벌대 기단에 덤벙주초를 주로 사용하였고 

방주 상부에 장여로 수장하고,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강당의 형

태로 유생의 학문탐구와 원장의 거처로 겸손과 절제 그리고 검소한 공간을 형성한 것

으로 판단되며 강독의 장소인 대청의 경우 창호를 설치하지 않거나 들어열개문을 설치

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여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2)  동․서재

동․서재는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원생이 기거하며 독서를 하는 

곳이다. 강당의 전면이나 배면에 강당과 직교하여 자리하며 동재와 서재는 마주보고 

대칭으로 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재사는 일당양사의 원칙에 의해 두 공간으로 나누어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대상 서원의 경우 재사생략형의 서원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동서재가 모두 없거나 하

나의 재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재사의 건축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평면과 입면 그리고 구조로 나누어 고찰하였

다.  동서재의 평면은 강당을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구성된 경우와 같은 평면을 사용하

는 경우 그리고 두 건축물이 규모와 구성요소가 다르게 건축된 경우를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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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계

동재 서재 동재 서재 동재 서재 동재 서재 동재 서재 동재 서재

1칸 1 1 11 9 2 3 1 2 30

1.5칸 26 21 7 5 2 1 2 64

2칸 4 7 1 2 1 1 16

2.5칸 1 1 2

3칸 1 1

계 1 1 41 39 11 8 5 4 2 1

표 24. 재사의 규모

본 장에서는 평면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동재와 서재를 구분하지 않았다.

재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一자형이다. 규모는 정면의 경우 2칸부터 7칸까지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3칸이 80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측면은 1칸

과 1칸에 전퇴 그리고 2칸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1칸의 전퇴로 구성된 경우가 가

장 많은 재사에서 나타났다. 

평면유형분류의 기준은 먼저 건축물의 정면 규모로 구분하고 각 규모별 실의 구성과 

퇴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69). 

그림 100 재사 평면 유형

69) 측면 규모의 경우 퇴를 반칸으로 계상하여 퇴가 있는 한칸 규모는 1.5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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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남계서원 서재 그림 102. 서계서원 동재

■ 2칸형

2칸형 재사는 남계서원과 서계서원의 동서재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공간은 방과 마루로 구성되었고 방과 마루가 각 1칸씩 구성된 경우와 2칸 모두 방

으로 구성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남계서원의 경우 동재와 서재가 모두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마루와 방이 각각 

한칸씩 구성되었으며 동재와 서재의 평면 구성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구분 편마루형 통일형

2칸

경남 남계(서 )서계(서1606) 서계(동1606)

표 25. 2간형 재사 평면구성

 ■ 3칸형

정면 3칸의 재사는 동재와 서재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규모로 측면은 전퇴

를 포함하여 1.5칸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2칸과 1칸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

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3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경우와 중앙칸은 마루로 구성되고 좌우 

협칸은 방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방과 마루가 좌우로 구분되어 마루 한칸 다음에 2

칸 방으로 구성된 경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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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일형 중앙마루형 편마루형

유형

경기 화산(동1856)-1개
노강(동서1725)우저(동1

712)-3개
자운(동,서1616)-2개

강원 송담(동서1692)-2개

충남
돈암(동서1581)죽림(동1

584)신안(동1688)-4개
충곡(동서1542)-2개 죽림(서1584)-1개

충북 운곡(1675)-1개

전남 죽정(서1670)-1개
죽수(동1871)겸천(서168

8)-2개
재동(서1687)-1개

경남
오봉(서1655)혜산(동17

05)-2개

위계(서1820)임천(동서1

698)도천(동서1635)오봉

(동1554)-6개

운곡(서1696)-1개

혜산(서1588)예림(동서

1702)금호(서1677)-4

개

삼계(동,서1588),예림

(동1702)-1개

경북
금호(동1684)학삼(동15

92)-2개

도산(동서1576)도연(동

서1784)덕양(서1574)-5

개

자계(서1630)덕림(동서

1853)오천(동1786)소

수(동1542)기천(동166

5)-6개

회연(동서1856)도정(동

서1705)화천(서1692)

흥암(동서1767)도남(동

1705)학천(동1687)-9

개

청성(동서1612)역동(서

1702)도동(동서1570)

금오(서1561)임고(서18

44)묵계(동1572)자계(

동1570)-9게

동낙(동서1693)구강(서

1657)삼계(동,1627)도

남(서1705)역동(동168

4)금오(동1784)임고(동

1561)-8개

계 8 21 7 13 15 10

표 26. 3칸형 재사 평면구성

통일형

3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통일형 재사는 송담서원의 서재를 비롯하여 30개가 해당

되며 이중 퇴가 없이 구성된 경우는 10개 전퇴가 설치된 경우는 20개로 나타났다. 오

봉서원의 경우 퇴가 설치되지 않은 형태로 정면 3칸에 측면 1칸 규모로 각 실의 출입

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돈암서원과 임계서원의 서재의 경우 전퇴가 설

치되어 퇴를 통해 각 실의 상호간 동선이 원활하다. 

중앙마루형

다음은 어칸은 마루로 구성되고 좌우 협칸이 방인 재사로 자운서원을 비롯하여 00

개 재사가 해당된다. 이중 퇴가 설치되지 않은 재사는 자계와 덕림서원의 서재로 마루

의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였다. 흥암서원 서재의 경우 각 실을 전퇴와 

중앙 대청을 통해 상호 연결하고 있고 대전의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퇴와 함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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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덕림서원 동재 그림 104. 위계서원 서재

그림 105. 흥암서원 서재

편마루형

이 유형은 방과 마루가 한쪽으로 편중된 형태로 마루 1칸과 방2칸으로 구성되었으

며 자계서원의 동재의 경우 퇴가 설치되지 않은 형태로 마루의 전면과 측면에 벽과 창

호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였으며 삼계서원의 동재는 전퇴를 설치하여 각 실을 연결하

였으나 마루의 전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3칸형 재사는 서원의 건립초기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건립되었고 기호지역

에 해당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경우 3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가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면에 퇴가 설치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영남지역 재사의 경우 마루와 방을 모두 갖추고 있는 형태인 나유형과 다유형

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중 다유형이 22개 나유형이 16개로 마루가 

한쪽에 편중된 형태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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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일형 중앙마루형 편마루형

유형

경기 노강(서1702)

표 27. 4칸형 재사 평면구성

그림 106. 자계서원 동재 그림 107. 삼계서원 동재

3칸 재사는 동서재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규모로 모두 방으로 구성된 형태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강당과 달리 중앙에 마루가 설치되고 협칸에 방을 들인 형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인다. 동재와 서재의 평면형태가 대칭인 경우는 16개로 대

부분 비대칭으로 규모는 같으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4칸형 

정면 4칸 규모의 재사는 필암서원의 동서재를 비롯하여 18개의 재사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었고 측면의 규모는 전퇴를 포함하여 1칸부터 2.5칸까지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그중 1.5칸 규모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평면의 유형은 3칸형과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증가한 1칸의 형태에 따라 구성이 변화 하였다. 평면의 형태는 방

으로 구성된 경우, 중앙에 마루가 형성된 경우 마지막으로 마루와 방이 좌우로 양분된 

경우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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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일형 중앙마루형 편마루형

충남 노강(동1590)

전남 월봉(동1784) 고산(서1636)

봉암(동서1590)

필암(동서1635)

재동(동1690)고

산(동1636)

경남 위계(동1688) 송호(동1613) 종천(동1592)

경북 학삼(서1786) 덕양(동1574) 병산(동서1684)

계 1 3 3 6 1 2

통일형

4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통일형 재사는 위계서원을 비롯하여 5개의 재사가 해당

되며 전퇴가 설치되지 않은 학삼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재이다. 건립된 지역은 월봉

서원만 전남지역에 건립되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지역에 건립되었다.  

그림 108 덕양서원 동재 평면 
그림 109 위계서원 동재 

중앙마루형

중앙칸은 마루, 좌우칸은 방으로 구성한 형태는 두 가지로 중앙 2칸이 마루인 경우

와 1칸만 마루인 경우가 나타났다. 중앙 1칸이 마루인 재사는 병산서원의 동서재로 평

면의 구성형태가 상호 대칭을 이루고 있다. 각실 의 출입은 전퇴와 중앙 마루를 통해 



- 114 -

그림 110. 병산서원 동재 그림 111. 병산서원 서재

그림 112. 필암서원 서재 그림 113. 필암서원 동재

가능하고 마루는 배면은 판장문을 설치하였고 전면은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전퇴와 연

결되는 개방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동서재는 중앙 2칸이 마루, 좌우 협칸이 방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각 실

의 출입은 모두 전퇴와 중앙의 마루를 통해 가능한 구조이나 동재의 경우 마루의 전면

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개방적인 반면 서재는 전면을 벽과 창호를 설치하여 폐쇄적

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편마루형

이 유형은 마루와 방이 좌우에 분리하여 구성한 형태의 재사로 종천서원의 동재와 

노강서원의 서재가 해당된다. 종천서원의 동재는 측면 1.5칸 규모로 우측의 2칸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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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음 2칸을 마루로 구성하였고 전면에 퇴를 설치하였다. 

방으로 구성된 2칸은 퇴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대청과 접한 방은 대청에서도 진

입이 가능하다. 2칸 마루는 배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였고, 전면과 측면에 문을 설치하

지 않아 개방적인 형태이며 전퇴를 포함하여 넓은 공간도 확보하였다. 

4칸 재사의 경우 160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고 그 이후 계속 건립되었다.  

17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다. 4칸형의 지역적 분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중

앙에 대청이 배치된 형태의 재사가 다수 건립되어 3칸형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칸, 6칸, 7칸형

5칸 이상의 규모로 건립된 재사는 옥산서원을 비롯하여 6개 서원의 동·서재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5칸 재사는 옥산, 도원, 서악, 덕천 서원의 동·서재로 각각 다른 평면형태로 유형을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3칸과 4칸에서 확인된 유형과 같다. 

도원서원의 동재와 서재는 정면 5칸 측면 1.5칸 규모에 전퇴가 있는 형태로 실은 

모두 방으로 구성된 형태로 퇴를 이용해 각 실의 출입이 가능하다. 안동 고산서원은 

동재의 경우 정면 7칸 측면 2.5칸으로 방2, 마루1, 방2, 마루2칸 순으로 공간이 구성

되었다. 동재는 우측면와 배면이 강학공간 담장 밖으로 노출되어 동재의 마루에서 외

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마루의 전면은 문을 달지 않아 개방하였다. 

서재는 서원의 외부와 면한 측면에 마루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방으로 구성하였으

나 마루와 방 모두에 벽과 문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사의 2칸부터 7칸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중 3칸 규모가 가

장 일반적이다. 평면의 형태는 3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

이고 4칸의 경우는 중앙에 대청을 들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재와 서재가 대칭

형으로 구성된 경우는 3칸 16개, 4칸 3개로 주로 비대칭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으며 

10개의 서원은 동서재의 규모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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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단 기초 기둥 결구 가구 처마 지붕

자

연

석

장

대

석

덩

벙

정

평

방

주

원

주

장

여

수

장

소

로

수

장

1고

5량
3량

반5

량
5량

홑

처

마

겹

처

마

팔

작

맞

배

우

진

각

2칸 4 4 2 2 4 4 4 4

3칸 34 18 39 12 47 1 43 9 8 32 6 5 50 7 46 1

4칸 5 2 6 1 6 4 5 2 2 3 1 6 1 6

5칸 11 1 11 1 9 3 10 2 1 3 4 5 12 4 8

6칸 2 2 4 4 4 4 4 4

7칸 1 1 1 1 1

57 23 65 14 64 15 67 13 11 42 15 10 76 0 16 65 1

표 28. 재사의 구조적 현황

■구조적 특성 

동재와 서재의 입면과 구조적인 특징을 구명하기 위해 기초부와 구조부 지붕부의 각 

부분의 재료와 형태을 살펴 재사건축의 일반적인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단의 경우 자연석으로 쌓은 후 강회로 마감한 경우가 57개로 23개소의 재실에서 

사용한 장대석 기당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보수의 과정에서 자연석으로 쌓

은 기단 상부를 시멘트로 보강한 경우도 몇몇 재사에서 확인되었다. 

주초 또한 정평주초(14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재사에서 덤벙주초를 사

용하고 있다. 특히 자연석 기단을 사용한 재사에서는 모두 덤벙주초를 사용하였다. 또

한 기둥의 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원주를 세운 재사의 경우 정평주초

를 사용하고 있다. 기둥의 경우 방주가 원주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되어 원주를 15

개소에서 사용한 반면 방주는 64개소에서 사용하였다. 

기둥의 상부 결구형태는 장여수장과 소로수장으로 나타났고 이중 장여수장이 67개

소 소로수장이 13개소로 장여, 보, 도리가 결구되는 형태이다.  가구는 3량가부터 1고

주 5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3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반오량, 1고주5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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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원명 정면 측면 위치 기단 주초 기둥 기둥상 문 퇴 구조 처마 지붕

전남 겸천서원 1 1 　 　 　 　 　 　 　 　 　 　

표 29. 장판각의 건축구성

5량 순으로 대채로 소규모 건축물이다. 처마의 형태는 모두 홑처마가 사용되었고 지붕

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 그리고 우진각지붕으로 맞배지붕이 64, 팔작지붕이 16 우진

각이 1개로 맞배지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사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외벌대 기단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주를 세웠

으며 기둥의 상부는 장여와 보, 도리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동자주를 세운 삼량가이고, 

홑처마에 팔자지붕을 올렸다. 정면의 규모는 7량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측면

규모가 1.5칸 또는 2칸으로 대체로 소규모로 결구와 가구가 소규모로 구성된 건축물

이다.  

(3) 장판각

장판각은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서적으로 펴내며, 목판을 수장하기 위한 건

축물이다. 이와 관련된 건축물로는 장판각, 장서각, 경각 등의 명칭으로 강학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장판각은 강당의 우측에 위치하고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었다. 또

한 동재와 서재의 전면에 각각 동광명실과 서광명실로 불리는 서고가 배치되었다. 이

것으로 보아 장판각의 경우 목판을 보관하는 장소로 유생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

였으며 일상에 필요한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로 장서각이나 광명실을 설치하였다. 광명

실이라는 명칭은 퇴계가 건립에 밀접하게 관련된 역동서원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으로 퇴계의 제자들이 퇴계에 의해 건립된 역동서원의 공간을 도산서원에 차용한 것으

로 보인다. 

장판각의 규모는 정면 1칸부터 4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측면의 경우 2칸 이내의 

규모이며 일자형의 장방형이다. 이중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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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계서원 2 1 강당 우측 사고석 정평 방주 민도리식 판문 1칸겹집 　 홑처마 우진각

경상 도동서원 2 1 중정당의동쪽 자연석 덤벙 방주 민도리식 모두판문 1칸겹집 　 홑처마 맞배지붕

경북 소수서원 2 1 학구재뒤 자연석 덤벙 원주 민도리식 판장문 1칸 　 홑처마 맞배

전남 귀암서원 3 1 　 　 　 　 　 판문 　 　 　 　

전남 내산서원 3 2 강당의 좌측　 자연석 덤벙 원주 민도리식 모두판문 2겹집 　 홑처마 팔작지붕

경북 도산서원 3 2 전교당동쪽 장대석 덤벙 방주 민도리식 판문,띠살문 2칸겹집 5량 홑처마 맞배지붕

충남 돈암서원 3 1 내삼문전좌우 자연석 덤벙 원주 민도리식 판문 2칸겹집 5량 홑처마 팔작지붕

전남 미천서원 3 1.5 강당의좌우 자연석 정평 원주주 민도리식 모두판문 1칸겹집 　 겹처마 맞배지붕

경북 병산서원 3 1 강당후면왼쪽 자연석 덤벙 방주 민도리식 모두판문 1칸겹집 　 홑처마 맞배지붕

경북 선암서원 3 1 소요당뒤 자연석 덤벙 방주 초익공식 판문 1칸겹집 　 홑처마 맞배지붕

경북 옥산서원 3 1 　 　 　 　 　 　 1칸겹집 　 　 　

전남 월봉서원 3 1 강당좌우측 자연석 덤벙 원주 민도리식 판문 1칸겹집 　 겹처마 맞배지붕

경북 임고서원 3 1 　강당 좌측 자연석 덤벙 방주 민도리식 모두판문 1칸겹집 3량 홑처마 맞배지붕

충남 칠산서원 3 2 강당서쪽 자연석 덤벙 원주 창방위익공 정면만골판문 2칸겹집 　 홑처마 맞배지붕

전남 필암서원 3 1 우동사좌측 자연석 원형 방주 민도리식 정면띠살문 1칸겹집 3량 홑처마 맞배지붕

경북 흥암서원 3 1 사당좌측 자연석 원형 원주 소로수장 판문 1칸겹집 3량 홑처마 맞배지붕

전남 고산서원 4 2 서재옆 자연석 덤벙 방주 소로수장 판만 양통형 5량 겹처마 팔작지붕

병산서원의 장판각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강당의 배면 사당의 좌측 언

덕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하지는 않았으나 강학공간에서 멀리 떨

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배면과 좌우측면은 판벽으로 구성되고 전면은 판벽과 판

문을 설치하였다. 

남계서원의 경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모두 판벽을 설치하였고 정면에 판장문을 

달았다.

장판각의 공간 구성은 목판을 수장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내부에 벽과 

기둥을 세우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판각의 구조는 자연석을 이용한 낮은 기단위에 다듬지 않은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사모기둥을 세웠다. 기둥의 상부는 사각의 도리와 보로 결구하였고, 가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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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도동서원 장판각 그림 115. 남계서원 장판각

량이 일반적이나 도산서원과 돈암서원의 경우 5량가이다. 처마는 고산서원과 미천서원

을 제외하고 모두 홑처마이고 지붕의 형태는 맞배집이 가장 많고 남계서원은 우진각으

로 구성하였다. 

장판각은 목판 수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하게 건축된 것으로 목판은 습

기에 의한 부식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 때문에 장판각은 기단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띄

우고 마루를 깔았으며 벽채는 판벽을 세웠고 출입문 역시 판장문을 설치하였으며 측면 

또는 배면의 상부에 환기를 위한 살창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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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향공간

제향공간은 선현과 스승에 대한 경의 공간으로 위패를 모시고 일년에 1회 또는 2회 

제사를 모시는 공간으로 평소 출입이 극히 제한되며 사당은 물론 내삼문의 출입도 제

한적이다. 

제향공간의 구성은 내삼문 내에 사당만 자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부 전사청과 

제기고가 함께 배치된 경우도 있다. 또한 사당의 우측 배면으로 생단을 자리하거나 사

당의 전면에 망예위와 정료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 사당

사당은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서원의 가장 배면에 위치하고 

경사지의 경우 상단에 자리하여 강당에 비해 상징성과 위계성을 갖는 건축물이다.

사당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정면의 규모는 위계서원과 사충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3칸으로 구성되었고 측면은 1칸에서 3칸까지 나타나고 있다. 측면의 간수 산정은 정

면 어칸을 기준으로 동일한 간살을 1칸으로 산정하고 전퇴는 반칸으로 하였으며 전퇴

가 있고 사당이 1칸인 경우 1.5칸으로 하였다. 사당의 구성은 전퇴가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로 구분되며 퇴칸은 마루를 설치한 경우와 기단상부를 그대로 노출신킨 봉당으

로 구성되었다. 전면에 퇴칸이 있는 사당은 51개로 전체   %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툇마루가 설치된 경우는 노강서원과 회연서원 두곳뿐이고, 나머지 49개 사당은 모두 

봉당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봉당인 퇴의 좌우측에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11개인 반면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서원은 38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사당이 정면 3칸으로 구성되었으나 사충서원과 위계서원의 경우 그 규모가 

4칸과 5칸으로 이들 두 서원을 살펴보고 3칸사당은 측면의 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면이 4칸인 경우로 사충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시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

치되었으나 한국전쟁당시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68년에 현재의 경기도에 다시 세웠

다. 그러나 강당과 동서재는 모두 생략되고 사당과 내삼문만을 복원하였다. 사충서원

은 신임사화에 의해 죽은 4명의 충신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이로 인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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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사충서원 사당

그림 117 사충서원 사당 평면도

그림 118 위계서원 사당

그림 119 위계서원 사당 평면도

면의 규모가 4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5칸 사당인 위계서원으로 1844년에 건립되었다 서원철폐령때 훼철되었고 

1966년에 재건한 서원으로 함안이씨 선조 5명을 배향한 서원으로 5인을 배향하고 있

다. 위계서원의 경우 한칸 1.8m로 작게 하여 5인을 배향하기 위한 공간 구획의 측면

에서 간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3칸규모의 사당으로 측면 칸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측면 1칸

측면 1칸인 사당은 임암서원을 비롯하여 6개의 서원이 해당되고 측면과 배면은 벽

으로 막고 전면은 3칸 모두 문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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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입암서원 사당
그림 121 입암서원 사당 평면도

그림 122. 단구서원 사당 그림 123. 덕양서원 사당

■측면 1.5칸

측면 1.5칸인 사당은 1칸 사당의 전면에 퇴칸이 추가된 형태로 가장 많은 사당이 

이에 해당되며 퇴칸은 툇마루가 설치되거나 봉당70)으로 구성된 두 가지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퇴칸에 마루를 설치한 서원은 단구서원으로 퇴칸을 포함하여 측면과 배면

은 모두 벽으로 마감하고 전면에 4분합문을 설치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당의 

퇴칸은 봉당으로 처리하였다. 벽체는 퇴칸의 측면까지 모두 쌓은 경우와 퇴칸은 제외

하고 벽체를 쌓은 형태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측면 2칸

측면이 2칸인 사당은 역동서원, 묵계서원, 병산서원의 사당을 비롯하여 31개 사당이 

70) 봉당: 헛간, 툇칸 등에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아니하고 바닥흙을 그대로 다지거나 강회 백토 반죽 다짐으로 

한 바닥 토방(土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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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미천서원 미천사 그림 125. 무성서원 태산사

해당된다. 평면은 전퇴가 설치된 형태와 2칸 모두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구분

되며 역동서원과, 묵계서원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칸을 모두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측면과 배면은 모두 벽을 설치하고 전면은 모두 문을 설치하였다. 

전퇴가 설치된 형태의 측면 간살은 중앙에 정칸이 전후에 퇴칸이 설치된 형태로 전

면 퇴는 봉당으로 마감하고 배면 퇴칸은 사당공간으로 포함시켰다. 

■측면 2.5칸

측면 규모가 2.5칸의 사당은 서계서원을 비롯하여 5개 서원이 해당되며 전퇴를 포

함하고 있어 사당 공간은 2칸이다. 전퇴부분은 다른 규모의 서원과 같이 기단마감을 

노출한 봉당으로 처리하였고 사당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서계서원 창덕사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5칸 규모에 전퇴를 포함하고 있다. 삼면

은 모두 벽으로 박았으며 전면에 판장문을 달았다. 강당의 바닥은 강회로 마감하였고 

퇴칸도 기단 상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봉당이다. 용연서원의 경우 퇴칸은 봉당이고 강

당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벽체는 화방벽을 설치하였고 전면에 궁판 교살문을 설치하였

다. 

강당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무퇴, 측면 1.5칸 규모에 전퇴의 형식이 비

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사당공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가 가장 일반적이다. 

기단의 경우 자연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정평주초를 올렸으며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심벽으로 백회로 마감하였고 창호는 살문으로 전면만 설치하였다. 기

둥 상부의 공포는 익공으로 초익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겹처마에 맞배집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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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칸 3칸

표 30. 공간구성에 따른 지역분포현황 

그림 126. 서계서원 창덕사 그림 127. 용연서원 사당

많이 사용된 지붕 형태이며 가구는 3량가 또는 반 5량가가 주로 사용되었다. 

(2)전사청

전사청은 제기를 보관하고 사당에 향사할 때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당영역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된다. 전사청이 건립되지 않은 사당은 고직사에서 제수를 준비하거

나 외부에서 제수를 준비하였다.

전사청의 위치는 사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당의 주변에 배치하게 된다. 

전사청의 사당의 좌·우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좌측이 5개 우측이 10개로 우측

이 다소 많다. 또한 사당의 전면에 배치된 경우와 강당의 배면에 배치된 경우도 각각 

1개씩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사청이 담장에 의해 별도의 영역을 갖는 경우도 고산

서원과 병산서원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사청의 규모는 정면의 경우 2에서 3칸, 측면은 1에서 1.5칸으로 소규모의 건축물

이다. 그 중 정면 2칸 규모는 10개소 3칸 규모는 6개소고, 측면은 1칸이 13개소로 가

장 많은 분포이고 1.5칸과 2칸이 각각 2개소와 1개소로 나타났다. 

평면 구성은 방과 마루로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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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옥산(1570)

도산(1576)

도동(1570)

자계(1630)

봉암(1543)

서악(1719)

병산(1684)
소수(1648) 회연(1856) 고산(1789)

경남 예림(1702) 남계(1681)
위계(1820)임천

(1698)

전남
필암(1633)

귀암(1684)

2칸은 옥산서원의 경우 마루로만 구성된 형태이고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 한

칸은 마루 나머지는 방으로 구성되었으며 봉암서원과 예림서원은 두칸 모두 방으로 구

성되었다. 

3칸의 경우 소수서원은 두칸이 마루로 구성되고 한칸은 온돌방을 들였고, 이와 반대

로 회연서원은 마루를 한칸 설치하고 두칸을 방으로 구성하였다. 고산서원은 중앙칸에 

마루를 깔고 좌우 협칸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위계서원과 임천서원은 삼칸을 모두 방으

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산서원과 남계서원의 경우 마루와 방이 각각 한칸씩 구

성되고 끝에 흙바닥의 공간이 배치되었다. 

고직사의 경우 주로 경상도 지역의 서원에 건립되었고, 건립시기도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사청은 자연석기단을 외벌대로 쌓고 덤벙주초를 놓았으며 그 위에 방주를 세웠다.  

원형 정평주초를 사용하는 예도 있으며, 소수서원의 경우 원주를 사용하였다. 기둥의 

상부는 장여수장을 주로 사용하였고, 가구 구조는 3량가이다. 처마는 남계서원을 제외

하고 모두 홑처마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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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소수서원 전사청 그림 129. 도산서원 전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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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

서원건축에서 누각은 휴식과 강학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건축물로서 배산임

수의 서원지의 가장 하단에 자리하고 누에 서원건축에 있어서 누각은 강학과 휴식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배산임수의 경사지의 하부에 건립되어 2층 누에

서 자연을 조망하거나 강당의 대청에서 누각을 통해 외부의 자연경관을 조망한다. 또

한 강학공간과 외부강학영역으로서 외부 공간과 영역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며 강학공간과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루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몇몇 서원에

서만 건립되어 현재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건축물이다. 

서원에 건립된 누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서원의 출입문

인 삼문 자리에 건립된 경우로 서원의 출입문을 대신한 형태이다. 누의 좌우에 담장을 

설치하고 누하에 설치된 문을 통해 서원 내로 진입하도록 된 형태이고 두 번째는 강학

공간의 전면에 위치한 경우로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튼 ㅁ자로 배치되어 강학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의 역할을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하를 통해 강학공간으로의 점진

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누각의 건축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출입문지에 건립된 형태와 강당 전면에 건립

된 형태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외삼문자리에 위치하여 누하가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경우는 삼계서원을 비롯하

여 12개 서원이 해당된다. 

누각의 규모는 필암서원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었고 동락서원은 정

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오서원, 도동서원, 임고서원, 예림서원 등 나머

지 10개 누각은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구성되었다. 정면의 경우 모두 3칸으

로 구성된 것은 외삼문의 형식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누하의 출입문은 금오서

원의 경우 중앙 어칸에만 설치하고 협칸은 벽으로 마감하였다. 문의 위치는 대부분 측

면의 중앙칸에 설치하였으나 예림서원 독서루와 무성서원 현가루 그리고 창절서원 배

견루의 경우 기둥 3열중 전열에 설치하여 누를 담장 안쪽으로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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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예림서원 독서루 그림 131. 무성서원 현가루

그림 132. 금오서원 읍청루 그림 133. 도동서원 수월루

누하층은 기단상부로 바닥을 강회로 마감하였고 상층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사면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누에 오르는 계단은 좌측 문 배면에 설치하였고 도동서원과 금오

서원의 경우는 계단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누 상층은 기둥만 세워져 자연을 조망하

기 유리한 구조이나 금오서원의 경우 배면을 제외하고 모두 판벽과 판장문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형태로 건립되었다.   

다음은 강학공간으로 건립된 누로 서악서원을 비롯하여 7개의 서원이 해당된다. 건

축물의 규모는 측면의 경우 서악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2칸인데 비해 정면의 경우는 3

칸에서 7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자계서원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강당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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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자계서원 영귀루 그림 135. 도남서원 청허루

누하에 삼문을 설치하여 삼문형의 누와 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남서원의 경

우 강당과 외삼문사이에 단을 형성하여 청허루를 건립하였다. 청허루의 누하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면 당당에 접하게 되는 구조로 누 상하는 모두 개방되었고 이층으로 오르

는 계단은 왼쪽 배면에 설치되었으며 사면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묵계서원과 화천서원 그리고 삼계계서원의 경우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누각으

로 묵계서원의 읍청루는 강당과 재사의 전면에 평면에 비해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건립된 구조로 누하를 통해 강학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읍청루의 층고는 00m로 

기둥간격에 비해 높게 건축되었다. 이는 묵계서원이 경사지에 건립되어 읍청루의 층고 

낮을 경우 강당에서 외부를 조망하는데 누의 이층을 통해 가능하도록 층고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계서원의 관물루의 경우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강당의 

전면에 건립되었다. 삼계서원의 경우 외삼문이 세워져야하는 위치에 담장만 축조되었

고 이로 인해 관물루이 중앙칸에 문을 설치하여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물루의 

이층은 좌우측면을 벽체로 막고 전면에 판장문을 설치하여 외부는 대체로 폐쇄적인 형

태로 구성하고 배면은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외부와 단절된 강학공간을 형성하고자 하

였다. 

다음은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으로 병산서원의 경우 배산

임수의 지리적 특성에 강을 바라다 보이는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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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삼계서원 관물루 그림 137. 묵계서원 읍청루

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누각으로 강당의 전면에 위치하여 강당과 동서재 그리

고 만대루가 ㅁ자를 이루며 강학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강당을 중심으로 방사형

으로 넓어지는 배치형태로 강학공간의 위호를 형성하기 위해 만대루의 정면 칸수가 결

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루 상하에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강학공간의 형식적

인 경계로 삼았으며 만대루의 높이와 강당의 높이를 조절하여 자연 경관을 강학공간으

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옥산서원의 무변루의 경우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누각으로 중앙 5칸에 비해 좌

우 협칸의 간살이 반칸으로 짧다.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위치한 누각으로 일층과 이층 모두 벽체와 창호로 마감된 점

이 일반적인 누의 형태와 다르다. 루 하층의 경우 중앙 3칸은 판장문을 설치하여 강학

공간으로 진입하는 문으로 사용하고 좌우 칸은 각각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층의 

경우 중앙 3칸은 대청으로 강학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좌우칸에는 방을 들였다. 또한 간

살이 짧게 구성된 좌우 협칸은 하층은 기둥만 남겨 개방하였고 상층은 마루를 깔고 난

간을 설치하여 방과 연결하였다. 누 상층으로 오르기 위해 통나무계단을 강당마당에 

설치하였다. 

누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부의 재료와 형태를 표 00과 같이 정리하였

다. 먼저 기단의 경우 석축기단으로 자연석과 사용하여 바른층으로 쌓은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도동서원의 경우 자연석을 이용하여 4벌대로 축조하였고 남계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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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병산서원 만대루 그림 139. 옥산서원 무변루

장대석을 두벌로 쌓았다. 자계서원은 자연석을 쌓고 상부에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으나 

최근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초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덤벙주초가 금오서원 임고서원을 비롯하여 17개 누

각에서 사용되었고 남계서원의 경우 누하기둥의 형태와 같은 팔각형 주초를 사용하였

다. 기둥은 누하와 누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누하의 기둥의 경우 화천서원, 남계서

원, 동낙서원의 경우 팔각형의 석주를 세웠고 병산서원을 비롯한 나머지 서원은 모두 

목재원형기둥을 세웠다. 누상층의 경우 모두 원형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상부의 결구

는 병산서원의 만대루만 소로수장으로 주두위에 보와 장여, 도리를 결구하였고 나머지 

누각은 모두 익공을 올렸다. 이중 재익공이 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초익

공 6개, 1출목재익공이 5개의 루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삼계서원의 경우 기초와 기둥

을 포함한 구조부를 모두 콘크리트로 만든 경우로 기둥의 형태는 방형이고 장여수장의 

형태로 결구하였다. 

가구는 모두 5량가로 구성하였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상부구조를 노출하였으며 옥

산서원의 경우 협칸에 설치한 방은 반자로 마감하였다. 처마는 모두 겹처마를 사용하

였고 지붕의 형태는 대부분 팔작지붕(17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정서원과 삼계서원의 

루만이 맞배지붕이다. 

루는 외삼문을 대신하여 건립되거나 강당의 전면에 건립되었다. 루는 경관의 조망과 

강학, 유생의 여가를 보내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강학을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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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원명 루 누하 정면 측면 위치 기단 주초 누하 누상 문 개방감 구조 처마 지붕

경북 삼계서원 관물루 통로 5 2 삼문 장대석외벌 정평 원주 원주 하층중앙칸 벽과  문설치 민도리 겹처마 맞배

경북 동낙서원 준도문 통로 3 1 삼문 장대석외벌 정평 석주 원주 누하삼문 　 이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도동서원 수월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세벌 덤벙 원주 원주 누하삼문 　 1출이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회연서원 견도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외벌 덤벙 원주 원주 누하삼문 　 1출이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금오서원 읍청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네벌 덤벙 원주 원주 누하중앙칸
판벽와  
판장문

이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임고서원 누각 통로 3 2 삼문 자연석네벌 덤벙 원주 원주 누하삼문 　 이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도정서원 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두벌 덤벙 원주 원주 누하삼문 　 이익공 겹처마 맞배

경남 예림서워 독서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외벌 덤벙 원형 원형 누하삼문 　 초익공 홑처마 팔작

경남 남계서원 풍영루 통로 3 2 삼문 장대석이벌 정평 팔각 원형 누하삼문 　 이익공 겹처마 팔작

전남 필암서원 확연루 통로 3 3 삼문 장대석한벌 덤벙 원형 원형 누하삼문 　 이익공 겹처마 팔작

전북 무성서원 현가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외벌 덤벙 원형 원형 누하삼문 　 익공 겹처마 팔작

강원 창절서원 배견루 통로 3 2 삼문 자연석 덤벙 원형 원형 누하삼문 개방 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묵계서원 읍청루 통로 5 2 강당앞 자연석외벌 덤벙 원주 원주 없음 　 익공 홑처마 팔작

경북 병산서원 만대루 통로 7 2 강당앞 자연석외벌 덤벙 원주 원주 없음 　 소로수장 홑처마 팔작

경북 도남서원 정허 통로 3 2 강당앞 자연석외벌 덤벙 원주 원주 　 　 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화천서원 루 통로 5 2 강당앞 장대석 정평 석주 원주 　 개방 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자계서원 영귀루 통로 3 2 강당앞 장대석 덤벙 원형 원형 누하삼문 　 이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옥산서원 무변루
실과  
통로

5 2 강당앞 자연석외벌 덤벙 원형 원형 실문문문실
판벽와  
판장문

초익공 겹처마 팔작

경북 서악서원 영귀로 통로 5 1 강당앞 장대석한벌 원형 원형 원형 문없음 개방 　 겹처마 팔작

표 31. 누각의 건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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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건립되어 강학위주의 공간구성과 배치형태

의 서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건립시기는 1500년 후반과 

1600년 초반에 집중되고 그 이후 몇몇 서원에서만 건립되고 있어, 강학위주의 배치와 

공간구성이 강학기능이 점차 옅어지고 제향기능이 강해지는 경향과 상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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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별 서원건축의 조영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써 선현을 배향하는 사묘와 스승을 모시고 강학하는 

강당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된다. 

서원의 건립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림의 정계진출과 관학의 쇠퇴로 인해 교육기구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황의 보급운동 전개되고 이이의 등장으로 서원 건립은 전

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후 약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립되는 과정에서 기후

와 지형 등의 지역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서원건축의 조영을 살펴보기 

위해 주리학파의 지역적 배경인 경상도지역의 영남지역과 주기학파의 지역적 배경이 

되었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포함한 기호지역71)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신미존치서원과 훼철 후 복설된 서원을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서원건축의 원

형이라 할 수 있는 서원과 복설 후 서원의 차이도 함께 구명하였다. 

1.입지 

서원이 건립된 입지 선정은 지형과 풍수지리적 조건과 배향자의 연고 즉 배향자와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진다. 이중 배향된 선현의 연고에 건립함으로써 배향자

와 관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풍광이 수려하고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곳에 

건립하여 유생의 수학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교화와 경제

적인 배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배향인물의 연고와 관련된 장소성과, 마을과의 관계 그리고 좌향을 살펴 그 입

지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강학처 고향 유배지 묘소 은거

기호
존치 3 1 1

복설 5 3 1 1

영남
존치 3 2 2

복설 9 3 1 1

표 32 지역별 장소성

71) 기호지역은 호서지역과 경기지역 해서지역을 포괄하는 의미이나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파의 영향력이 미쳤

던 경기지역과 해서지역 호서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영남지역외의 모든 지역을 기호지역

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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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의 연고지의 경우 강학처, 고향, 유배지, 은거지, 묘소의 5가지로 나타났다. 기호

지역의 경우 강학처에 건립된 경우가 8개 서원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다음으

로 고향, 묘소와 낙향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남지역의 서원에서도 비슷한 분포

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강학처가 12개 서원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현과의 연관성은 지역적인 차이와 신미존치와 훼철서원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스승이 강학하고, 태어난 연고지에 서원을 건립함으로서 그 

사상과 학덕을 본받고자 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서원이 대량으로 건립되면서 특정인

을 배향하는 서원이 다수 건립되고 관련성이 희박해졌고, 이는 강명도학을 위해 뛰어

난 도학자를 모시고자 하여 연고지와 관련 없는 많은 지역 서원에 배향되었다. 

다음은 서원의 입지로 마을을 중심으로 서원의 위치를 살펴보았고, 마을과 인접하지 

않은 서원의 경우 마을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여 마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훼철된 서원 중 다른 장소에 복설하거나 복설 후 이건된 서원 그리고 신미존

치서원중 이건된 서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마을에서의 위치는 마을 내, 배면, 측면 그리고 전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호지역 서원의 입지는 마을 배면이 28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마을 내에 

위치한 경우와 좌우측면에 위치한 경우가 각각 8개로 나타났으며, 전면에 위치한 경우

가 4개 서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 떨어져 산중이나 산자락에 위치한 경우가 

11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신미존치 서원의 경우 마을 내에 위치한 경

우가 3개, 마을 배면이 6개, 마을 좌측에 입지한 서원이 1개이고  마을에서 떨어져 산

중에 건립된 서원이 2개로 전체서원의 입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배면과 측면, 산중 순으로 각각 27개, 24개, 20개로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마을 내와 전면에 각각 4개, 2개로 나타나 마을 전면이나 마을 내에 비해 배면 

또는 멀리 떨어져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미존치서원에서도 비슷한 양

상으로 산중, 배면, 측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을 비교해보면 두 지역 모두 마을과 격리되어 건립된 경우

보다 마을에 인접하여 건립된 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경상도 지역의 경우 마을의 측면에 건립된 서원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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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배면 측면 전면 산중

기호
존치 3 6 1 2

복설 5 22 7 4 9

영남
존치 2 2 1 5

복설 2 27 24 2 20

표 33 지역별 서원의 입지

좌향 계
기호지역 영남지역

훼철 존치 훼철 존치

북 2 1 1

북북동 4 2 2 1

동북 5 3 1 1 1

동동북 3 2 1

동 16 5 2 9 1

동동남 2 1 1

남동 19 11 3 5 1

남남동 24 9 1 14 2

남 17 3 1 13 1

남남서 12 6 1 5 1

남서 16 8 1 7 1

서서남 2 1 1

표 34 기호지역과 영남지역의 좌향

서원의 좌향은 남남동(24)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남(17), 남동(19), 

남서, 동(16)향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향과 동북향을 비롯한 다른 향의 경우 1~6개로 

고르게 나타나, 주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정남향을 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좌향은 기호지역과 영남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기호지역

의 경우 남동향이 11개 남남동향이 9개로 주로 남동향을 하고 있는 반면 영남지역 서

원의 경우 남동향이 14개 남향이 13개로 남향에 가까운 향을 주향으로 하고 있으며 

동향도 9개의 서원에서 나타나 지형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미

존치의 서원만을 살펴보면 북향을 제외하고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호지역

의 경우 남동향이 3개 남남동향과 남향이 각각 1개로 남동향의 분포가 높고, 영남지역

의 경우 남남동향이 2개 남동향과 남향이 각각 1개로 남향에 다소 치우쳐있으나 두 

지역 모두 남동향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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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 2 1 3 1

서서북 0 0

북서 1 1

북북서 1 0 1

합계 전강당형 후강당형 재사생략형 강당생략형 병렬형

기호
존치 2 3 3 1

복설 42 8 8 18 5 3

영남
존치 1 7 1 1

복설 54 1 32 12 9

표 35 지역별 서원의 배치유형

2.배치

배치의 유형은 강당의 위치와 축선 그리고 양재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후강당형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사생략형, 병렬형, 전강당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기호기역 서원의 경우 재사생략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강당형과 후강당형, 그리고 강당생략형과 병렬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사생략형

과 전강당형의 경우 호남지역에 집중된 배치형태로 재사생략형은 18개중 14개, 전강

당형은 8개중 6개가 호남지역에 분포되었으며 후강당형과 강당생략형 그리고 병렬형

은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이중 신미존치서원의 경우 병렬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그중 후강당형이 가장 많은 빈도로 복설된 서원과는 다소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

다. 후강당형 서원은 우저, 창절, 노강, 돈암 4개 서원이나 이중 돈암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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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이건되고 2000년에 복건된 것으로 존치서원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서원의 경

우 영남지역의 서원에서 볼 수 있는 배치형태로 강학중심 공간구성이 일반적이나 세 

서원 모두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면적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강학위주의 공간

구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판각 장서각을 비롯한 부속건축물이 건립되지 않고 

강당과 동재와 서재만 건립된 것으로도 강학 위주의 공간 구성보다는 강학기능과 제향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림 140 노강서원 배치도

      

그림 141 우저서원 배치도

또한 강당생략형과 재사생략형의 경우 강학공간의 중요한 건축물인 강당 또는 재사

를 생략함으로써 강학기능이 축소되고 강학기능이 강화되는 배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략형의 서원은 주로 경기지역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과천의 노강서원

의 경우 박태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건립하였고 이를 태보지사로 사액받은 

사당을 백년 뒤에 양재를 건립하고 서원으로 재 사액된 경우로 강학보다 제향공간 중

심의 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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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당형 서원은 필암서원과 덕봉서원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중 덕봉서원의 경우 

사당과 내삼문 강당 그리고 외삼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었으며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

물은 사당 강당 동재, 서재와 내외삼문을 제외하고 부속건축물은 건립되지 않았다. 강

학공간은 강당이 가장 전면에 사당을 향해 자리하고 강당과 내삼문 사이에 좌우측에 

동재와 서재가 강당과 직교하여 배치되었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면적은 상호 비슷

한 비율을 보이고 강당과 외삼문 사이의 앞마당이 넓게 형성되어 강당과 양재가 형성

하는 안마당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필암서원의 경우 사당과 강당이 다소 틀어진 축으로 배치된 형태로 제향공간과 강학

공간 그리고 진입공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모두 담과 문 건축물

로 구회되어 있다. 

구성건축물은 루와 바깥마당이 진입공간과 강당 그리고 동서재를 비롯하여 장판각과 

장서각의 강학공간 그리고 사당과 외삼문의 제향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강학공간의 구

성은 가장 전면에 강당이 사당을 향해 배치되고 그 안쪽으로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당의 우측에 별도의 공간으로 장판각과 외삼문의 전면에 장서각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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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필암서원 배치도
그림 143 덕봉서원 배치도

이와 같이 전강당형 서원의 경우 강당이 사당과 마주보며 배치되어 강당과 사당이 

상호 대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면적을 비슷하게 구성함

으로써 강학과 제향공간을 대등한 위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강당생략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이중 후강당형

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며 재사생략형과 병렬형 순으로 나타났다. 병렬형의 경우 기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건립되었으며 전강당형의 경우는 흥암서원 한곳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배치 유형은 신미존치서원에서도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 후강당형이 7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병렬형, 제사생략형, 전강당형은 각각 1개 서원에

서 나타났다. 후강당형 서원은 강당이 배면에 자리하고 그 전면에 양재가 건립된 형태

로 강학 중심의 배치형태이다. 도동, 금오, 서악, 옥산서원의 경우 사당과 강당이 일직

선 축상에 놓이고 강당의 전면에 양재가 마주보며 자리하고 그 전면에 루가 건립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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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강당과 양재가 강학영역을 형성하고 전면의 루를 배치하여 강학공간 진입의 과정

적 공간으로 위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서원은 강학영역이 제향영역에 비해 넓

은 면적으로 구성되었고, 장판각과 장서각 등의 부속건축물을 건립하여 강학 중심의 

공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4 도동서원 배치도

그림 145 옥산서원 배치도

또한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강당과 사당이 축을 달리하여 배치된 형태로 강당

을 중심으로 사당이 좌우로 이동된 형태이다. 공간구성은 사당과 외삼문이 담장으로 

구획되었고 그 우측으로 전사청이 별도의 공간에 자리하여 제향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강당은 사당과 축을 달리하여 우측 전면에 자리하고 강당의 전면 좌우측에 양재가 마

주보며 배치되었으며 양재의 전면에 배치된 루는 양재를 모두 감싸안으며 강학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강당의 배면에 위치한 장판각은 강당과 떨어져 언덕위에 위치하

고 있으나 담장으로 구획되지 않아 강학영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넓은 면

적에 강당과 양재 그리고 루가 ㅁ자형으로 배치되어 강학 중심적인 공간을 구성한 반

면 사당의 경우 중심축에서 다소 빗겨 배치되었고 장판각과 전사청과 비슷한 수평축상

에 배치되어 그 위계성 떨어져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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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병산서원 배치도

영남지역 서원의 배치유형은 후강당형이 주를 이루고 병렬형과 재사생략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강학중심의 공간구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신미존치 서원의 경

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후강당형외에 다른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3.공간구성요소

서원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강당과 동서재를 비롯하여 사당 전사청 등 많은 건축물

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능에 따라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부속공간으로 구분하고각 공간

요소의 건축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먼저 각 공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강학공간의 경우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장판각 

장서각 루로 구성되고 이중 강당과 동서재의 경우 대부분 서원에서 나타났으며 제향공

간의 경우는 사당이 모든 서원에서 나타나 사당과 강당 그리고 동재와 서재가 서원의 

주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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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 　기타

외
삼
문

강
당
　

동
재
　

서
재
　

장
판
각

장
서
각

루
협
문

내
삼
문

사
당
　

전
사
청

재
명
실

사
당
문

고
직
사

화
장
실

창
고
　

정
자
　

정
사
　

서
당
　

재
실
　

별
묘
　

묘
문
　

영
정
각

비
각
　

유
물
관

기
타
　

연
못
　

비
우
물
　

생
단
　

정
료
대

홍
살
문

기호지역
훼철 50 44 24 22 7 0 1 3 49 56 1 1 7 19 10 3 3 1 1 4 2 0 1 7 0 0 0 13 2 0 0 6

존치 10 9 6 6 2 2 3 2 9 10 2 0 0 2 3 0 0 0 1 1 1 0 0 2 0 0 1 0 0 0 1 4

영남지역
훼철 56 58 38 35 3 1 11 2 50 59 12 0 2 30 8 3 4 2 0 4 2 2 2 7 0 1 0 4 2 0 3 3

존치 10 10 9 9 5 4 6 5 10 10 6 0 3 6 8 1 2 1 1 2 1 1 1 3 1 1 2 1 0 1 2 0

표 36 지역별 공간구성요소의 개수

훼철 후 복설된 서원의 경우 강학공간의 건축물은 총 340개로 평균 2.4개이고, 제향

공간은 157개로 평균 1.1개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호지역 서원의 경우 강학공간의 평균이 00개로 

전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는 재실과 강당 생략형이 많고 장판각과 루 등의 부속

건축물의 수가 적게 나타난데 그 원인 있다. 

반면 영남지역의 경우 강학공간의 구성요소가 평균 2.64개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강당 및 재사생략형의 형태가 적고 장판각과 루 등의 부속건축물

이 건립된 서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향공간의 경우는 기호지역과 영남지역 서원 모두 전체 평균인 1.1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신미존치 서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호지역의 경우 강당과 사당은 대부분 서원에서 

건립된 반면 동서재는 6개 서원에서만 건립되어 강당과 사당이 주공간요소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건축물은 대부분 2~3개의 서원에서만 건립되어 전체적으로 구성요소

의 개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영남지역의 서원은 사당과 강당 그리고 동서재가 

주공간요소로 대부분 서원에서 건립되었고, 또한 장판각과 장서각, 루 그리고 전사청

도 평균 6개 이상의 서원에서 건립되어 기호지역에 비해 공간구성요소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훼철 후 복설된 서원에 비해 신미존치 서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훼철 후 복설과정에서 장판각과 루 전사청 그

리고 부속건축물이 다수 생략되고 강당과 사당을 중심으로 복건되어 서원의 제향과 강

학의 기능적인 측면보다 상징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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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은 유생의 강학을 위한 공간과 원장의 기거공간으로 강학을 위한 마루와 원장의 

숙소로 사용되는 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평면의 형태가 방과 마루의 조합으로 되어, 

이들의 구성형태에 따라 평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표 는 기호지역과 영남지역 강당의 평면유형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기호지역과 

영남지역의 신미존치서원과 훼철 후 복설된 서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류는 강당의 규인 정면 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규모별로 마루와 방의 

배치형태에 따라 마루가 중앙에 배치된 중앙마루형, 마루와 방이 좌우로 양분된 편마

루형, 모두 마루 또는 방으로 구성된 통일형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3칸 4칸 5칸

중앙마루형 편마루형 통일형 중앙마루형 편마루형 중앙마루형 편마루형 통일형 기타

기호지역
훼철 1 1 1 17 2 14 1 1

존속 1 1 1 1 4 1

영남지역
훼철 1 9 5 29 1

존속 1 2 5 1

표 37 지역별 강당평면 유형

 먼저 기호지역의 경우 기호지역 강당 규모는 4칸과 5칸이 각각 21개, 25개로 비슷

한 분포를 보이고 3칸이 5개 서원에서 나타났다. 

평면의 유형은 4칸 중앙마루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5칸 중앙마루

형으로 기호지역 서원의 강당은 칸수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마루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미존치서원의 경우는 5칸규모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평면의 유형은 중앙마

루형이 4개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특히 4칸이 모두 마루나 방으로 구성

된 통일형은 나타나지 않았고, 5칸의 경우 마루와 방이 분리된 편마루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 145 -

그림 147 사충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148. 노강서원 강당 평면도

영남지역 강당 규모는 5칸형이 36개, 4칸형이 17개로 5칸 규모가 주를 이루고 정면 

3칸은 반곡서원에서만 나타났다. 

평면의 유형은 4칸의 경우 중앙마루형과 편마루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5칸

의 경우는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중앙마루형이고 3칸 또한 중앙마루형으로 칸수에 관

계없이 대부분 중앙마루형의 평면유형이다. 

 이중 신미존치서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으로 정면의 규모는 5칸이 가장 많은 빈

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칸수에 따른 평면유형의 경우 5칸형은 중앙마루형이 많은 

반면 4칸형의 경우 편마루형과 중앙마루형의 분포가 비슷하다. 

그림 149 이산서원 강당 평면도 그림 150 옥계서원 강당 평면도

전체적으로 평면의 규모는 5칸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평면의 유형은 중앙마

루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과 건립시기 및 존치 여

부와 관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2)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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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는 유생의 거처공간으로 일당 양사로 동재와 서재가 지어졌는데 규모와 형태가 

유사하여 동서재를 같이 분석하였다. 

재사의 규모는 정면 3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4칸 5칸 2칸 순으로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평면의 유형은 마루와 방의 구성에 따라 중앙마루 편마루 통일형의 형태로 나타났는

데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분
2칸 3칸 4칸 5칸

편마루 통일 통일 중앙마루 편마루 통일 중앙 편마루 통일 중앙 편마루

기호지역
훼철 13 6 8 2 7 2 1 1

존속 4 1 1

영남지역
훼철 1 3 15 15 23 3 3 1 1 3

존속 1 1 2 2 2 1

표 38 지역별 재사 평면 유형

기호지역의 경우 3칸규모의 재주를 이루고 있으며 2칸 규모의 재사는 건립되지 않

았다. 평면의 형태로는 모두 방으로 구성된 통일형이 19개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편마루와 중앙마루형은 두 유형 모두 13개로 같다. 

이는 신미존치서원도 비슷한 양상으로 3칸 통일형이 주를 이루고 3칸과 4칸 편마루

형이 각각 1개 서원에서 나타났다. 

영남지역 재실의 경우 3칸 규모가 58개로 전체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를 이

루고 있다. 평면의 형태는 편마루형과 중앙마루형이 28개와 26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

이고 통일형은 통일형이 2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남지역에 주를 이루고 있는 3칸

형만 살펴보면 편마루형이 24개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신미존치서원의 경우도 3칸형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평면유형은 

중앙마루형과 편마루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사의 규모는 3칸형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이중 기호지역은 통일형, 영남지역

은 편마루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신미존치 서원의 경우는 살펴보면 

기호지역의 경우는 통일형이 영남지역의 경우는 중앙마루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3)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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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은 선현의 위폐를 배향하는 곳으로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로 서원의 가장 안쪽, 높

은 곳에 배치하여 위계서을 확보하고 있다. 

사당은 규모는 정면 3칸72)으로 측면의 간수를 기준으로 규모와 형태를 살펴보았다. 

측면 규모는 퇴를 포함하여 1칸부터 3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퇴가 있는 형

태와 없는 형태 퇴가 있는 사당은 마루의 설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구분
측면규모

무퇴
전퇴 퇴측면

1 1.5 2 2.5 3 봉당 툇마루 개 폐

기호지역
훼철 1 22 13 3 4 34 1 27 8

존속 9 1 8

영남지역
훼철 7 6 14 15 12 10 3

존속 1 5 3 6 3

표 39 지역별 사당 평면 

사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1.5칸 3칸 1

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면에 퇴가 없는 사당이 25개 전퇴가 있는 사당이 54개

로 약 2/3가 전퇴가 설치되었으며 전퇴는 대부분이 봉당으로 사당 진입의 전이공간으

로 사용되고 있다. 

기호지역 사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5칸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이는 전면

에 퇴를 설치하고 사당공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다. 전면 퇴칸은 모두 봉당으

로 기단 상부를 강회로 마감한 상태다. 다음으로 측면 2칸 규모로 13개의 사당이 해

당되며 이중 9개 사당이 전면 퇴칸을 봉당으로 실제 사당공간은 정면 3칸에 측면 1.5

칸으로 구성되었다. 

기호지역 신미존치 서원의 사당은 그 규모가 모두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정면과 측

면의 간수가 같으나 정면 간살의 크기에 비해 측면 간살의 크기가 다소 작아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의 평면이다. 또한 1개 사당을 제외하고 전면 1칸을 봉당으로 처리하여 

사당의 평면 형태는 훼철 서원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영남지역 서원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1칸, 1.5

칸, 3칸 순으로 나타났다. 평면의 형태는 전면에 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21건으로 

약 70%에 이른다. 이는 측면의 규모가 2칸 내지 1칸의 정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미존치 서원 사당의 측면간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정수인 1칸, 

2칸, 3칸으로만 구성되었다. 전퇴의 경우 1칸과 2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3칸 규

모에서 1칸을 봉당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호지역 사당의 경우 전퇴를 포함한 측면 1.5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영남

72) 사충서원(4칸)과 위계서원(5칸)을 제외하고 모두 정면 3칸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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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우는 퇴가 설치되지 않은 2칸 규모의 사당이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미존치 서원의 경우 기호지역과 영남지역 모두 측면 칸수가 정수로 나타났으

며 기호지역은 3칸 영남지역은 2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호지역의 경우 전면

에 퇴를 설치하는 반면 영남지역은 퇴가 없는 형태로 두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4.소결 

서원 건축은 배향과 교육이라는 두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로 건립되었다. 서

원은 중국에 그 시초를 두고 있으나 최초에 건립된 소수서원의 경우 자유로운 배치로 

건축양식을 차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건립된 서원들은 성균관과 향교 등 관

한의 건축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이는 지리적 환경

과 기후 등의 지역성이 반영되었고 서원의 건립 추체인 유학자들의 학풍에 영향을 받

았을 것이다. 이는 주기와 주리학파가 기호와 영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되었고 이 

두학파의 명칭 또한 영남과 기호학파라 칭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

어 학풍과 지역성은 별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표41은 기호지역과 영남지역 서원의 건축적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기호지역과 영남지역 서원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먼저 배치의 경우 강학공간 중 

재사와 강당이 생략되는 형태와 전강당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강학보다 제향위주의 공

간구성인 기호지역에 반해 영남지역 서원은 후강당형으로 강학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장판각과 루 등의 부속건축물을 다수 건립하여 강학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는 신미존치와 훼철서원 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구성 건축물인 

강당과 사당이외의 부속 건축물이 적은 기호지역에 비해 영남지역의 서원은 장판각 장

서각 루를 비롯하여 정자와 별사 그리고 재실 등 다수의 부속건축물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재실과 사당의 평면 형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실의 경

우 규모는 3칸으로 동일하나 기호지역은 3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형태가 주를 이루

는 반면 영남지역은 마루와 방이 좌우로 나뉘는 편마루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

고 사당의 경우 기호지역은 전면에 퇴칸을 갖는 형태로 정면 3칸 측면 1.5 또는 3칸

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영남지역은 퇴칸이 없는 형태로 측면 칸수가 정수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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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구분
기호지역 영남지역

복설된 서원 신미존치 서원 복설된 서원 신미존치서원

장소성 강학처, 고향 강학처 강학처, 고향 강학처, 고향, 은거

입지 마을 배면, 산중 마을배면 마을배면, 측면, 산중 산중

좌향 남동, 남남동 남동 남, 남남동, 동 남남동

배치유형
재사생략형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
이고 강학공간의 약화와 제향공간 
위주의 배치 형태를 보임

후강당형과 재사생략형의 배치 형
태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면적
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후강당형의 배치형태로 강학공간 
위주의 배치형태로 강당과 양재 외
에 루와 장판각 등 다수의 건축물
이 건립됨

후강당형의 배치형태로 강학공간 
위주의 배치형태로 강당과 양재 외
에 루와 장판각 등 다수의 건축물
이 건립됨

공간구성요소
 주요구성요소인 강당과 사당 외 
건축물은 건립되지 않음

장판각과 장서각 그리고 루가 몇몇 
서원에서 건립됨

루와 전사청이 다수 건립되었다. 
장판각과 장서각 그리고 누와 전사
청이 많은 서원에서 건립됨

강당 평면형태
4칸과 5칸이 주를 이루고 평면 형
태는 대부분 중앙마루형

5칸 중앙마루형이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임

평면 형태는 중앙마루형이 주를 이
루고 규모는 5칸이 가장 빈도가 높
음

대부분 5칸 중앙마루형 임 

재사 평면형태
규모는 3칸으로 통일형이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임

3칸 규모에 통일형이 가장 많음
3칸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평면유형은 편마루형임

규모는 3칸형이 일반적이며 평면 
형태는 중앙마루형과 편마루형이 
주를이룸

사당 평면형태
정면 3칸 측면 1.5칸에 퇴가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음.

모든 정면 3칸 측면 3칸에 전퇴형
태임

정면 3칸 측면 2칸이 가장 많고 전
전면에 퇴가 없는 형태임

정면은 3칸이고 측면은 1,2,3칸으로 
정수이며 대부분 퇴가 설치되지 않
음

기타
장판각과 장서각, 루 등 다수의 건축물이 건축되었으나 영남지역에 편중되
어 기호지역과 비교 대상이 취약하다. 

표 40 서원건축 조영의 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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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서원건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 서원의 건립입지와 좌향 그리고 

배치를 비롯하여 서원의 구성 건축물의 건축적인 특징을 구명하고 이를 토대로 주리파

와 주기파의 지역적 배경이 된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서원의 특

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미존치서원과 훼철후 복설된 서원 그리고 근대에 

지어진 서원의 시기별 특성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원의 장소성과 입지로 서원이 건립된 장소는 배향자와 깊은 관련성을 갖

는다. 서원의 건립 초기인 16세기 중반에 건립된 서원의 경우 고향, 강학공간, 낙향지 

등 배향된 선현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었으나 17세기 중반이후 서원이 급격한 증가

로 그 관련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또한 서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특정인물이 

다수의 사당에 배향되는 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입지는 마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마을 독립형태와 마을 인접형태로 

나타났고, 마을 지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원 입지의 

결정은 인물과의 관련성 보다는 지형과 풍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전통건축의 일반적 

입지 선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강학과 은둔이라는 상반된 목적

은 입지의 다양성으로 표현된다.

좌향의 경우는 서원이 마을과 밀접관 관련성을 갖고 있어 마을의 좌향에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과 떨어져 건립된 경우 북향 

또는 서향으로 자리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서원의 배치유형은 전강당형 후강당형 강당생략형 재사생략형 병렬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후강당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전강당형 

재사생략형 강당생략형 순으로 나타났다. 

전강당형 강당이 전면에 배치되고 그 배면으로 동재와 서재가 위치하여 안마당을 형

성하고 있는 형으로 전남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건립되었다. 

후강당형의 경우는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형태로 재사가 전면에 강당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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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배치되고 전면에 외삼문이 자리하며, 경북과 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건립되었

다.  또한 강당의 전면에 누가 건립된 형태는 경상도지역의 서원에서만 확인되는 형태

다. 

강당생략형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해 전남과 강원도에서 주로 나타난 유형으로 강학

공간 중 강당이 생략되는 대신 동재와 서재의 규모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재사생략형의 경우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사당과 강당 이외의 

건축물이 건립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서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병렬형은 강당과 사당이 좌우측에 배치된 경우로 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고 

경사지에 건립된 경우 지형적인 여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배치 축의 유형은 강당영역과 사당영역이 형성하는 축의 일치여부를 기

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은 경우, 사당이 좌우측으로 이동한 경우, 교차되는 축을 형성한 

경우, 병렬축을 형성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도지역은 직선축과 분할축 그리고 병렬축이 고르게 분

포되는 반면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의 경우 진선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상도의 경우 18세기 초를 기준으로 하여 직선축, 분할축, 병렬축이 고르게 분포하

고 경기, 충청, 전라지역도 직선축 위주의 배치 축을 형성하였으나 모두 1720년 기준

으로 축의 분화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셋째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으로 강당의 경우 먼저 규모로 나누고 이를 다시 온돌방

과 마루의 구성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분류하였다. 강당의 규모와 유형의 경우 

지역간의 큰 차이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4칸 나형은 경상도지역 영남학파의 서원

에서 주로 건립되는 형상을 보인다. 

시기에 따른 강당의 규모는 4칸과 5칸 모두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지속

적으로 건립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나 3칸의 경우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건립되었고, 마루와 온돌방이 좌우로 편중되어 건립되는 나 유형의 경우 16세

기 중반과 17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이후 가 유형만이 건립되는 형상을 

보인다. 강당의 구조적 특성은 외벌대 기단에 덤벙주초를 주로 사용하였고 방주 상부

에 장여로 수장하고,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린 형태로 구성되었다. 강당은 서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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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건축물이기는 하나 유생의 학문탐구와 원장의 거처로 겸손과 절제 그리고 검소한 

공간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사의 경우 유생의 숙소로 사당의 전면에 대칭으로 동서재가 배치된다. 재사의 규

모는 2칸에서 7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당과 유사하게 규모와 방과 마루

의 구성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재사의 규모는 3칸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어

칸에 마루 협칸은 방으로 구성된 유형과 마루와 방이 좌우로 분리된 형태가 비슷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재사의 유형은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경상도 지역

의 경우 중앙 마루형태가 우위를 보이는 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경우 모두 방으

로 구성된 형태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재사의 구조는 강당과 같이 검소한 형태로 외벌대 기단에 덤벙주초를 놓고 방주를 

세웠으며 기둥의 상부는 장여와 보, 도리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동자주를 세운 3량가

이고, 홑처마에 팔자지붕을 올렸다. 정면의 규모는 7량까지 확장되나 측면이 소규모로 

결구와 가구가 3량으로 구성된다.  

장판각은 정면 2칸에서 4칸 규모로 목판 수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하

게 건축된 것으로 목판은 습기에 의한 부식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 때문에 장판각은 

기단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띄우고 마루를 깔았으며 벽채는 판벽을 세웠고 출입문 역시 

판장문을 설치하였으며 측면 또는 배면의 상부에 환기를 위해 살창을 설치하였다.  

사당의 경우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서원의 가장 배면에 위치

하고 경사지 상단에 자리하여 상징성을 갖는다. 

강당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무퇴, 측면 1.5칸 규모에 전퇴의 형식이 비

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가 가장 일반적으로 실은 모두 마

루를 설치하였으며 몇몇 서원에서 강회마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단의 경우 자연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정평주초를 올렸으며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

웠다. 벽체는 심벽으로 백회로 마감하였고 창호는 살문으로 전면만 설치하였다. 기둥 

상부의 공포는 익공으로 초익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겹처마에 맞배집이 가장 일

반적이며 가구는 3량가 또는 반 5량가가 주로 사용되었다. 

전사청은 사당에서 제사를 모실 때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당과 밀접한 관련으



- 153 -

로 사당의 좌·우측면에 배치된다. 

규모는 정면의 경우 2에서 3칸, 측면은 1에서 1.5칸으로 소규모의 건축물이다. 그 

중 정면 2칸 규모는 10개소 3칸 규모는 6개소이고, 측면은 1칸이 13개소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인다. 평면은 일반적으로 3칸형 재사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며 삼량가에 

맞배지붕으로 구성된다. 

루는 외삼문을 대신하여 건립되거나 강당의 전면에 건립되었다. 루는 경관의 조망과 

강학, 유생의 여가를 보내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강학을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건립되어 강학위주의 공간구성과 배치형태

의 서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건립시기는 1500년 후반과 

1600년 초반에 집중되고 그 이후 몇몇 서원에서만 건립되고 있어, 강학위주의 배치와 

공간구성이 강학기능이 점차 옅어지고 제향기능이 강해지는 경향과 상통하고 있다.

넷째 기호지역과 영남지역 서원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먼저 배치의 경우 강학공간 중 

재사와 강당이 생략되는 형태와 전강당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강학보다 제향위주의 공

간구성인 기호지역에 반해 영남지역 서원은 후강당형으로 강학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장판각과 루 등의 부속건축물을 다수 건립하여 강학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주요구성 건축물인 강당과 사당이외의 부속 건축물이 적은 기호지역에 비해 영남지역

의 서원은 장판각 장서각 루를 비롯하여 정자와 별사 그리고 재실 등 다수의 부속건축

물을 건립하였다. 또한 재실과 사당의 평면 형태에서도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재실의 경우 규모는 3칸으로 동일하나 기호지역은 삼칸이 모두 방으로 구성된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영남지역은 마루와 방이 좌우로 나뉘는 편마루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당의 경우 기호지역은 전면에 퇴칸을 갖는 형태로 정면 3칸 측

면 1.5 또는 3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영남지역은 퇴칸이 없는 형태로 측면 칸수

가 정수로 구성된 형태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원건축의 조영에 중점을 둔 연구로 특히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신미존치와 훼철로 구분하여 구명하였다. 그러나 창건과 

사액 그리고 훼철 등 변화 양상의 기록은 다소 남아 있으나 그 변화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시기에 따른 서원건축의 조영을 구명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추후 보다 많은 



- 154 -

자료의 발굴과 축적으로 각 시기에 따른 서원 건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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